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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factors have contributed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including the influence of the Korean church. Yet the
Korean church now has been shrinking and becoming distorted; it has
begun to exercise influence and strength for itself, for its own benefits
only, and thus losing influence in Korean society. A change in the church’s
theology is revealed in a trivialization of the Christian faith that confines it
to the personal domain, with individuals taking advantage of faith and the
church for their own success and with active incidents of mammonism in
the church.
This paper suggests public theology to address this problem. Its
purpose is to create a Bible study curriculum and other resources to teach
and instill public theology in the Korean church.
This six-chapter ministry focus paper begins with an introduction
to the problem, purpose, and method of the study. Public theology is
confessional and values social participation. This theology must be
established well for our churches to advance to the kingdom of God.
Chapter 2 surveys public theology’s theoretical background and stages of
development.
iii
Chapter 3 analyzes and proposes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xisting Korean church Bible study, discipleship training, and quiet time
material. Based on that examination, the study builds a new Bible study
curriculum based on public theology. Chapter 4 describes Junimeu Church,
which implemented the new Bible study material. Chapter 5 describes the
“Jesus friend” ministry that the church has done, as well as parts of the
twelve-step public theology Bible study created by the church. The
conclusion presents a summary of the study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for teaching public theology in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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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풀러신학교의 신웅길 교수님과 스태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부교역자로서 마땅
히 감당해야 할 책임들이 있음에도 배려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적극적으
로 후원해주신 주님의교회 박원호 목사님, 김화수 목사님을 비롯한 당회 장로님들, 기
도로 힘을 돋우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에 보답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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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사용해야하는 것임을 명심하겠습니다. 본 논문을 마치면서 본 연구자의 목회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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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무엇보다도 평생 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기도를 아끼지 않으신 양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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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최근 한국 기독교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 역할에 대한 반성과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2017년 3월에 ‘2017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에서 한국 사람들은 5명 중 1명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은 20.2%만이 교회를 신뢰하며 반면에 “신뢰하
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51.2%에 이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톨릭과
불교와 비교했을 때에 국민들은 한국교회를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다. 진리를 추구하며 사회와 함께 나아가야하는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 잘 못되고 있다고 하겠다.
한 때 한국 기독교는 196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음은 주지의 사
실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50개의 초대형 교회들 가운데 무려 23개가 한국에 자리 잡
고 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성장은 해외 선교사 파송의 급증으로 나타났다. 한국
세계선교 협의회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2010년 말 현재 전 세계 169 개국에
22,01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1)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 교회가 침체기에 접어들
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래로 한국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고 핵심으로 한 사역은 바로 복음전파였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
는 단지 한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이로 인하여 사회도
개혁하고 구원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사회의 모습에 많은 관심을
1) 김성건, 한국교회의 현실과 쟁점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11), 167.
2
갖고 그 변화를 주도하고 동참해 왔다. 1907년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으로, 1909
년 조세저항운동, 국채보상운동, 탈환회 운동- 국채보상을 위해 반지를 빼어 바치자는
운동, 감선회 운동-식사 때에 반찬을 줄여먹는 운동, 그리고 1920년의 물산장려운동
등 이와 같은 운동으로 한국교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왔다.2)
이러한 초기 한국교회의 사역 형태는 교세확장 보다는 교육, 의료, 사회사업의
실천 등을 통하여 기독교의 참사랑을 전하였고 무지로 고통 받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
에게 새로운 문물을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눌린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
에게 구원과 해방의 삶을 일깨워 주었다. 기독교는 외세의 압제 때문에 허덕이던 민
족이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정신적, 영적 힘을 북돋우었으며 가부장제 굴
레에서 억눌려 살던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고 어느 정도의 남녀 평등적 삶을
이루는데도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는 군사독재시절 민주사회를 만
들기 위해 빼앗긴 인권을 되찾기 위해 한국 사회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며 국민적,
사회적 혼란한 시대를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데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사회의 교회에 대한 높은 신뢰, 빠른 한국교회의 성장의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과
거의 한국교회의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였다.
최근의 자료에서도 한국 기독교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말해준다. 인구센서스에
종교항목이 처음 포함된 1985년부터 지난 30년 동안의 종교인구중 개신교, 천주교, 불
교의 종교 인구는 2015년을 기준으로 총인구의 43.9%, 종교인구의 98.1%를 차지하고
있다.3)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와 2008년∼2013년의 신뢰도의 변
화를 살펴보면 5점 척도로 하여 2008년에 2.55, 2009년에 2.82, 2010년에 2.58, 2013년
에 2. 62, 그리고 2017년에 2.55로 나타났다. 2009년에 다른 연도의 수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지만 의미가 있는 상승은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2.6 정도에 수렴하고 있으며
이는 보통이 3점이라고 볼 때 수년째 낮은 수치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조사에 따르면 1000명의 대상자 중 2008년에서 2017년까지 ‘신뢰한다’는 평균
18.6%, ‘모름/무응답’이 평균 37.6%, ‘신뢰하지 않는다’가 평균 43.7%로 조사되어 개신
2) 김인수, 한국교회의 역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8), 328.





교회 신뢰회복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4)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와 교회는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관계를 유
지하고 있었다. 교회는 사회적 발전의 기초가 되며, 든든한 참여자로 그 역할을 함께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사회발전에 대한 구체적 참여를 찾아보기 힘든 것만큼이나 교
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 한국 교회의 개
선되어야 할 부분도 사회에 대한 봉사와 더불어 교회의 윤리적인 부분의 개선이 필요
하다고 말하고 있다. 성장이 멈추면서 교세도 약해지기 시작했다. 신앙으로 세상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어왔던 한국교회의 본질적 모습이 교회성장이라는 자기중심적 욕망
의 구름에 가리게 되면서 교회의 생명력을 상실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점의 하나로 자주 꼽히는 것이 신앙의 개인주의화
이다. 이를 신앙의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라 한다. 교회가 공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을 축소하고 교회의 역할이 개별 성도의 개인적 이익과 축복에 함몰되
는 현상을 말한다. 서구 사회에서 중세사회가 근대사회로 진입하면서 나타났던 신앙
의 개인주의화는 한국교회에서도 1990년대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개인적인 신앙 실천에 있어서는 그 관심도와 참여도가 매우 높은 반면, 한
국 교회사를 통하여 이어져온 사회 변혁적인 측면에서의 공적 영역에서의 관심과 참
여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5) 결국 이렇게 낮아지는 공적 영역에서의 관심과 참여를 높
일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맞는 신학의 정립을 통한 한국 교회의 변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신학적인 틀로 공공 신학(public theology)을 제시
할 것이다. 공공 신학은 미국에서 신앙의 사사화와 번영 신학으로 인한 교회의 신뢰
저하와 침체에 대한 신학적 반향으로 1960년대 이후 등장하였다. 한국에서의 공공 신
학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현상에 대한 신학적 질문과 대답
사이에서 나타났다. 한국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교
회의 신학적인 고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문제들과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방법을 주님의교회를 중심
4)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자료집 (서울:(사)기독교윤
리실천운동, 2017), 9-12.
5) 장신근, 공적실천신학과 세계화시대의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7),
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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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공 신앙’의 관점에서 그리고 교회의 주된 구성원인 장년층을 대상으로 그 방
법을 찾으려 한다. 주님의교회는 담임목사와 장로의 임기제도, 헌금의 무기명, 교회재
정의 50대 50이라는 창립정신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이 시대의 교회에 요구되어지는
많은 요소들이 실현되고 있는 교회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주님의교회에서도 신앙의
사사화가 나타나는데 그 요소들을 심방이나 성경공부 그리고 제자훈련과 같이 교회에
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본 논문은 주님의교회가 창립정신
으로 유지되어 왔지만 공공 신학을 더하여 지역 사회와 지역의 공공 기관과 협력하며
참여 및 실천이라는 구체적인 과정들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이제까지 장년교육의 모습을 점검하고 한국교회의 신뢰의
회복을 위한 한 방법으로 공공신학의 입장에서 장년교육이 보다 발전적일 수 있도록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다.
장년교육의 분야는 매우 다양하며 범위가 넓을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심
방, 성경공부 그리고 제자훈련의 방법들을 점검하며 발전적인 제안들을 내 놓을 것이
다. 주님의교회에서 사용하는 각 방법들에 대한 매뉴얼을 제시하고 그 내용에서 신앙
의 사사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여 공공 신학의 관점에서 대안들을 제시
할 것이다. 더불어서 주님의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의 공공 기관과 사명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을 파악하고 탐방을 통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
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에 본문은 크게 6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 1장에서는, 서론으로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방법, 그리고 범위를 살펴
볼 것이다.
제 2장에서는 본 논문이 기초로 삼는 공공신학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성경에
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공신학의 배경들을 다루어 보고 그 공공신학이 시대적 사회적
으로 어떠한 배경에서 형성되었으며 그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로날
드 티이먼, 라인홀드 니버, 맥스 스택하우스가 이야기하는 공공 신학을 살펴보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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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을 바탕으로 주님의교회에서 함께 나눌 공공 신학의 개념을 정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공공신학을 바탕으로 개인신앙의 관점에서, 사회와 함께하는 차원에서,
모든 피조물을 향한 관점의 공공신학을 정의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한국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년교육의 형태를 살펴본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장년교육 중 큰 분류로 성경공부, 제자훈련 그리고 큐
티(Quiet Time)를 파악함으로써 강화되는 것들과 간과되어지는 것들을 살펴보고 이것
들을 바탕으로 공공 신학적 관점으로 어떻게 변형해 나갈 것인지 바탕으로 삼는다.
제 4장에서는 주님의교회의 역사와 배경을 살펴본다. 주님의교회가 1988년 창립
되면서 세워진 가치들을 기술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치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점검하면서 또한 각 가치들이 공공 신학의 관점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상이함이 있는
지 살펴본다.
제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신학에 근거하여 주님의교회의
장년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주님의교회의 사역중
장년교육의 분야와 공공신학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 주님의교회 장년교육
이 어떠한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려하는지 파악하
고 그 방향성을 바탕으로 공공신학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한다. 더 나아
가서 공공신학을 바탕으로 한 주님의교회의 장년교육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의교회 장년교육의 형식을 유지한 채 공공신학의 가치를 담은
실제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제 6장은 결론으로서 각 장에 대한 요약을 하고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장년교육




제 1 절 공공신학의 배경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러한 질문에
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과 더불어 그리스
도인으로 살아간다는 큰 의미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이 시대의 영향을
받으며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고도 할 수 있다. 사람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산다. 한가지의 특정한 영향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없다. 즉,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 교회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다양한 이슈들의 영향을 받으며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
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과 교회를 이야기하는 신학과 이 시대의 이슈들과 결
코 나누어 이야기 할 수 없다. 즉, 공공신학은 이러한 사회적 이슈들과 교회의 관계성
을 유지하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많은 신학들과 교회들도 세상, 즉 사회적 이슈들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많
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므로 공공신학은 새로운 신학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되고 발전된 신학이다. 즉, 신학은 이미 많은 정치적, 사회적인 역
할들을 해 왔다. 신학의 대외적 역할이 컸을 때에는 신학이 공공의 성격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제 그 역할이 작아짐으로 파생되는 현상에 대하여 공공적인 역
할의 회복을 요구한다. 신약 성서와 구약 성서 그리고 교회 역사의 이면에 흐르고 있
던 신학들이 시대의 요청과 변화에 맞추어 형성된 신학이 바로 공공신학이다.
그러므로 공공신학을 위해서는 기존의 신학과 사회의 흐름 모두를 염두에 두어
야 한다. 기존의 신학에서 답을 주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과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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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의 방향과 변화의 속도를 알지 못해서 생겨난 많은 문제들을 위하여 공공신학이
대두된 것이다.
1. 공공신학의 성경적 배경
공공신학의 시작이 시대의 시대적 반응을 배경으로 시작한 것이기에 그 성서적
배경을 언급하기엔 쉽지 않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공공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존재로 여기며 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한 개인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며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몇 가지의 예를 들어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공공신학적인 사상들을 언급하려 한
다. 거룩함의 의미를 통하여 지역을 돌아보며, 공평을 행함을 통하여 사사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성
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공신학의 바탕을 언급하고자 한다.
가. 무명의 약자를 위한 배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명하시고 요청하신 삶은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께
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포로 된 땅
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계신다. 성경에서 ‘거
룩’이란 단어는 460번 나타난다. 그 ‘거룩’은 존재를 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께서 피조물에게 수여하는 형태로 대부분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의에 따라 그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레위기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은 단지 다른 신들, 우상들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며 안식일을 지키며 바른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레위기 19장은 ‘너희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거둘 때에는 자신의 밭과 포도원의 한 모퉁이는 거두지 않은 채 남겨두어야
하며, 거둘 때에 떨어진 것은 다시 줍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땅의 가난한
사람과 그 땅에 머무는 이방인들이 남겨진 모퉁이의 수확 후 떨어진 것을 모아 살아
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남겨두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레위기 19장은 동정이나 자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룩이
라 한다.6)
이는 땅도 여호와의 땅이요, 거두는 것들도 여화께서 주시는 것이요, 우리도 여
호와의 백성이기에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여호와의 것이라는 신앙고백이 담겨있다.
이 신앙고백은 사회의 연약한 이들과 이방인들 역시 여호와의 것이기에 함께 나누어
야 함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과 인정함의 결과이기에 거룩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룩은 단지 예배를 잘 드
리고, 어떤 일을 하기 전과 후에 기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의 물질과 열정
과 같이 우리의 소유한 것이 모두 여호와의 것이라는 고백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재들
을 위하여 소유의 일부분을 떼어 드리는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한 레위기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거룩은 아니다. 또한 소유의 일부분을 떼어 드리는 것이 더욱 많
은 소유를 위한 투자가 될 경우 그 대상과 의미를 명확하게 정하여야 거룩의 의미에
부합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그리고 이방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
도 이 모든 소유가 여호와의 것이라는 신앙고백이 없을 경우 역시 온전한 거룩은 아
니다.
이것은 거룩이 단지 개인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좀 더 기
도하는 것, 좀 더 욕심을 버리는 것,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들은 개인의 신앙
의 한 단면이며 그 소유가 여호와의 것이며 그 소유를 그 명령대로 나누는 것을 실천
할 때 비로소 온전한 거룩이 이루어진다.
6) 김근주, “구약과 통치권력 비판,” 공적신학과 교회연구소 편, 하나님의 정치 (용인: 킹덤북
스, 2015), 26. 김근주의 ‘거룩’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과거 사회참여와 종교적 거룩을 구별하고
나누었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정의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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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 거룩이 바로 공공신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공신학은 이 시대의 신앙이 단지 개인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의 소유를 시작
으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며 그 소유를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학이다.
나. 경제적 공평의 실천
거룩의 영역은 우리의 소유를 남겨두어 소외된 자들과 약자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영향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까지
미친다. 거룩을 정의하는 레위기 19장에서 더불어 언급된 사람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쉽게 그리고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언급되
는 것은 그 거룩이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
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
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 19:35-36)
그리스도인 상인들은 어떻게 거룩을 실천할 수 있을까? 흔히 상인들이 물건을
사들일 때 사용하는 저울과 물건을 팔 때 사용하는 저울을 달리하여 이익을 차지하였
는데 레위기의 말씀은 이를 지적하고 있다.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인간
에게 큰 동기가 되고 힘이 된다. 더불어서 여호와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큰 유혹이 되기도 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 그리고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평한 것
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불의라고 하였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문은 말한다.
우리의 거룩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 각 개인의 차원으로서의
거룩은 더 기도하고 더 성경을 읽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고 공동체의 차원 그리고 사
회와 함께하는 공공 영역에서의 거룩은 레위기 19장이 언급하고 있는 공평을 실현하
는 것이다. 레위기 19장에서 상인을 언급한 것은 단지 상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
때문만은 아니다. 당시 상인들이 행하였던 모습이 보편적으로 행하여 졌던 모습이기
때문이다. 불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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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르지 않는다. 소유한 것이 많지 않은 이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적은 물품을 받
게 됨으로 불공평의 악순환을 만들게 된다. 즉, 불공평한 저울의 단 한 번의 사용이
소득이 많지 않은 이들로부터 불공평한 상황을 시작하게 만든다. 이는 사회의 구조적
인 불평등과 불공정한 재분배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렇기에 레위기 19장은 한 개인의
불의가 사회의 구조적인 불공정의 시작을 이룰 수 있기에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언급
하면서 개인의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까지 거룩함을 요청한 것이다.
김근주는 그의 책 ‘하나님의 정치-구약과 통치권력 비판’에서 거룩을 조금 더 일
상적인 언어로 정의한다. 결국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거룩은 자신
에게나 남에게나 동일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 것,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 것
이며 나아가 “공의”의 반대가 되는 “불의”는 어떤 성품에 관한 표현이 아니라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그는 거룩은 장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
고 장사하는 틈틈이 성경을 보며,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으로 구현
되지 않으며 거룩은 공평한 저울, 공의로운 저울로 구현된다. 상인에게 요구되는 거룩
은 더 기도하는 것에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거룩은 열심히 전
도하는 것에 있지 않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직장인에게 요구되는 거룩 역시 매일 성
경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대응되지 않는다. 상인이건 재판장이건 직장인이건 그들에게
요구되는 거룩의 핵심은 “째테크” 즉 “공의”이다.7)
다. 도시의 번영을 구함(예레미야 29:1-14)8)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 성장한 곳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 땅으로 돌
아갈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 더불어 사람들은 그 지역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
지고 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더욱 열심히 무언가를 하게 하는 큰 동기 중에 하나이
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면 그 지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에 대한 큰 죄책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돌아가야 할 곳이 아닌 현재 머무는 곳에
대하여 축복하는 마음이나 그 도시의 번영을 구하는 마음이 없다. 사람들은 공간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7) 김근주, 구약과 통치권력 비판, 29.
8) I. Howard Marshall, “Biblical patterns for public theology,” European Journal of
Theology 14 (200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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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구약의 이야기는 떠남의 사건들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약속을 땅을 야곱과 12명의 자녀들은
떠나야 했다. 460년 동안 포로로 지낸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이며 이
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 함으로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거하던 땅에서 떠나게 된 사
건들이 왕조의 후반부의 이야기이다. 성경의 이야기 뿐 만 아니라 창조 이래 많은 전
쟁과 사건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하던 곳을 떠났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오랫동안 거주하던 곳을 떠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던 곳을 떠나는 일들이 과거에 비하여 많지는 않다.
물론 시리아 난민, 북한의 탈북자등 여전히 정치적인이유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거주지를 옮길 경우 난민의 경우와 같이 처리되기 보
다는 간단한 수속을 통하여 그 일들이 진행된다. 그렇기에 밀려나서 떠나는 일들이
어떠한 지 역사적, 성경적 기록들과 매우 다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무는 곳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서 강제적으로 그들이 살던 곳에서 떠나게 되어 잡혀
간 곳에서의 경제활동은 그 나라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
만, 결국 포로에서 놓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
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
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
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렘29:5-7)
예레미야는 유다가 쇠락해가는 시기에 강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이다. 그는 바벨론에 머물면서 그와 함께
포로로 잡혀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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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과 저주를 받을 사람으로 나누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
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단지 포로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곳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
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구원받고,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은 이
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의 하
나님이시며 모든 피조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9)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
려는 생각이라”(렘 29:11), 여호와께서는 일부의 선택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
고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기에 포로로 잡혀 있는 땅의 평안을 구하고 위해서 기도하
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다수는 우리 자신의 나라에 살고 있거나 우리를 반겨주어 우리가 자발적
으로 살기로 정한 나라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덜 현실적일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속한 땅의 정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가 수고한
경제활동과 복을 구하는 것의 의미를 따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의 장래의 소망이기에 이 땅의 평안을 위해 수고하며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려는 것은 평안과 소망이라는 말씀과 예레미야의
내가 속한 도시의 번영을 구하는 모습을 통하여 신앙의 공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
다. 이것은 단지 내가 속한 작은 지역 혹은 도시의 번영만을 구하는 좁은 의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포로로 혹은 강제적으로 이주한 곳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그 지역을 기본단위로 하는 곳의 번영을 구하라는 말이다. 이는 하나
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당신의 백성에만 제한 것이 아닌 모든 민족,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임을 전제하는 것이다.
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디모데전서 2:1-10)10)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해결할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들을 우리는 알
고 있다. 그 해결의 방법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집단의 이익에 의하여 결정되는
9) 딤전 2:4
10) Marshall, Biblical patterns for public theology,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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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도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합리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해결한다. 또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토론과 논
쟁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게 된
다. 논쟁함으로 결론을 맺는 것과 함께 기도함으로 그 결론을 맺는 것은 그 결과가
다르다. 전자는 서로 나누어짐과 분리됨이 끝까지 가는 것이 보편적이다. 후자는 그리
스도 안에서 하나 됨으로 결론을 맺는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
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
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
실 만한 것이니.”(딤전 2:1-3)
디모데에게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
을 따르는 무리들이다. 두 번째는 매우 부유한 몇몇의 사람들로 인한 문제다. 디모데
는 그 해결방법을 기도로 정했다. 디모데는 논쟁함으로 그 분쟁들을 해소할 수 있었
다. 그러나 그는 기도함으로 그 분쟁을 해소하고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일들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디모데는 기억했다. 분쟁으로 서로 나누
어져 다투는 그 대상이 내가 함께 하였던 공동체의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킨 것이
다. 논쟁으로 서로를 정죄하는 대신 기도함으로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논쟁대신 기도를 회복하는 것은 공동체를 지키는 공공신학의 가
치와도 매우 유사하다. 즉 공동체를 위한 공공신학은 논쟁하거나 서로를 정죄함으로
지지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지지된다.
또한 이 본문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공공신학의 다른 모습들도
드러난다.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다. 기도는 물질에 의하여, 권
력에 의하여, 명예나 지위에 의하여 구별되거나 차별되어 기도하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이다. 디모데를 통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과거 특정한 대상으
로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해온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통치자를 위한 기도의 모습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에서 더욱 더 구체적으로 통
치자를 위한 기도를 언급한다. 통치자들을 예배하는 것과 통치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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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 성경에는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예들이 있다.
신약에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다. 이는 유대 중심의 구원이 이방인과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으로 확대되
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두 번째 모습 역시 사도바울이 로마서에서 권세들을 향하
여 했던 말과 같은 맥락에 있다. 이러한 기도는 사도바울 이후 신약 전체에 흐르는
모습이다. 베드로 역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다고 하신 것들을 잡아
먹는 일들로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습들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위한 기도의 모습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기도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2. 공공신학의 시대적-사회 윤리적 배경
기독교는 사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격을 지닌 종교이다. 기독
교의 이러한 성격이 의미하는 것은 은둔을 지향하며 개인적 수행에 치중하는 것과 달
리 교회는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회적 변화
를 추구하며 선택받은 민족과 이방나라들이 함께 그 성격을 공유하며 누리는 것이다.
즉, 교회는 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관계를 통하여 ‘빛과 소금’으로서 공의
와 정의를 실행함으로 여호와를 찾게 하며 복음을 공적 진리로서 함께 나누고 편만하
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그 사회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이후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에 신앙을 개인 영역으로 제
한하는 모습을 시작으로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성격을 상실해 가며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사회의 비전 제시와 건강성을 유지해야 할 임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 신학은 이런 현실 앞에서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한 신학
적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학은 사적인 것을 넘어 공적인 것으로 세상과 시대와 소통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신학이 이러한 부분에 일정 정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
하면, 신학은 시대와 단절이 아닌 소통을 이끌어 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신앙의 학문적 노력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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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신학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회, 윤리적으로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고 공공
신학은 주장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개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사적 존재(Private Being)’가 아니라 ‘공적 존재(Public Being)’라는 데서부터 공공신
학의 입장은 시작된다.
공공신학이 제안 된 데에 대한 상황은 시대적 이유와 사회적 이유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와 사회가 교회와 신학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지 않
기 때문인데 그 요인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다.
가. 신앙의 사사화(私事化)
신학들이 이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해야 함에도 그 반향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
이다. 그렇기에 새로운 신학인 공적신학이 대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사회
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종교내의 이론정립에만 머무르게 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신
앙의 사사화이다.
과거 많은 기독교회들의 사회의 상황을 알고 시대를 이끌어 갔을 시대에는 교회
의 역할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구별이 없었다. 신학이 사고하고 교회가 감당해
온 것이 개인과 사회 모두의 구원이었다. 그러나 개인의 구원과 사회의 구원이 나누
어지고 서로의 가치가 평가되고 교회가 개인의 구원을 선택하면서 교회의 대 사회적
영향력이나 공공성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했다.
그 시작점을 종교개혁으로부터 볼 수 있다. 종교개혁으로부터 정치와 종교가 분
리되어 각자의 역할을 시작하였고 각 도시 국가의 사상적 받침으로 이용되기 시작하
며 종교와 정치가 과거의 결합과는 다른 형태의 결합을 시작하였다. 이는 일부 과거
의 종교의 역할을 이야기 하는 이들에게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특별히 베스트팔렌 조약은 교회와 정치의 완전한 결별을 가져왔다.
그 이면에는 종교가 가지고 있던 사적인 영역에서의 역할과 공적인 영역에서 역
할을 잘 하지 못함에 있다. 공적인 영역에서 교회의 순수성과 온전성을 지키지 못하
여 공적인 신뢰가 없어졌고 또한 공적인 영역, 즉 세상의 일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며 오직, 교회에서의 삶과 종교적 행위들만이 거룩한 것으로 선포하여 사람들로 하여
금 사회 모두의 구원에 관심을 끊게 하였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주장하기 위해 사
16
적인 영역, 즉 개인구원으로 그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이다. 종교개혁이나 베스트팔렌
조약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기를 결단하고 그 내부적 개혁을
이루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균형을 이루었다면 종교의 사사화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가 사적인 영역을 선택하게 된 것은 바로 그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의 선택
이 사적인 영역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레슬리 뉴비긴은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사사
화 현상에 대하여, 그것은 서구 계몽주의 이후,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실과 가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나누는 이성 중심의 이분법적 근대서구문화의 세계관이 지배하게
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를 수용하고, 교회는 사적 영역으로 물러나서 잔존하는 방
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보았다.11)
15세기 종교개혁의 시기를 시작으로 하여 – 종교가 정치와 분리되어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 시기 가톨릭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와 기독교가 정치,
세속문화와 성경적이지 않은, 즉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관계가 시작되었다. -
19세기 복음주의 각성운동의 시기까지 공적인 역할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지냈다. 그
러는 중에 19세기 자유주의적 개신교 신학들은 모두 신학을 공적인 영역에 깊이 관여
시키게 하였다.
19세기의 교회의 공적인 모습의 회복을 위하여 많은 흐름들이 있었음에도 복음
주의의 영향으로 기독교는 사적인 영역이라는 사상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 종교 밖에
서 종교를 개인적인 것으로 읽는 현상과 더불어 종교 혹은 교회 안에서도 종교를 사
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즉, ‘교회는 구원기관’이라는 논리
가 있는데, 이 논리는 ‘종교는 사적인 것이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표현으로 교회
의 존재목적을 개인적인 것으로 몰고 가는 가장 전형적인 진술이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공공신학은 동의하지 않는다. 종교 밖에서든 종교 안에서든
종교를 개인의 구원의 문제와 연관시켜 개인적인 종교로 묶으려는 현상을 보이고 있
는데, 이에 대하여 종교, 특히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지닌 존재성과 전혀 다르다는 것
을 공공신학은 주장한다.
11) Lesslie Newbigin,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Foolishness to the Greeks),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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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종교의 사사화 혹은 종교의 탈사사화 사이에서 기독교는 자신의 정체성
과 본질을 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의 적극적 대안으로 공공
신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즉 종교의 본질은 공공성에 있음을 주장하며 그것을 보
여주기 위해 애쓰는 신학이 공공신학이다. 신앙의 사사화는 교회의 본연의 임무의 하
나인 공적 영역을 형성하고 변혁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낮아지고, 신앙생활
의 목적을 개인적 관심과 번영과 축복의 추구에 중점을 두는 개인주의적 신앙 형태를
말한다.12)
나. 사회윤리학적 이유
이 시대에는 많은 사회 현상들이 다양한 과정과 상황에 일어나고 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현상들에 대하여 명확한 해법을 주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갖기에 또한 과거의 사고의 틀을 가지고는 해법을 쉽게 찾지
못한다. 과거에는 사회의 현상들이 개인에서 출발하여 사회의 현상으로 드러나고 그
해법 역시 개인으로 돌아가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라는
동양적 사고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시대에는 사회의 틀, 사회
윤리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았고 그것 역시 극복해야 할 개인적인 상황으로 치부되
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는 개인으로 시작되는 사회의 현상들도 있지만 사회의 구
조, 사회의 윤리, 성향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개인
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사회의 구조 속에서 한 개인이 각각의 행위
들을 하면서 나타나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개인이 사회를 이룬다면 현대는 사회의 틀 안에 개인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이 시대의 현상을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모던과 포스트모던이 공
존하는 한국사회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정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12) 장신근, 공적실천신학과 세계화 시대의 기독교 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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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많고 다양한 질문들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인 해결방법들
이 많이 동원된다. 과거에는 이러한 해결방법들이 개인윤리의 부분에 국한된 것들이
많았다. 개인의 계몽과 지식의 성장을 통하여 그러한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
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였다.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인 한 개인이 건강하게 되면 그
사회 역시 건강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건강과 더불어 그 개인이 나타낸 성과가 사회의 회복과 온전함에 더 이상 영향을 주
지 못하고 있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반복적인 개인의 존엄에 대한
가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공공신학은 개인의 회복을 통한 사회의 회복과 더불어 사회의 구조적이며 공공
적인 가치의 회복이 사회윤리의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공공
신학은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창조의 질서가 왜곡되어 오염되었지만, 예수그리스도
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인간 사이의 관계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하
나님의 일반 은혜의 작용으로 이 세상은 여전히 선한 열매를 낳을 수 있는 곳이라는
신학적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 2 절 공공신학의 개념
가장 일반적인 정의부터 말하자면, “공공신학이란 공적인 논쟁들이나 문화, 사회,
과학기술, 경제, 정치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자 하는 신학의 한 종류이며, 또한 비기
독교 전동들이나 사회과학, 역사과학들과 더불어 비판적인 대화를 하고자 하는 신학
의 한 종류이다.”13) 또한 장신근은 공적신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기독교 신앙과 실전의 사사화 현상에 직면하여 그리스도인 개인들
의 공적신앙 양육과, 공적 공동체로서의 공교회 형성을 통하여 여
러 차원의 공적 삶을 변형시켜나가는 것을 목표로, 이들이 확고한
13) Max L. Stackhouse and Lawrence M. Stratton, 지구화, 시민사회, 기독교 윤리
(Capitalism, Civil Society, Religion, and the Poor: A Bibliographical Essay), 심미경 역
(서울: 패스터스 하우스, 2005), 15. 위의 에세이와 스택하우스 교수가 독일 하이델 베르크에서
한 강연 “Christian Ethics, Practical Theology, and Public Theology in a Gloval Era”이 합해
져 한국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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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여러 차원의
공적 삶에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윤리적 가치관을 다른 전통이나 학
문과의 대화를 통하여 제시하고, 이를 변형시켜 나가는데 기여하는
신학이다.”14)
1. 로날드 티이먼의 공공신학
로날드 티이먼은 교회에서 이야기되는 것들과 교회 밖의 공공의 문제들이 공존
하는 상황에서 공공신학을 보았다. 그는 다원화된 세상에서 신학은 공적인 것이며 공
공의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전체적인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신앙적 확신들과 교회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삶의 실천들과 충돌하는 시간과 장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말한다.15) 그는 “공공신학은 기독교적 확신과 기독교 공동체
가 살고 있는 더 넓은 사회 문화적인 맥락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다”16)라고 정의한다. 그리고는 “나의 희망은 기독교 공공신학이 자유 민주주의
의 죽음이 아닌 자유 민주주의의 도덕적 갱신에 공헌할 것이라는 희망이다.”17)라고
설명하며 공공신학이 단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신학이 아닌 사회와 시대정신과 호
흡하는 신학임을 말한다.
그는 그의 책에서 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공공신학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많은
공적 영역에서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18) 그
럼에도 미국에서의 종교의 공적 역할은 수사학적 힘이지 정치 현실에서는 무능력한
상태임을 직시했다.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공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몇 가지 작
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다. 첫째, 종교 다원주의는 미국을 위한 새로운 공동선을
찾는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둘째, 우리는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그 어떤 역할
도 할 수 없다는 미신을 벗겨내야 한다. 셋째, 종교 공동체가 공적 목소리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들 고유의 뿌리를 재발견하고, 자신의 종교적 전통을 재평가
하고 개혁할 때만이 가능하다. 넷째, 우리 시대는 고도로 정치화된 시대로서 자신들의
구원을 정치 활동을 통해 추구한다. 다섯째, 최근의 공적 분야에서의 가장 탁월한 발
14) 장신근, 공적실천신학과 세계화시대의 기독교 교육, 57.
15) Ronald F. Thiemann, Constructing a public theology: the church in a pluralistic





전을 이룬 것 중 하나는 평화와 경제 정의에 관한 미국 감리교회의 활동이다.19)
그는 예배와 함께 신앙과 공적책임에 대하여는 본회퍼가 세운 신학교가 매일 30분의
침묵의 시간을 포함해 성경읽기와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음을 설명하면서 이것
이 진정한 힘이요, 공적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임을 강조한다. 이에 폴 레만의
글과 이와 반대 입장인 하우어워스의 글을 인용하면서 공적책임과 신앙의 기본에 대
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교회는 예전과 요리문답, 예배와 교육 간의 본질적
관계를 재발견해야 한다. 둘째, 교회는 다원화된 시민권이 가능한 공동체의 공적 생활
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셋째, 교회가 세상에 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공 서
비스는 희망의 공동체(A community of hope)가 되는 것이다.20)
티이먼에 의하면 공적신학은 “합리적 제시(demonstration) 또는 초월적 주장”이
아니라 독특한 담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신앙의
관점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기독교적 확신이 공적영역에
아주 적절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공적 영역으로 나아간다.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공
적 영역은 신앙인들이 다양한 헌신을 가진 사람들과 대하화하면서 이해를 추구할 수
있는 컨텍스트를 제공한다. 티이먼은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독특한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공적 영역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또한 이러한 공적
영역과 신앙사이의 상호작용도 언급한다. 다시 말하자면, “공적영역은 진정한 환대와
성취의 자리이기도 하면서 또한 신학자들의 깊은 확신과 신념이 시험되고 비판받고
인정받고 변형되는 자리”이다.”21)
2. 라인홀드 니버의 공공신학
니버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신학이 공공신학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자신
의 학문을 사회윤리라고 밝히기는 했어도, 공공신하고 혹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신학
이라는 말은 언급한 적은 없다. 그러나 니버의 신학이 공공신학이요 그가 공공신학자
임을 부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19) Thiemann, Constructing a public theology, 38-43.
20) Ibid, 121-124.
21) Ronald F. Thiemann, Toward a Critical Theological Education, Religion in Public
Life: A Dilemma for Democracy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 Press, 1996),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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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버의 신학이 공공신학이요, 그가 공공신학자임을 천명한 사람들은 마틴 마티
(Martin E. Marty)와 래리 라스무센(Larry Rasmussen)이다.22) 라스무센의 책
“Reinhold Niebuhr, Theologian of Public Life” 서문에서 니버의 신학의 관심은 정해
진 한계가 없었으나, 신학자로서 그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역사에 전착하여 인간의
한계와 가능성을 논의했고, 이러한 신학적 작업이 공적 활동의 상관성에 직접 연관이
있음을 증명하였다고 설명한다.23)
니버의 모든 저술을 살펴보면 세 가지 상호 관련성이 있는 주제들이 주조를 이
루고 있다.24) 첫째, 그는 기독교 신앙의 실천적 의미에 대하여 강도 높은 관심을 가지
고 있다. 둘째, 그의 저술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근사치 정의’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
이다. 셋째, 니버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것이나 현실의 영역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이상을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 불가능성 속에 놓인 인간의 상황을
탐구한다.
마틴 마티는 니버의 디트로이트에서의 목회 경험이 그를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고 보고 있다.25) 이후 니버의 저서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인간의 본성과 인간 공동체』(Man’s Nature
and His Community)는 그의 동생 리차드 니버(H. Richard Niebuhr)의 『교회 분열
의 사회적 원인』(The Social Sources of Denomination),『미국에서의 하나님의 나
라』(The Kingdom of God in America)와 함께 미국식 공공신학의 패러다임을 출현
시킨 것이라고 평가한다.26)
마티는 니버가 미국의 실천 철학자로서 그의 사고에는 언제나 미국이라는 환경
과 한계 안에서의 경험이 자리를 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그의 작업은 이론의 작
업이 아니라 실천의 작업이었기에 그는 자신이 신학자로 불러지기 보다는 사회윤리학
자로 불려 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미국의 산업세대를 향해 이론가가 아닌 활동가로
22) Reinhold Niebuhr, Intellectual Autography (New York: The Pilgrim Press, 1984), 3.
23) Larry Rasmussen, ed., Rienhold N iebuhr: Theologian of Public Life (London: William
Collins. 1988), 5.
24) 고범서, 라인홀드 니버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2007).
25) Martin E. Marty, “Reinhold Niebuhr: Public Theology and American Experience,” The




마티에 따르면, 니버에게 있어서 신학은 세상에 재배치된 것이었다. 즉 니버의
신학은 신학 안에 머물러 있기 보다는 세상에 뛰어 들어가 세상과 대화하고, 세상을
타이르고, 세상을 훈계하고, 세상을 고치는 일을 한 것이다.
마티의 평가에 따르면, 니버는 신학의 선배들이 주로 교회 내에서 공적 활동을
한 것에 비해 교회 밖의 공적 영역에서 공적 활동을 넓힌 신학자이다. 다시 말해, 그
는 교회와 공적 영역 사이의 긴장을 유지했고, 이 둘 사이의 창조적 교류와 융합을
변증적으로 이루어냈다 그렇기에 그는 언제나 경건과 세속의 아이러니를 주목하였다.
그는 또한 국가의 문제를 다루면서 국가의 교만과 우상성에 대해 발견하였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작업을 활발히 하였던 것이다. 이후 니버의 공공신학의 지평은 국가
와 민족을 넘어 국제 문제로 넓혀졌다. 이것은 오늘로 말하면, 공공신학의 세계화요,
세계화된 세상에서 신학함으로서의 공공신학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맥스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
스택하우스는 거의 저서 『대중신학과 정치경제학: 현대사회에 있어서 크리스찬
청지기』(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에서 공공신학은 이 시대의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신학으로
소개한다.28) 이 책에서 그의 공공신학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는 종
교가 정치와 경제에 지금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또 앞으로도 이러한 역
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정치와 경제의 영적 기반을 재발
견하여 이를 잘 다듬고 다시 조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
러한 일은 실제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다.29) 그리고 그는 공공신학이 정치와 경제
와 대화를 하기 위해 기독교의 본질을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즉 종교
다원주의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복음을 강조한다.
27) Martin E. Marty, Reinhold N iebuhr: Public Theology and American Experience,
336-337.
28)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Grand Rapids, Mich. : W.B. Eerdmans Pub. Co., 1987), 208. “나는 이 책
전체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의 청지기로 소명 받았음을 주장하려 하였다.”
29)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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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는 청지기적 책무의 최우선적 영역은 복음, 즉 메시지의
청지기라고 간주하였다. 이 일이야말로 진실하고 견고하며, 아울러
현대적인 삶에 관계없이 사상과 생명을 인도할 수 있다고 본다. 나
는 성경, 전승, 이성 및 체험의 상호작용하는 자료들을 이용하여 복
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내 세우려고 하였다. 이것들이야
말로 우리가 말하고 행해야 할 모든 것에 대한 시금석이다.30)
스택하우스는 『지구화․시민사회․기독교 윤리』에서 공공신학을 이렇게 정의
한다. “공공신학이란 공적인 논쟁들이나 문화, 사회, 과학기술, 경제, 정치에 관한 문제
들을 다루고자 하는 신학의 한 종류이며, 또한 비기독교 전통들이나 사회과학, 역사과
학들과 더불어 비판적인 대화를 하고자 하는 신학의 한 종류이다.”31)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 미국 기독교의 관점에서”라는 소논문은 “공공신학은
최근의 신학사상들이 가볍게 여기거나 놓치기 쉽지만 반드시 성찰해야 할 요소를 다
루고 있다” 면서 “신학이란 합리적 성찰과 체계화를 요구하는 학문으로서 문화 속에
있는 공동의 삶의 주요 분야들을 해석해주고, 발전 가능한 시민사회의 형성과 지탱을
위한 윤리적인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공적 담론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2)
그리고 나서 그는 ‘왜 공공신학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작업을 한다. 즉 신학이 ‘공
공’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치신학에 관한 지배적인
해석들에 대항하는 겸손한 항거”이고, 다른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신학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3)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직책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그리스도의 삼중직 개념이 과거 교회역사
속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초대교회에서는 제사장과 왕의 직에 대해 논의했고,
이후 이것은 이것의 강조점을 따라가다 종교개혁자 루터에 의해 특별히 제사장의 개
념이 부각되었던 것이다.
세계화되고 다원화된 세상에 대해 신학과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도덕적이
고 영적인 에토스를 형성시키는 것인데 이를 평신도들이 하도록 그들을 훈련시켜 청
30)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119.
31) Stackhouse. 지구화, 시민사회, 기독교 윤리, 15.
32) Max L. Stackhouse.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미국 기독교의 관점에서,” 새세대 교회윤
리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8), 14.
33) Ibid.,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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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로 파송시키는 일이다. 이것은 공공신학이 말하는 소명인 것이다. 여기서 스택하
우스는 소명과 청지기라는 신학적 개념을 공동선이란 일반 도덕적 용어로 새롭게 진
술하였다. 그는 공동선이라, “공동체를 세우는데 기여하는 선”이기에 공동선은 사회
전체 공동체의 행복과 삶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의 소명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자원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이 공동선
을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닌
이타적인 것이요, 개인적인 것이 아닌 관계적인 것으로 돌봄, 섬김, 책임이 중요한 가
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의 신학적 기초는 개혁교회의 전통인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있
고, 이 신학적 기초에 의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만인 예언자직’, ‘만인 제사장직’, ‘만
인 정치적 직위’를 감당케 하는 것이 공공신학이 말하는 청지기적 소명이요 역할이라
고 보는 것이다.
제 3 절 만물의 회복을 위한 공공신학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도 요
한이 그 시대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신 성경 구절이다. 이 구절을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다양하
고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
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단지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
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 또한 그 세상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
신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세상은 멸망에 이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이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이다. 이
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멸망하지를 않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다.
모든 신학이 그러하지만 공공신학 역시 하나님의 뜻을 그 신학적 기반으로 한
다. 그렇기에 모든 만물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공공신학의
목적을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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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
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
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
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
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 때에 맹인의 눈
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
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
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
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
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
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
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
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사 35:1-10).
이러한 이사야의 말씀 역시 신약의 사도 요한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진행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공공신학은 모든 만물이 회복
되고 나누어진 땅이 하나가 되며 불완전했던 것들이 서로 용납되고 완전한 모습으
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의미 또한 이와
같다.
만물이 온전케 되는 공공신학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
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신앙공백으로서의 공공신학, 두 번째로는 사회참여로서의
공공신학,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공공신학이다. 이 세 가지가 단지 공공신
학의 범주로서 구분되어지는 모습일 수 있으나 개인적 차원의 회복, 공동체 차원의
회복, 온 우주적 회복을 의미한다.
1. 신앙 고백으로서 공공신학
이제까지 교회사에서는 많은 신앙고백들이 있었다. 사도들의 고백, 니케아 콘스
탄티노플 고백, 그리고 세계교회 협의회의 많은 신앙과 직제에 대한 고백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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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고백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단지 믿음이라는 범주 안에 머무는 사람들만
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신 보편적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단지 믿는 사람들만을 사랑하신다는 편협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개인주의적이며 사사화되는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신앙 고백을 공공신학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며
그 사랑의 시작이 바로 나와 우리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세상에 하나
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공공 신학적 신앙고백이다.
앞에서 다루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고백은 개인의 차원에서 시작하여 공동
체의 신앙고백으로 마친다. 그렇기에 신앙고백으로서 공공신학 역시 개인의 차원에서
부터 공동체의 차원까지 이르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한 신앙인으로 공공 신학적
신앙고백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단 하나의 개인으로서만 아니라 공공의 한 구
성원으로서 신앙고백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는 개인을 강조한 신앙 고백
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신앙 고백의
신앙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을 무시하거나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숙을
위한 개인의 성숙을 의미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는 서로 유기적이며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로서 개인의 고백과 공동체의 고백을 분리하여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중심의 삶의 가치관을 갖게 한 것이 이제까지의 교회모
습이었다면 공공 신학을 그 내용으로 하는 신앙 고백은 나와 공동체를 함께 보는 신
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고백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 그렇기에 공공
신학을 내용으로 신앙고백을 한다는 것은 공공재로서의 개인과 교회 그리고 신앙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그 가치관에 의거하여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다.
2. 사회 참여로서의 공공신학
한때 신학이 교회의 시녀로서 역할을 했던 때가 있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회
의 중심이 교회였기에 그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신학이 교회의 바탕을 자처하
는 순간 신학과 사회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즉, 신학이 성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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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사회와의 연결의 역할을 더 이상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 이후로 많은 신학들이 성도의 삶을 사회의 삶의 자리로 이끌기 위하며 부단
한 노력을 하였다. 본회퍼는 고백교회를 통하여 나치의 정당하지 않음을 이야기하였
고 그 상황에서 성도의 삶이 부조리한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들의 인권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교회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사회의 각각의 부분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후 해방신학, 한국의
민중 신학과 같은 것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던 복음을 사회의 평화와 해방을 위하여
사회로 이끌고 나왔다.
과거 이러한 신학의 모습이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언급하고 실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신학의 역할이었음은 명확한 바다. 하지만 그 신학들이 단지 그 시대적 상
황들에 맞추어 이루어졌고, 그것이 특정한 사상과 대립하거나 동행하면서 이루어진
보편적인 상황이 아닌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신학에서 말하는 사회참여는 특별성 보다는 보편성을 그 중심에 둔
다. 각 개인의 보편적인 삶의 각각의 영역에서 신학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회참여로서의 공공신학의 한 부분이다. 한 개인이 활동하는 영역 중에서 공적인 영
역과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영역에서 그 신학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각 개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경제적, 사회
적 그리고 생태적인 영향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 영향들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개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특별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보편성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과 각 개인의 차량을 이용했
을 경우 예상되는 손익을 통해 개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사회에 주는 공적 경제
보전의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공공재로서의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사용빈도 상승으로 인한 파생 고용의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하여 감
소한 이산화탄소 수치, 개인 차량 감소로 발생하는 열과 오염물질의 감소 등의 생태
적인 영향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보편성과 대중성의 의미를 가진 대중교통을 이용함
으로 파급되는 대 사회적 영향을 공적신학을 바탕으로 새롭게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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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신학의 관점에서 본 사회참여는 한 사람의 공공영역에서의 활동을 시작으로
하여 사회에 흐르는 사상에 공공신학적인 참여와 동행의 요소들을 덧입히고 변화시키
는 것을 그 마지막으로 한다. 한때 한국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된 교회의 주차장을 이
용하는 것도 이 사회참여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한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의 주차장
을 교회의 소유로 간단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주위의 일반 시민들은 교회는
이미 공공재로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서 교회의 입지는 점점 좁아진
다.
3. 하나님 나라로서의 공공신학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
강과 희락이라”(롬14:17). 공공 신학이 전형적인 신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삶에
동기를 부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신학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공공신학이라고 할 수도 있다. 공공 신학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공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의 언어로 풀 수 있다고 생각
하는 것이기에 이 세상의 가정, 직장,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 해 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기독교 왕국의 개념과 비교하면
이해할 수 있다. 박원호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한다.34)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지는 나라입니다. 모든 생명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
행되며, 만물이 의롭게 살고, 서로 평화롭게 살고, 기쁨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의와 평화와 기쁨은 하나님의 소망이자 모든 생명의
소망입니다. 모두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
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
며 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권세, 모든 영역, 모든
일을 포함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사명자요, 빚
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제국은 무엇보다 서로의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편적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
님 나라에서 믿음은 사명입니다
34) 박원호, 우리가 하나님나라를 몰랐다 (서울: 두란노서원, 20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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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신학에서 단지 신학적인 언어들을 사용하여 이야기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시한다. 공
공신학의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과 교회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달리하며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고 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공공신학의 관계를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이다. 기독교의
진리를 세상의 언어로 다시 써 내려갈 수 있으며 그렇게 써야 한다고 말하는 공공신
학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대상이 되는 성도와 세상의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의 가치관들에 관심을 갖지 않은 때는
없었다. 다만 그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펼쳐가는 논리가 달라서 다른 의미로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사회참여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공
공신학을 통한 그들의 언어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와는 반대로 공공신학을 위하여 그 대상인 성도와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온전
한 정의가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관계를 잘 규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대
상이다. 세상은 결코 우리가 떠날 곳도 아니고, 우리가 소홀히 여길 곳도 아니다. 세




한국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는 가르치는 회중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는 교회가
한국의 토양에서 시작하면서 시대적, 사회적 환경이 교육이라는 가치를 간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와 근대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서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는 서방 국가들에 비하여 후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선교
사들은 교회를 설립하면서 사회와 함께하는 의미에서 교육의 가치들을 함께 하지 않
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를 설립하면서 교제와 봉사의 의미들보다 교육의
의미가 교회의 핵심적인 것으로 더욱 강하게 규정되었던 것이다.
교회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예배, 전도, 교제, 봉사 그리고 교육을 말하는데 교육
은 다른 기능들이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배와 전도 그리고 교제와 봉사
를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
한국교회에서 행하여 온 교회의 교육의 방법은 다양하다. 성경공부, 제자훈련, 큐
티, 영성훈련 등 많은 신앙의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의 방법론이 적용된다.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교육의
방법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
르면서 그 목적이 많이 상실되고 각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그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위한 교육으로 제한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1960년대 후반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제안된 평생
교육의 개념 및 ‘연장교육’ 혹은 ‘계속교육’이라는 개념으로 등장되었다. 이러한 장년교
육은 지금까지 학습의 대상자에서 제외시켜 왔던 장년을 교육과 학습의 참여자로 규
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 생애를 통한 인간경험과의 연계 속에서 실시되어야 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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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교육의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부각되었다.35) 이는 예상되는 수명이 증가됨에 따라
학교 교육이후 보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 이후의 교육에 더 관심이 많아졌다고 하겠다. 교회에서
장년 교육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교회교육이 교회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장년교육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요청된다. 스마트는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교회는 예배드리는 일
과 성례전을 행하는 일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했다.36) 둘째, 신앙 성장의 여정에 의하면 장년의 시기에도 지속적인 신앙성장이
이루어지므로 장년을 위한 교육은 필요하다. 기독교 신앙은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중생에 이르는 과정이지만 이러한 과정은 교육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되는 것
이다. 셋째,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더욱 많이 노출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교회의 장년교육은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통해 교회의 구
성원이 된 이들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보다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며 나아가서 실생활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의 다
른 사역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교회의 장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
과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신앙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차원에서 교회의 장년교육이 필요하다. 교회 공동체의 구
성원이 된 장년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
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
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엡 5:13). 이를 위하여 교
회는 부단히 장년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힘써야 할 책임이 있다. 다섯째, 교회의 부흥
과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장년교육이 필요하다. 교회는 자신의 사역을 효
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장년들의 협력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역을 실질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질, 시간, 노력 봉사 등이 필요한데, 장년들이 주로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35) 강희천,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1), 306.
36) James D. Smart, 교회의 교육적 사명(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장윤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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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교회에서 행하는 성경공부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그 방법이 성
경을 단지 하나의 책으로 보며 배경과 주제, 그리고 문맥의 내용만을 파악하는 성경
공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경공부로 이제까지 교회 성장이 이루어졌
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자적 해석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성경을 보는 신
학적 관점을 간과하게 되었으며 해석의 틀인 신학이 사라졌기에 그 말씀을 시대와 삶
에 적용하는 것도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1980년대 사랑의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
국 교회의 제자훈련은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을 새롭게 각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
으며 이로 인하여 대중으로서 그리스도인을 벗어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제자훈련으
로 인하여 교회가 속한 시대와 사회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자신이 속한 교회에
만 집중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는 교회 이기주의와 개교회주의의 부작용을 만들어 내
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서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큐티는 성경의 일부분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바탕으로 적용점을 찾아 삶으로 연결함으로 성경 말씀을 바탕으
로 삶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이 큐티 역시 성경의 한 부분만을 선택
하여 묵상함으로 성경의 구속사적 흐름이나 성경 각 권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묵상과
삶의 적용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성경공부, 제자훈련, 큐티와 같은 성경공부가 이제까지의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
끌어왔음은 명확하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다양한 시대적 도전들에 많은 한국교회
들이 이제껏 해온 장년 성경공부가 대안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 해왔던 장년 성경공부와는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성경공부가 필요하다. 일반적
으로 행하여지는 성경공부, 제자훈련, 큐티의 모습을 보면서 제한적인 각 의미들을 살
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성경공부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이
루었다.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다. 그 중 한국인의
전통종교에 대한 신앙 약화와 경전에 대한 강조, 그리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 등을 꼽는다.37) 그 중에 성경에 대한 강조는 1890년대를 지나면서 중국에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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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동을 하던 네비우스 선교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네비우스 선교사를 통하여 한
국의 선교사들이 실천할 선교 정책을 세웠는데, 강력한 자립성과 광범위한 순회선교,
성경에 대한 압도적인 강조였다.38) 성경에 대한 강조는 이후 성경을 주교재로 사용하
는 사경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사경회란 성경공부 운동을 의미하는데, 한국 초기 선교
사들은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민중에게 성경 가르치는 일을 우선적으로 수
행하였다. 그러므로 한국 선교는 성경공부와 함께 시작되었고, 성경공부를 통해 성장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을 읽게 됨으로 사경회 성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1903
년과 1904년, 1906년 그리고 1907년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
1. 성경공부의 의미와 목적
기독교에서 성경은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는 유일한 계시의 근거이며 가장 기본
적이면서 중요한 자리에 있다. 또한 모든 신앙과 신학은 성경에 의존하고 있어서 성
경은 기독교의 선포, 신앙 그리고 삶의 전제가 된다.39) 성경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
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
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졌다.40)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선물과 은혜보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고 거룩한 진리가 성경에 있
다.”41)고 했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느니라”(딤후 3:16-17)고 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양육하는 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최대 약점 내지 위험은 신앙의 내용들을 잘 모르는데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진리로 살지 못하는 데 있다. 신앙의 내용들을 잘 알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본 경전인 성경을 알아야 하며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선
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공부이다. 이와 함께 신앙 성장이란 것은 결코 성령을
37) C. A. Clark.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The Nevius P lan for Mission Work), 박용
규, 김춘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1994) 304-317.
38) 민경배, 한국 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6), 196.
39) 황승룡, 조직신학 상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부, 1992), 75.
4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항.
41) 존 칼빈, 기독교 강요, 김문제 역 (서울: 혜문사 1985), 제1권, 8장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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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거나 묵시나 환상을 보거나 방언과 치유의 능력을 가지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
다. 신앙으로 성장한 사람은 신앙의 주어진 진리를 깊이 알고 또 넓게 이해하고, 이해
한 것을 실천해서 그 오묘한 진리를 가르치며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
는 사람이다.42) 고용수는 신자들에게 성경공부가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신자 자신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신자들이 보다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오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성경공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신자들이 가정과 교
회, 그리고 학교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 때문이다. 신자들
의 바른 믿음과 삶의 형성은 곧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성숙 그리고
사회의 선교적 차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43)
장년에 이르러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신앙의 관점에서 고
용수는 말하고 있다. 초, 중, 고의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전달의 교육과 더불
어서 한 인간으로서 자아성취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 것처럼 신앙도 지식전
달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장년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야 신앙의 자아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성경공부는 국제종교교육회의에서 채택된 기독교교육의 목적요강에서 밝
히고 있는 것과 같이 ‘성장하는 개인에게 하나님에 관한 의식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의미를 이해시키려는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인격, 교훈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44)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성경공부는 하나님께서 성령
의 감동으로 주신 계시의 책인 성경을 잘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여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이단이나 세속의 물결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대상
인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성도가 해야 할 본분을 깨닫고 적용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성경공부는 성경을 바탕으로 개인의 삶의 변화와 신앙의 성숙 그리고
42) 이장식, 현대 교회학 (서울: 기독교서회, 1990), 411.
43) 고용수, 한국교회 성인교육, 어떻게 할 것 인가?, 목회와 신학 48 (1993): 288.
44) Randolph C. Miller, 현대 기독교교육 개론, 장병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1)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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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의 성취를 이루도록 도우며, 신앙으로 생활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
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성도들이 함께 연대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중 전
자의 ‘개인의 신앙의 성숙과 삶의 변화 그리고 자아의 성취’는 성경공부를 통해 얻고
자 하는 직접적인 결과로 일반적으로 개인 신앙의 초기에 이루어져 왔고 기초로 이루
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후자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한 연대’는 성경공부
의 직접적 결과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실천을 위한 행동지침이라 할
수 있다. 성경공부에 대해 전자를 주로 신앙 초기 양육의 과정에서 실행하고, 후자는
성도의 성화, 성숙의 과정에서 실행한다. 따라서 성경공부에서 먼저 기대하는 것은 신
자들의 신앙성숙과 삶의 변화이다. Paul Veith는 성경공부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자아의식과 영적으로 교제한다. 둘째, 그리스
도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해시키는 일이다. 셋째, 그리스도를 닮
은 인격으로 성장하게 한다. 넷째, 교회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한다. 다섯째, 신앙적인 깊은 체험을 하도록 돕는 데 있다.45)
또한 James Smart는 성경공부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한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와 사도들이 행하였던 목적 이하의 것이 되어
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경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가슴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을 이
해하고 또 신앙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
므로 우리는 어린이, 젊은이, 어른들 모두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
총 안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으며 선교에 참여함으로 그들의 삶
이 완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6)
Roberta Hestenes도 성경공부의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관찰, 해석, 적용을 통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본
45) Paul H. Vieth, The Objective of Christian Education (N.Y.: Harper and Brothers, 1968),
80-88.
46) James D. Smart,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4),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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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구의 방법론적인 문제를 강조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에 응답하는 것이다. 본문을 깊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대함으로써 피상적이고 지식적인 수준 이상으로 본문의 의미를 파
악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사명과 실천을
격려하는 본문을 찾는 것이다.47)
2. 성경공부의 형태와 시기별 경향
한국 교회에서 실시된 성경공부는 그 형태를 다양하게 그리고 시대별로 다른 양
상을 보여 왔다. 성경공부의 형태는 강조하려는 주제와 목적이 다양해짐에 따라 점점
그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시대별로는 그 시대의 시대정신, 사회의 모습들에 맞추
어서 성경공부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가. 성경공부의 형태
현대 한국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경공부의 형태들을 살펴본다. 첫째, 성경전
체에 대한 개론적인 공부이다.48) 성경공부의 가장 기본은 아무 선입견 없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줄거리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
다.
둘째, 책별 성경공부이다.49) 책별 성경공부란 성경 66권의 책 중 어느 한 권을
선택하여 그 책을 개론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다. 즉 각 책의 저자, 저작연대, 중심사
상, 배경, 특성, 내용분해 등을 통해 그 책의 중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공부이다. 책별
성경공부는 가장 먼저 책의 개요를 파악한 후 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책의 내용을 해
부하는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장이나 절로 구분된 것이 아니고 한 권의 책으로 쓰
였기 때문에 각각의 전체를 개괄적으로 공부하는 일은 매우 유익한 방법이다.
셋째, 연대별 성경공부이다.50) 연대별 성경공부는 창세기의 천지창조에서부터 구
약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시대적 순서를 따라 공부하는 방법으로 성경 전
체를 통일성 있게 이해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다. 또한 이 방법은 성경전체에 대한 개
47) Roberta Hestenes, Using the Bible in Groups (Westminster Press Philadelphia, 1993),
52.
48) Gordon D. Fee and Douglas Stuart,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오광만 역 (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2007).
49) Fee and Douglas Stuart,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50) 두란노 편집부, 성경탐구 40일 (서울: 두란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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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인 공부인 통독과 더불어 성경의 골격을 이해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넷째, 인물별 성경공부이다.51) 성경인물 중심의 공부는 개인의 생애와 삶, 혹은
인물에 관계된 특별한 사건을 통해 계시적 진리를 공부하는 방법이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약 2,930명이나 되는데 연구하고자 하는 인물에 대한 모든 성경기록을 수집
해야 한다.
다섯째, 주제별 성경공부이다.52) 주제별 성경공부는 이름 그대로 성경에 나타난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공부로 성경에 나타난 어떤 교리나 사상, 혹은 신앙체계를 이
해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러한 공부를 통하여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주제들을 공부할 수 있다. 내용은 교리적 주제와 일반적인 주제, 그리고 그
리스도인의 삶과 성화에 관계된 주제들이다.
여섯째, 귀납적 성경공부이다.53) 귀납적 성경공부는 하나의 구체적인 성경공부
방법이기도 하지만 성경공부의 기본원리로 일련의 관찰한 사실들에서 일반적인 결론
을 얻어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성경공부 방법으로 보편화되어있다.
귀납적 방법은 어떠한 사실을 관찰한 다음 그것을 토대로 결론을 밝혀낸다는 점에서
보통 ‘발견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묵상식 성경공부이다.54) 경건회식 성경공부란 개인의 일상의 삶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날의 합당한 삶을 위한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따라 말
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의 빛 아래서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의
삶을 말씀에 적용하는 성경공부로, 곧 성경의 가르침을 개인생활에 구체화하는 성경
공부를 경건회식 성경공부로 흔희 Q.T. 라고 한다.
나. 시기별 성경공부의 경향
(1). 해방 후의 성경공부(1945-1970)
1960년대부터 산업 근대화 작업이 본격화되어 몇 차례에 걸친 정부의 경제개발
51) 조성국,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서울: 클릭, 2002).
52) 배훈,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위한 주제별 (서울: 쿰란출판사, 2006).
53) 프리셉트 성경연구원, H igh 빌립보서 (서울: 프리셉트, 2008).
54) 송원준, 영성이 깊어지는 큐티 (서울: 두란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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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계획으로 한국사회는 세계의 주목을 끄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와 같은 성취
뒤에는 종교적인 면과 생활면에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역기능이 나타나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에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영세 농민들의 도시 이주가
이어지고 급속한 사회 변화에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대거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55)
한국교회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혼란한 정치적 변동으로 불안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인 복음전파의 시기를 맞았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사경회 방식의 성경고부
전통을 포기하는 풍조가 일어났고, 부흥회가 대신하는 사경회 전통의 약화로 결국 일
반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체계적 성경공부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성
인교육 프로그램에 입각해서 교회 안에 장년부 성경공부가 개설되었으나 참여는 매우
저조하였고, 사경회와 같은 큰 규모의 집단적 성경공부의 기회를 가지기는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56) 이 시기의 한국 기독교 부흥운동은 기성교회의 기반을 이탈하는 분
파운동의 성격을 띠었고, 신앙적으로는 토착화, 말씀의 영해 및 신비적 성령운동을 포
방하고, 기도원과 산상집회적인 부흥운동으로 변모되었다.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전국
복음화 운동이 거대하게 일어났는데 집회를 중심으로 모이는데 주력했다는 것이 특징
이다.
1970년대는 대학생을 위주로 한 대형집회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대형집
회는 초기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처럼 성경공부와 새벽기도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대
중적인 경향을 띠었다.57)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한국교회 부흥은 한국 초기 선교의
전통을 이어받지 않았고, 사경회의 본래적인 의미는 변질된 채로 부흥회의 성격을 강
하게 띠게 되었다. 말씀과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보다는 강사의 체험담을 통해 신비
주의에 자극을 받아 체험중심의 초자연적인 경험을 우월시하는 잘못된 부흥회로 전락
하였다. 대중집회와 은사집회로 인하여 신자의 수가 갑자기 증가했지만 말씀공부와
성경에 대한 체계적 교육의 결핍으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없고 신앙의 모든 기준
을 외적으로만 판단하는 교회의 풍토 속에서 성경공부에 대한 갈망이 시작되었다. 한
국교회는 성경공부에 기초하지 않은 기형적인 성장을 타나내고 대형집회와 부흥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말씀을 제대로 알고자하는 성도들의 열망을 채울 수가 없게 되었다.
55) 김병세, 한국교회의 현상의 사회학적 이해, 신학사상 35 (1981): 711.
56) 유상현, 한국교회의 성경공부, 122.
57) 최희범, 부흥에 대한 윤리적 비판, 기독교사상 243 (1978):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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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위주의 국가 정책과 그에 따른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과업 지향적 사회추세
에 한국교회가 휩쓸려 분파주의 교권투쟁과 교리논쟁으로 얼룩져 갈 때, 선교단체의
성경공부는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고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
학생들과 청년들은 기존의 부흥회와 은사집회에 실망을 하고 선교단체들의 활동과 노
력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2). Q.T. 운동 및 제자훈련(1970-1990)
1970년대에 복음적인 대학 선교단체들의 제자육성 교육과정이 교회 안에 소개되
면서 귀납적 성경공부라는 새로운 접근이 교회의 성인교육에 새로운 자극제가 되었
다. 이들은 기존의 성경공부가 앎을 지향하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화를 지
향하는 제자훈련의 과정으로 성경공부를 시작하였다.58) 이 성경공부는 제자화 혹은
제자훈련이라는 목표와 함께 양육, 성자, 전도 등의 신앙의 내적 성숙을 위한 노력으
로 발전하였고, 소그룹 성경공부는 주로 성경공부와 친교를 주된 기능으로 하였다. 대
학생 선교단체들의 체계적인 성경공부 시스템과 교재의 다양성은 한국교회 성경공부
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새로운 교재사용은 성경공부에 흥미를 더 하였다.
1980년대의 제자훈련은 말씀 중심의 교회를 만들면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했
다. 아무리 좋은 은사와 오래된 신앙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체계적인 훈련 없이는
바람직한 신자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평신도 훈련을 받은 후 교회사역에 능동적
으로 참여하는 중간 지도자들로 세워졌고, 교회교육 프로그램의 발전을 가져왔다. 개
개인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었고 성경말씀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되면서 말씀에 대한
확신과 삶에 대한 말씀의 깊이와 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59)
(3). 성경공부와 양육(1990-2010)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한국교회 성경공부운동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각 교
회마다 성경공부에 치중했지만 성도들은 본질적인 말씀의 은혜보다 성경에 대한 객관
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익숙해졌다. 새로운 정보가 배제된 웬만한 설교나 성경공
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성경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결과로
58) 고용수, 21세기 제자화를 위한 성경공부운동을 모색한다, 목회와 신학 73 (1995): 123-133.
59) 신원욱, 성경공부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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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날 내적변화와 행동의 변화에는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았다. 또 외국 교재만을
사용해왔기에 한국성도들의 요구와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성경공부 교재가 토착화가
되지 않았다.
한국교회의 130년 역사흐름 속에서 성경을 강해적으로 접근한 것은 1980-1990년
대 20년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목회자들의 설교에서 강해설교가 시도되
었고, 자연스럽게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의 내면적 구조와 교훈의 깨달음을 맛보았
다. 아울러 1990-2010년, 20년 동안은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성경통독과 관련된 교재들이 많이 발간되었고, 성경 통독이 확산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60)
3. 성경공부의 논의와 평가
2010년 3월호 ‘목회와 신학’은 성경교육과 교리 교육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61) 설문조사에서 성경대학은 성인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성경공부,
성경연구, 성경학교 등을 포함했고, 교리교육 역시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모든 과
정을 포함했음을 전제로 하였다. 성경대학의 경우 가장 많은 56.1%(147명)의 응답자
가 ‘성경권별로 진행한다.’고 했고, 다음으로 25.6%(67명)가 ‘주제별’, 15.6%(41명)가
‘기타’라고 응답했으며, ‘인물별’로 진행하는 형태가 2.7%(7명)로 가장 낮았다. 15.6%가
응답한 ‘기타’의 의견을 살펴보면, 4영리와 성경 파노라마, 베델 성경연구, 성경통독 프
로그램, 크로스웨이 등이 있었다.
이어서 성경대학과 교리교육의 진행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강의’위주의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대학’의 경우 53.8%(142명)의 응답자가 강사의
강의를 통해 진행한다고 응답했고, 39.0%(103명)가 강의와 조별 토론 방식을 하고 있
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소수 의견으로 7.2%(19명)가 설교, 소그룹의 형태로 진행된다
고 답했다.
60) 조병호, 성경통독 이렇게 하라 (서울: 땅에 쓰신 글씨, 2004); 김우권, 성경맥잡기 (서울: 예
영 커뮤니케이션, 2002); 이애실, 어? 성경이 읽어지네! (서울: 두란노, 2005).
61) 목회와 신학, “성경과 교리교육 어떻게 하십니까?,” 목회와 신학, 2010년 3월호, 46. 목회와
신학 정기구독자 308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진행했다(2010.2.1.-2.9.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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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 대학’의 경우에도 ‘강의’ 형태가 60.0%(13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2%(68명)의 응답자가 ‘강의와 조별토론을 함께 한다’고 응답했다. 또 소수의 으ㅢ견
으로 9.8%(22명)의 응답자는 일대일 형태나 구역공과 형식, 자자훈련, 또는 설교의 형
태로 진행한다고 응답했다. 성경대학의 경우 응답자의 50.4%(133명)가 구입한 교재를
활용한다고 응답했고, 49.6%(131명)가 직접 만든 교재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이 설문지는 교회에서 개설된 성경공부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하기 보다는
각권에 치중해 있으며, 오히려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베델성서연구나
성경통독과 같은 과목의 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제 2 절 제자훈련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그분이 제일 먼저 하신일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다.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키우는데 자신의 전 생애를 투자하셨다. 예수님
이 직접 지목해서 부름을 받았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죽음
을 경험했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목도했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
불렀다.
한국어 대사전을 보면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받거나 혹은 ‘받은 사람’으로 나
와 있다. 그리고 유사어로는 도제, 문인, 문도, 문제자 등이 나와 있다. 웹스터 사전에
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자 또는 배우는 자로써 특히 자기 스승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파하는 일을 돕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자’라는 말과 ‘훈련’이라는 말은 그 어원이 같은 라틴어에서 온 것으로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즉 제자는 저절로 출세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훈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단순히 성경공부만 한다고 해서 제자훈련이라고 말할 수
는 없다. 신약 성경에는 대략 250회에 걸쳐 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용어는
사복음서에서와 사도행전에서만 사용된 특별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 있어
서 제자란 좁은 의미로 특별히 훈련되어 열매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두고 사용한
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신자들을 제자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의상의 대접이 아
니라 처음부터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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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62)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전 존재를 의탁하고,
그 분이 왕이며 주이므로 종의 자리에 서서 자기 뜻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뜻, 곧 자기 십자가를 순종하며 매일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를
증거하며 사는 삶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제자의 개념 안에는 인격적 위탁과
증인 그리고 종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63)
1. 제자훈련의 의미와 목적
가. 제자훈련의 의미
(1) 제자훈련의 성경적 역사적 배경.
성경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
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그 인간들이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하나님의 징계와 회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제자와 훈련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그 모습을 유지하
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존재를 제자라 할 수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징계와 회유를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에 하
나님의 인간에 대한 제자 훈련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
드러난 제자들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그 훈련의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여정을 따라가 보면 된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교와 문화적 과업을 명하면서(창 1:28) 재생산의 원리를 제
시해 주었고, 예수가 그 제자들을 택한 것 같이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아브라함은 참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을 낳아 영적인 제자로 훈련시켰으며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열두 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쳤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창 45:8, 출 3:12), 그
들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들을 계속 번성케 함으로써 그의 후손들로 온 인류를 구원하
려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며 대대로 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섭리
를 보여준 것이다.
62)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6), 100.
63) Ibid.,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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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자기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
하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켜 모리아 산상
의 제사로 훈련을 끝냈다.64)
모세와 여호수아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고동체
에 대한 중대한 사명과 지도자로 훈련시킨다.(출 17:9-10) 사무엘과 선지자들과의 관
계에서 사무엘은 시대적으로 보아 중대한 시기에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확립하여 선
지자 생도들을 이끌어가는 수령이며 스승이었다.65)
엘리야와 엘리사에서 엘리아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은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
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 자신을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다.(왕상
19:15-21)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면서 이루어진 좋은 제자훈련의 본보기이다.
예레미야와 바룩의 관계이다. 예레미야에서 바룩이 예레미야가 제자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나, 두 사람의 관계가 수행과정에서 제자 관계의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구약에서 제자라는 개념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실례들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
를 지도하는 지도권을 이양하는 지도자로서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람 붙
이셨을 때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그의 종속하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신약에서 제자에 해당하는 ‘마테테스’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269번 쓰여 졌으며
그 뜻은 가르침을 받은 혹은 훈련된 사람을 가르친다고 했다. 이렇게 ‘마데테스’라는
제자란 단어가 5회만 동사의 형태로 나타나고 나머지 264회는 명사로 나타난다.66) 제
자란 말의 명사는 단순히 배우는 사람의 뜻을 지니지만, 동사는 단순히 배우는 것으
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선생을 따라 삶의 방향까지도 바꾸는 사람을 말한다.
그에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그 인격의 본을 보이심으로 제
자들을 가르치셨다. 첫째, 예수께서는 종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본을 보여주셨다. “십자
가가 종의 상징인 것 같이 수건은 봉사의 징표이다.” 유월절 잔치에 모임 제자들에게
64) 안호상, 평신도 제자훈련 방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연구원 출판부, 2001), 32.
65) 최정성, 예수 제자양육 핸드북 (인천: 엘맨출판사, 1992), 25.
66) Waylon B More, 제자배가의 원리, 네비게이토선교회 역 (서울: 한국네비게이토선교회 출
판부, 198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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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씻기면서 “내가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
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요 13:14-15)고 하신 것은 종으로서 본을 보이신 것이다.
둘째,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빌 2:7) 자체가 최고의 자기 겸손인
것이었다. 종으로서의 낮아지는 모습(마 20:28)과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는 고난을 당하셨으며(마 26:27), 십자가에서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는
(히 12:2)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의 겸손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를 선택하실 때(눅 6:12-16)나 십자가를 앞에 두었
을 때(마 26:36-42)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의 제자들
이 기도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 것은 예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
다(눅 11:1).67)
신약시대의 제자훈련은 예수님으로부터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자훈련의
주된 근거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에 앞서 몇몇 사람을 먼저 부르심으로
시작하였다. 예수님은 프로그램을 먼저 제공하여 훈련시킨 것도 아니었으며, 교회를
세우고 조직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었다. 예수님은 12명이 사람을 부르시고, 소수의 사
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심으시고 실제적으로 삶과 말씀을 가
르치셨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 뿐 아니라 예수의 인격
과 삶을 본받는 섬김이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주었고 평신도의 “만인제사장”의
식을 찾아주었다. 21세기의 새 종교개혁에서는 평신도들에게 목회적 사역을 돌려주고
있다. 처음 제자훈련은 초교파적인 선교단체의 제자훈련을 교회에 접목한 평신도 제
자훈련이 1978년 사랑의 교회에서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평신도
제자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부터라 할 수 있다. 평신도 훈련이 1980
년에 사랑의 교회에서 성공한 뒤부터 제자훈련은 한국교회 성장의 새로운 패턴을 가
져왔다. 1970년 말에 미국의 국제 제자훈련 선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전파되기도 했지
만 제자훈련을 따지고 올라가면 신학적으로는 선교신학자 헨드릭 크레머의 평신도 신
학에서 태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68)
67) 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193.
68) 정성구, “전통적인 목회구조에서 제자훈련을 본다,” 목회와 신학 73, 1995년 7월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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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자훈련의 목적
사전에서 ‘훈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일정한 목표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실
천시키는 실제적인 활동’이다. 이것은 학습활동의 한 부분으로 고찰된다.’라고 정의하
고 있다. 이 정의대로 따른다면 제자 만드는 일을 훈련이라고 부를 때에 여기에는 몇
가지의 실제적인 특징이 들어 있다. 다시 말해서 제자훈련은 궁극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실제적인 결과를 강하게 기대 할 수 있어
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려면 사전에 궁극적인 목적과 훈련의 대상, 구
체적인 훈련방법, 그리고 실제적인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해 두어야 할 것이다.69)
그러므로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신자의 자아상을 갖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훈련의 주제이고 표
준이며 목표이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각자의 왕,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따르며 배우며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인격적인 면과
사역적인 면이 다 포함된다.70)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인격을 본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예수처럼 살기 원하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
장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제자훈련은 예수를 온전히 따름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역에 있어서는 각 교인을 예수의
증인으로 만들어 세상으로 보내는 것을 말하며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 재생산하는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나
님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이들로 채워지는 것
이다. 초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
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의 목적은 지식전달, 전도인 양성이
아닌 믿는 자의 인격으로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가. 제자훈련의 긍정적인 면
(1) 한국교회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과 한국교회의 성장 과정을 비교해 볼 때 놀라울 정도
로 많은 일치점을 보이면서 성장한 것을 알게 된다. 근대화의 구호가 “잘 살아보세”
이었다면, 교회성장의 구호는 “예수 믿어 복 받자”였다. 교회가 대형교회만을 꿈꾸며
교인수를 늘리고 건물을 크게 지을 때 제자훈련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갖게 하
였다. 물량주의, 익명성,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하나의 숫자로 남아있던 현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의 관계와 공동체로 끌어들인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다.
(2) 평신도의 각성.
제자훈련 이전의 대부분의 교회는 담임목사 중심의 교회로 이끌어 왔다. 그래서
평신도는 소명 의식이 없는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 저서 점점 교회가 활력을 잃어갔
다. 그런 상황에서 각각의 평신도에게 사명과 소명이 있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
름을 받은 제자임을 제자훈련이 깨우쳤다. 목사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개
인 모두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능동적으로 수행하
면서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다.
이 외에도 한국교회의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왔고, 새로운 교회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는 긍정적인 면들을 볼 수 있다.
나. 제자훈련의 부정적인 면
(1) 제자훈련을 담당하는 인도자들의 문제.
제자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 제자를 훈련시
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제자훈련을 하는 사람은 항상 신앙의 짐과 갈등을 지닌다.
더하여 제자훈련이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닌 삶을 공유한다는 면에서 볼 때에는 삶을
열어 보이는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인도자들이 먼
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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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훈련자의 은사계발과 무관한 훈련.
제자훈련의 여러 목적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를
계발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심과
동시에 자신을 머리로 ‘한 몸’된 ‘우리’안에서 세상을 향한 증인된 삶을 살도록 부르셨
다. 구원에 의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
고 그리스도와 하나의 유기체로 보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개인
적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받은 은사를 계발해 나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자훈련을 담당하는 인도자들은 그 훈련에 참여하는 이들이 그
리스도와 한 유기체임을 기억하며 또한 개별적 은사 계발하고 발견하도록 하여야 한
다. 그리고 그 은사를 계발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
해 주어야 한다. 이 외에도 제자훈련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크게 여겨서 예배를 통한
은혜의 부족을 호소하거나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제자훈련에서 성숙되지 못한 훈련자
와 소그룹 내의 다양한 문제들을 볼 수 있다.
제 3 절 큐 티(Quiet Time)
1. 큐티의 목적과 방법
한국교회에서의 큐티는 일반적으로 말씀 묵상으로 개념화 되었는데 이는 한국
교회안에서 일어난 가장 큰 말씀 묵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큐티(Q.T)는 ‘조용한
시간’ 즉 Quiet Time의 약칭으로 19세기 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후펴(Hooper)와
쏜튼(Thorton)등 몇몇 학생들이 하루 생활 중 얼마를 성경읽기와 기도를 위하여 헌신
하여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답게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결단으로 시작되었다.71)
그리고 한국에서는 1968년 UBF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University Bible
Fellowship)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큐티 택을 발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72)
큐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며 그 날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정황을 말씀드리며 들려주신 그
71) 이정엽,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QT (서울: 두란노 출판사, 2010), 81.
72) 한국교회탐구센터 편집부, 한국교회 큐티 운동 다시보기 (서울: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2015),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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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큐티는 매일의 삶 가
운데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그 날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을 적용하여 따르기로 기도하
며 결단하는 시간이라고 하겠다.
가. 큐티의 목적
하용조는 큐티의 목적을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날의 힘을 얻어 세상
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73)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지
음받은 피조물로서 가장 중요하며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인
생 존재의 의미를 찾으며 피조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 둘째,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얻어
야 하는데 영적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다.
큐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며 그 날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율이며 듣는 시간이다.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정황을 아뢰며 들려
주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큐티는 매일
의 삶 가운데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하시는 하
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며, 들은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라고 하겠다.
나. 큐티의 방법
큐티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PRESS방법74)과 렉시오디비나75)의 방법이 있다. 코
린 웨어(Corinne Ware)는 렉시오디비나의 형식을 약간 수정하여 새롭게 제안을 하였
다.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관상하기에 ‘나눔하기’를 추가하였다. 나눔하기는 영적인
73) 하용조,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서울: 두란노서원, 2008), 41.
74) PRESS방법이란 Pray for a moment(짧게 기도), Read His Word(본문 읽기), Examine
His Word(본문 묵상), Say back to God(말씀 기도), Share with others what you have
found(나눔) 이다. 그리고 묵상법에는 SPACE 즉, Sins to confess(자백해야 할 죄), Prominse
to claim(붙잡아야 할 약속), Action to avoid(피해야 할 행동), Command to obey(순종해야 할
명령), Example to fellow(따라야 할 모범)을 사용하였다. 이경용, 말씀묵상기도, 202-203.
75) 렉시오 디비나 방법은 말씀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관상하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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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을 나눈 시간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하므로 나누었다. “최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최근 몇 주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
가?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보인 때는 언제인가? 최근 몇 주 동안 의미 있었던 영
적 활동은? 어떤 활동들이 보통 때보다 무미건조하게 여겼는가?”76) 등이다.
(1) 큐티의 준비
큐티의 첫 단계는 준비 단계이다. 올바른 큐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큐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서, 필기도구, 노트 혹은 본
인이 사용하고 있는 큐티 책이 필요하다. 둘째, 장소는 가능하면 조용한 곳이 좋다.
그러나 복잡한 환경 즉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사무실이나 공개된 장소에 있더라도 말
씀에 집중할 수 있으면 상관없다. 셋째, 시간은 가능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 좋
다. 넷째, 들을 귀와 깨끗한 마음이다. 깨끗한 마음이란 오직 한 가지만 원하고 찾고
의지한다.
(2) 시작 기도
큐티의 두 번째 단계는 시작 기도 즉 들어가는 기도이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다. 묵상은
말씀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살
아있는 말씀으로 계시된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놀라운 말씀의 보화를 절대로 발
견할 수 없다.77)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당신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길
먼저 기도해야만 한다. 묵상하기 전에 말씀의 심오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현재 자신이 직면한 상황 즉, 고난과 아픔, 선택과 결정이 요
구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올바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3) 질문하기
큐티의 세 번째 단계는 질문하기이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
76) David G. Benner, 기도 숨(Opening to God), 윤종석 역 (서울: IVP, 2011), 230-232.
77) Bob Sorge, 내 영이 마르지 않는 연습(Secrets of the Secret P lace), 이혜림 역 (서울: 스
텝스톤, 2009),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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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
늘, 지금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 대하여도 말씀하신다. 본
문을 읽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다. 첫 번째 질문
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이다. 큐티는 묵상을 통해서 그
날 그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
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이다. 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미래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큐티이다. 세 번째 질문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가?’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양한 상황
에 직면하게 되는데 큐티는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4) 본문 읽기
큐티의 네 번째 단계는 본문읽기이다. 먼저, 매일 읽을 본문의 분량을 적당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정한 큐티 책을 따르지 않고 성경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묵상하기
에 부담되지 않는 양을 정하여 읽는 것이 좋다. 다음, 정해진 본문은 3회에서 5회 정
도 읽는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저자들이 의도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
는 것이다. 우리의 뜻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것이다. 내가 필요
한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귀고 2세(Guigo Ⅱ)는 본문을 다음과 같이 네 번 읽기를 권했다. 처음엔 읽는 중
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에 귀를 기울인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떠오르는 생각들에 주목한다. 세 번째는 머리와 가슴에 와 닿는 말씀에 주목한다. 네
번째 읽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다. 본문을 처음 읽을 때는 마음
에 와 닿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읽을 때는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읽을 때는 질문이 생기거나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읽게 되면 묵상할 말씀이 본무에서 주어질 것이다.78)
78) Banner, 기도 숨,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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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묵상하기
큐티의 다섯 번째 단계는 묵상하기이다. 묵상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큐티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묵상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적
용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 된다.
성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책으로서 개인은 물론 교회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받아들이고 본문에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성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며 영적인 독서로서
의 묵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서를 만나는 한
방식이다.79) 묵상은 성경에서 진리와 삶의 규범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으로서 교제와 연합이 목적이다. 묵상은 자신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방편
으로서 말씀에 주목하며 그 분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인다. 영
적인 독서로서 묵상의 방식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다.80)
묵상하기란 오늘과 내일 그리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
각을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의 한 단어나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본문을 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내용들을 열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81)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나의 허물과 죄를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순종하라고 권고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현재 직면한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등장인물들의 언행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위로와 격려와 소망으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교회나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 혹은 계획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82)
79) Gayle D. Beebe, 영성을 살다(Longing for God), 김명희, 양혜원 역(서울: IVP, 2009),
477.
80) Banner, 기도 숨, 57.
81) 이기훈, 큐티사랑 (서울: 두란노, 2007), 144-171.
82) John Stott, 기독교 기본진리(Basic christianity), 황을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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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록하기
큐티의 여섯 번째 단계는 기록하기이다. 묵상을 통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된 하나
님의 음성은 노트에 기록하는 것이 좋다. 묵상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이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되새겨 보기 위하여 기록을 한다. 셋째, 기록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준다. 넷째, 기록은 묵상을 촉진시켜준다.
(7) 결단하기
큐티의 일곱 번째 단계는 결단하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묵상에서 얻은 결과를 가
지고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이나 변화되어야 할 태도나 생각 등을 침묵하면서 결
단한다. 특히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네 가지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결단한
다. 결단을 위하여 행하는 침묵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침묵이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잠잠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
심으로 받게 해준다. 셋째, 침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이
다.
(8) 마무리 기도
큐티의 여덟 번째 단계는 마무리 기도이다. 큐티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록 마무
리한다. 기도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
이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하는 기도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다. 네 번
째는 세상을 위한 기도이다.
(9) 적용하기
큐티의 마지막 단계는 적응하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묵상과 침묵을 통해서 적용
하기로 결단한 내용을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실습장이다. 적용이 큐티에서 중요한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다. 둘째, 적용은 내면에서 영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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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변화를 일으켜 준다. 셋째, 적용은 믿음을 성장시켜준다. 넷째, 큐티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킨다. 적용은 말씀과 삶을 연결시켜주는 과정이며 신앙적 고찰로서의
큐티는 개인은 물론 교회에서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들을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앙적 고찰은 성경적으로 선택
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83)
2. 큐티의 평가
가. 큐티의 긍정적인 면
큐티가 실행되기 전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듣는 설교를 의
지하여 신앙인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 설교 테이프나 라디오 설교가 발전하게 된
원인 중 하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의 설교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행되
던 신앙훈련이 매일 매일 성경을 보며 묵상하고 삶으로 연결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일주일의 한 두 번의 설교, 단편적인 성경공부, 리더 중심의 제자
훈련들이 성도들의 삶에 맞추어 준비되지만 다양한 성도들의 다양한 삶에 맞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것이 매일 스스로 행하는 말씀묵상과 삶의 적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개인의 삶에 직접 적용되며, 다양한 시대적 도전에 스스로 묵상한 말씀으로 대응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각각의 도전에 직접적인 대답은 전문가적인 의견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을 매일 묵상함으로 얻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지혜는 그 모든 도전들에 원론적인 대답을 줄 수 있다.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고, 신앙의 경험이 많을수록 신앙 성장과 발전에 대한 전문
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를 통하여 이룰 수 있다.
즉,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큐티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함으로 삶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지
침을 줄 수 있다. 더불어 큐티의 궁극적인 목적은 적용을 통한 삶의 변화이기에 큐티
를 통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변화 없이 삶의 현상에 고착되어 버린 사람들에
게 자신이 묵상한 성경말씀을 통하여 삶의 변화에 대한 열정과 마음을 불려 일으킬
수 있다.
83) Judith Thompson, Theological Reflection (London: SCM Press, 20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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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큐티의 부정적인 면
큐티는 비교적 짧은 본문을 정하여 매일 묵상하며 그 묵상을 통하여 삶에 적
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렇기에 ‘본문을 어떻게 정하는가?’ 그리고
정한 ‘본문을 어떻게 묵상하는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며 그로 인하여 삶에서 갖게
되는 가치관과 변화 역시 달라지게 된다. 즉, 개인적으로 본문을 정할 수 있어서 자신
이 놓인 상황에 맞추어 정할 수 있다면 그에 맞추어서 묵상하고 그 상황에 더불어 적
용할 수 있다. 그러나 속한 공동체나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큐티라면 이야
기는 조금 달라진다. 어떤 성경본문을 정하여도 묵상이 한결같거나 적용이 변함이 없
는 것도 건강한 큐티라 할 수 없고, 정해진 본문이 나의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져 묵
상과 적용이 개인의 삶과 단절이 되는 것도 건강한 큐티라 할 수 없다.
더불어 성경을 바라보는 신학적 관점의 부재이다. 성경은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
석을 받아왔다. 역사적 관점, 구속사적 관점,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등등
의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큐티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점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기 보다는 큐티를 하는 그 대상과 그 대상이 속한 신학적 위치에 따라서 매 순
간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하나의 매개이지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과 묵상 그리고 적용이 나올 수 있다. 구속사적
관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의 성도를 주체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구원역사를 보는 관점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하는 성도와 교회 밖의 사람들이라는 요인이 추가된다. 그리고
추가된 이 요인은 나머지 다른 요인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그렇기에
큐티를 하는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관점을 얼
마나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가에 따라서 그 해석과 묵상 그리고 적용과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제 4 절 한국교회 장년교육과 공적신학
한국 교회의 교육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학교와 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년교육의 두 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회와 신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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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교회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신학적 바탕과 많은 가치관을 가
지고 접근하며 대상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왔다. 교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년들을 대상으로는 앞에서 논한 성경공부, 제자훈련, 큐티를 제외
하고는 큰 개발이나 발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회학교의 프로그램은 시대와 대상에 맞추어 신학과 접근방법을
그에 맞추어 다양하게 가져가지만 장년 교육 프로그램은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
이 사실이다. 장년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에 맞춰지지 않아 교세가 줄어들고 시대와
맞지 않아 교회가 사회의 질서에 한참 뒤쳐진 채로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성경공부, 제자훈련, 큐티와 같은 장년 교육 프로그램들이 모임의 형태로는 대부
분 소그룹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중심에는 개인 신앙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즉, 모임
은 소그룹으로 실시하지만 그 모임을 통하여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것은 개인의 신
앙으로 제한하여 풀어낸다. 또한 여전히 남아있는 복을 받기 위한 투자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개인을 넘어서 지역과 사회 그리고 온 생태환경을 바라볼 수 없었다.
먼저 성경공부에서는 주제별, 인물별, 책별 등의 다양한 주제로 성경책을 공부하
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하여왔다. 이 주제로 성경공부를 실시하되 공공신학적
관점으로 실천적 질문과 과제를 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주제들이 단편적으로
편집되어 연속성이 없었다. 그러나 공공신학적으로 재편성하기 위해서는 이 주제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개인의 문제와 질문에 멈추어서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와 온 세
상을 향한 성경공부가 되어야 한다.
성경공부를 통하여 성도들은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과거의
성경공부가 단편적 지식을 통한 개인을 위한 성경공부였다면 공공신학을 바탕으로 하
는 성경공부는 성경의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세계를 향
한 성경공부이다. 공공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성경공부는 성경 지식의 축적에만 머무
르는 것이 아닌 그 지식이 개인의 삶에 드러나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 사회와 생태환
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공공신학적 성경공부는 개인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개인
과 세상을 같은 비중으로 두는 성경공부이다. 성경과 교회사에서 보면 성경말씀이 새
롭게 읽혀질 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다. 새로운 시대에 공공신학적 새로운 성경읽기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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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제자훈련은 미국의 네비게이토
출판사의 SCL(Studies in Christian Living)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상황에 맞게 편집
하고 발전시켜 실시한 것이다. 그런데 네비게이토 선교회의 SCL,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는 1986년에 발행된 것으로 당시엔 기독교에 공공성이 강조되기 전이었다. 그래
서 당시에 제작된 많은 제자훈련 교재에도 공공성에 대한 개념보다는 개인 신앙의 문
제가 많이 다루어졌다. 그 교재를 바탕으로 실시된 제자훈련이 현재에도 많이 실시되
고 있기에 훈련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공적인 삶보다는 개인의 성숙에 국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통한 신앙의 초점을 개인에서 공적인 삶으
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자훈련을 위한 성경연구에서부터 공적 신학의 틀
로 성경본문을 해석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제자 훈련은 교회의 사명이며 나아가야 할 바이다. 이를 통하여 많
은 이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거나 교회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가게
되었다. 과거의 제자훈련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지급의 제자훈련은 시대에
직면한 많은 문제들에 합당한 답을 주지 뭇하고 있으며 한 때 한국교회 전체에 영향
을 주었던 제자훈련의 제자들로 나타난 결과가 긍정적이지 못하다. 공공 신학을 바탕
으로 한 제자훈련은 공공신학적 성경공부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
이다. 공공신학을 바탕으로 한 제자훈련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같은 무게로 관심과
초점을 맞춘 것이다. 즉, 교회 안의 각각의 부서에 봉사하는 것들과 교회의 사람들에
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교회가 속한 생태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와 신앙이 점점 개교회 중
심, 개인주의화 되는 이 시대에 이러한 공공신학을 바탕으로 한 제자훈련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큐티(Quiet Time)는 초대교회 때부터 말씀 묵상의 한 방법으로 사용
되어져 왔다. 이 묵상의 한 방법이었던 큐티가 성경말씀만으로 진행되면서 기독교 신
앙을 개인화하고 단편적 성경 지식에 머물게 했다. 게다가 현재 발행되는 많은 큐티
의 교재들이 묵상본문에 대한 성서주석의 단편적 편집과 상황에 맞지 않는 묵상의 예
시를 제시함으로 기독교 신앙의 획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된 묵상은 성경말씀으
로 시작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사회와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다. 또한 삶의 다양함에서
나오는 묵상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이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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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묵상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묵상을 통하여 신앙의 가
치관이 강화되며 그 가치관으로 삶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묵상이 개인의 묵상과 개인의 삶의 변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며 ‘그것이 맞다’는 가르
침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의 초기에는 나라와 사회를 위한 활동들이
교회를 통하여 많이 이루어 졌는데 이는 그 묵상이 나라와 사회를 향하여 있음을 드
러내는 증거이다. 공공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경건의 시간은 개인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피조 세계를 위한 묵상의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
신 온 인류, 자연 그리고 그 피조 세계가 온전히 유지되도록 베풀어 놓으신 자유, 평
등, 사랑, 자비와 같은 보편적 진리에 대한 묵상이다. 공공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경건
의 시간은 개인의 죄의 회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인간 본성의 탐심과 이로 인한 사
회의 구조적 죄악에 대한 고백과 회개, 그 부조리와 부조화에 대하여 소리 내어 참여
하지 못함에 대한 괴리 등을 향한 묵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내면의 악함과 약
함 그리고 그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악을 알아차리고 간파하게 한다. 그렇기에 개인
에만 머무르는 묵상이 아닌 공공신학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이 시대
와 사회를 간파하는 능력이 된다.
이제까지 성경공부, 제자훈련, 큐티의 모습과 장단점을 제시하고 공공신학을 바
탕으로 그것들의 의미를 다시 찾아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장단점 역시 개인의 구원과
회복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더욱 성장하고 보완된 성경공부, 제자훈련 그리고 큐티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 중심의 신앙을 넘어서서 공공신학을 바탕으로 다시 조명할 필요
가 있다. 즉, 성경공부는 개인이 아닌 공공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는 성경해석으로 시
작되어야 하며 제자훈련은 교회만의 제자가 아닌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제자가 목표가 되어야 하고 큐티는 개인묵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함께 나눔과 함께 적용함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큐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신학을 바탕으로 한 각각의 장년 교육이 이 시대와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제 1 절 주님의교회의 창립 역사와 배경
1. 주님의교회 첫 걸음을 내딛다
당시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의 길로
들어서던 시기였으며, 정치적으로는 군사정권의 억압적 통치 체제가 민주화의 열기에
따라 막을 내리면서 모처럼 본격적인 민주주의 정치의 희망을 기대하던 때였다. 1970
년대의 산업화와 강남 개발 등의 여파로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
등 대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기독교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대형
교회들이 속속 등장하던 때이기도 했다.
개개인들의 세속적 욕망의 증가에 따라, 교회에서도 물질 중심, 성공중심, 축복
중심의 전도와 목회가 나타났고, 덩달아 한국교회도 외형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게 되
었다. 대형 교회들의 등장은 교회의 본질이 마치 교회 건물에 있다는 착시 현상을 일
으켰고, 이에 따라 거대한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교회 성장의 상징인 것처럼 보
이는 조류가 풍미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조류에 실망하여 사람들은 다니던 교회를 떠나 서로 연락하면서 함께 주일
마다 다른 교회를 찾아다녔다. 모두 15명이었다. 이들은 8개월간 ‘예배 순례’를 한 뒤
에 두 가지 교회 형태를 발견했다. 첫째는 개신교회의 장점이자 단점인 교인들의 ‘우
리끼리의 교회’ 형태, 둘째는 목회자들의 ‘나 중심의 교회’였다. 이러란 교회 순례 경험
들은 웃날 그들이 ‘주님의교회’의 원형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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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창립 이틀 전인 6월 24일에 교회 창립준비기도회가 열렸다. 이때 주님의교
회 창립정신의 기본 사항들은 결정되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헌금사용
① 주일 헌금(십일조, 감사주일) 중 50%는 대외적인 선교와 구제에 각각 50%씩
사용한다. 단, 특별헌금은 그 목적에 100%를 사용한다.
교회운영
① 교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을 정하다
② 임시 서기
③ 교회 명칭을 ‘주님의교회’로 정하다
④ 예배 시간: 주일 낮 예배 15:00, 주일 찬양예배 17:00, 수요 기도회 20:30.
이렇게 하여 주님의교회 기둥이 되는 두 가지 핵심 정신, 즉 평신도 측에서 제시
한 ‘재정의 50%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는 교회’ 그리고 교역자가 제시한 ‘예수 그리
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창립준비 기도회 때부터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2. 뜻하신 틀을 갖추게 하시다
‘주님이 주인인 교회’라는 창립정신은 시간이 흐르면서 몇 가지 제도로 구체화되
어 나타났다. 초기 교인들의 기억에 의하면, 교회 창립에 참여한 초기 교인들은 임기
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임기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안
된 것은 창립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그리고 1993년 2월 당회와 5월
당회에서 부교역자와 안수집사와 권사의 시무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전임 부교역자(부목사, 전임전도사)의 임기를 7년으로 하기로 하고
7년째 안식년을 갖기로 하다. 안식년 기간 중 신수비는 지급하기로
하고 선교사나 개척교회를 원할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하다.’ ‘교육전
도사의 임기는 안식년 없는 6년으로 하기로 하고 교육전도사에서
전임이 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6년을 적용하기로 하다.’ ‘안수집
사, 권사도 목사, 장로와 같이 임기제를 하기로 하고, 안수집사와 권
사의 임기는 안식년 유무와 상관없이 각각 10년, 12년으로 하다.’
이와 더불어 창립정신에 따라 헌금의 50%를 대외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기로 결
의하였고 무기명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 때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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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학원으로 인도하시다
정신여중고와 주님의교회의 관계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해 5월 정신
여중고의 이용욱 목사가 재미교포 여고생 초청 한국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
님의교회에 재정 후원을 요청해 왔다. 이 자리에서 정신여중고 전교생이 다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강당 건축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예배당을
건축하고 평일에는 빈 공간으로 남겨두기보다는 학교와 교회가 조화롭게 함께 쓰면
좋은 선례가 될 거라고 보았다. 그 해 정신여고와 주님의교회 사이에 강당 건축에 대
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정신여고 이사회와 주님의교회 당회의 승인으로 진행되
었다. 1998년 10월 대강당 준공 허가가 나왔고 예배에 필요한 집기와 장비들을 대강
당으로 옮겼다. 강당의 이름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가와 여성 지도자로 활동
한 정신학원 졸업생 김마리아를 기려 김마리아회관이라고 지었다.
대강당 건축으로 정신학원과 관계를 맺게 된 이후 정신여중고 교사들 가운데 일
부가 주님의 교회에 출석했다. 이들은 주님의교회 교인들과 정신여중고 교사와 학생
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는데, 예를 들면 ‘정신 노래 선교단’ 연주회 소식 등을 ‘함
즐함울’을 통해 알려 모든 교인이 정신여중고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대해서 알게 하였
고, 때로는 주님의교회가 정신학원과 예배를 함께 드리기도 하였다.
4. 내적성장에 힘쓰며 섬기게 하시다
2대 담임목사로 취임한 임영수 목사는 자신의 목회 방침을 교인들에게 밝히며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교회란 “기업체나 어떤 영리 기관
처럼 사람이 운영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무리들의 공동체로
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참여해가는
부활의 공동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이 공동체를
형성해 가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충만하
심의 경지에 이르도록’ 계속 성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영수 목사는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와 조직, 형식
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 조직과 제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인들을 돕기 위한 것일 뿐 그것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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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영성과 치유’에 온 교회의 사
역을 집중하였는데, 영성훈련은 크게 세 가지, 영성교육과 성경읽기와 기도로 구성되
었다.
5. 이웃과 함께하며 청소년 양육에 힘쓰게 하시다
문동학 목사가 제시한 비전에 대한 관점은 주님의교회가 가진 여건을 통해 교회
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정신학원에 강당을 건축하여 기부 헌납한 후,
예배와 모임과 사무관리를 위해 강당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
것으로부터 세 가지 교회의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주님의교회가 예배드리는 학교 강
당은 교회와 사회의 중간 지대이며, 학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예배에 초청하기에 적절한 장소로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유리하
다. 따라서 주님의교회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 또한 학교와 교회가 강당을 매개로 공존함으로써 청소년 교육에 좋은 동반자
관계이므로 이런 장점을 잘 활용하여 청소년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로, 중고등학교에 강당이나 실내체육관을 건축하여 기부하고 거기서 예
배드리는 주님의교회의 이념과 비전을 공유하는 교회들을 번식하는 운동을 일으키자
는 것이다.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원 및 분골을 합동으로 모
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님의동산 건립. 둘째, 예수님을 전염시
키는 교회를 위하여, 절대 빈곤층을 위한 사역과 재난 구호사역을
신속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재난 구호 예산 특별 책정. 셋째,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청소년 교육 수준을
높이고, ‘비전팀’ 또는 ‘비전위원회’를 ‘전문위원들’로 구성하여 청소
년 사역에 집중하는 비전을 구체화함, 예산의 25%를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고, 기독교 중고등학교에 ‘강당’을 건축 기부하여 제2, 제3의
주님의교회를 번식해나가는 일. 주님의교회의 비전 주 하나가 청소
년 선교였다. 교회가 직접 추진할 3대 중점 사역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 교회학교의 모델 구축, 청소년 리더십 스쿨 운영을 내놓았다.
넷째, 번식하는 교회로서, 번식 후 매 10년마다 ‘번식하는 교회축제’
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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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은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리는 비전을 매주 주보 표지에 싣고 교
인들에게 알렸던 교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해였다. 9월 29일에 번식 교회의 담당
교역자로 주님의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이인호 목사를 선정하고, 10월에 ‘길가에
교회’라고 이름을 정했다. ‘길가에교회’에서 ‘길’은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며, 그 교회의 교인들은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길가에 서 있는 친절한 안내표지
판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6.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알곡 공동체 되게 하시다
창립 20주년 기념 주일에 박원호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
체’를 주님의교회가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는 정신으
로 기도, 생명, 공동체, 의로움, 나눔과 섬김, 기쁨, 최선을 들었다. 비전을 성취하기 위
한 실천 과제로 첫째, 체계적인 말씀 사역, 둘째, 선교 공동체로서 소그룹 활성화, 셋
째, 훈련을 통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넷째, 교회 지원과 개척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 다섯째, 목적에 따른 다양한 예배, 여섯째,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
교육과 청소년 집중사역, 일곱째 통합적 환경 복지 사역을 들었다.
체계적인 말씀 사역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2008년 3월 5일부터 12단계 성
경공부가 시작되었다. 박원호 목사가 인도한 12단계 성경공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
제로 4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12단계는 성지순례로 기획되었다.
2008년에 기존의 교육사역본부외에 청소년 사역원을 개원했다. 청소년 사역원이
감당한 사역은 먼저 정기적으로 교회교육 정책을 연구하여 발표하거나 교회 외부에
있는 청소년 사역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고, 학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와 학부
모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와 교회 교육 현장을 연결하는 일을 했으며, 청소년들
의 건전한 문화 형성을 위해 지원했다.
주님의교회는 목적에 따른 다양한 예배를 드린다는 비전에 따라 특별한 형식의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다. 사순절 첫째 주일인 2011년 3월 13일에 교회 공동체는 ‘테네
브레’예배를 드렸다. 테네브레(Tenebrae)란 ‘어둠’이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
가 위에서 돌아가신 후 이 세상이 어둠에 싸였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테네브레 예배
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한 희생과 죄의 무서운 결과를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심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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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초대교회 때부터 고난주간에 드려온 고전적 예배 양식이었다. 예배 중 말씀
이 봉독될 때, 미리 켜 놓았던 촛불을 차례로 끄면 교회 안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
작하여 이윽고 완전한 어둠에 잠기는 경험을 통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고, 주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간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을 가졌다. 또 절기 회복을 위해 2012년 4월 8일에 부활절 특별 예배로 예배 드라마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다.
제 2 절 주님의교회의 장년교육
1. 이재철 담임목사의 장년교육
가. 성경공부
1989년 3월 8일부터 구역성경공부를 시작했다. 남자를 구역장으로 여자를 권찰로
임명해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성경공부 모임으로, 이재철 목사가 교재를 직접 만들고
매주 수요예배 후에 구역장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체계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체계
는 처음부터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못했다. 교회에서 구역장은 직장에 다니는 남자보
다 시간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은 여자가 맡고, 직장일로 바쁜 남자들이 구역 모임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주님의교회는 남자를 구역장으
로 임명하여 부부 중심의 성경공부를 시도했다. 하지만 구역장을 맡은 남자들은 직장
일로 바빠서 시간을 내기도 힘들었고, 구역모임은 여자들 중심의 모임이라는 선입견
으로 인한 무관심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나. 성경읽기 대행진
성경을 완독한 이에게는 교회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명단을 주보에 공개
했다. 이 운동이 계속되면서 1995년 5월부터는 성경을 필사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성
경읽기 대행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처음으로 완독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주님의교회의 초기역사와 신앙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이 운동이 짧은 기간 진행되다가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
다. 최소 9년 이상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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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년 교육
1989년 3월 7일부터는 장년들도 화요성경공부를 시작했다. 이미 수요예배 때 진
행해오고 있었는데 교인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2주 이상 지속되지 못했다. 한편 교회
에 처음 나온 사람들을 위한 성경공부 과정인 새신자반이 1989년 9월 11일에 개설되
었다. 교재는 이재철 전도사가 직접 작성했고, 1기에 37명이 수료한 이후 매 학기에
계속 열렸다. 그리고 1990년 4월 5일에 시작한 금요성경공부는 그해에만 개설되고 다
음해부터는 주부찬양학교로 대체되었다.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준비한 성경강해 형식
의 성경공부들이었으나, 1993년부터는 외부에서 체계적으로 만든 교재를 사용하는 벧
엘성서반도 개설되었다.
기독교 기본교리를 다루었던 새신자반을 수료한 이들과 좀 더 높은 수준의 성경
공부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성숙자반이 1993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했다. 그 외에 강의
내용도 다양해져 영어성경공부반, 일어성경 공부반 등이 개설되었다. 성경공부반 외에
교인들의 신앙훈련을 위하여 1992년부터 전반기에는 전도훈련반, 하반기에는 기도학
교와 제자화 훈련 과정이 개설되었다.
라. 신앙사경회와 신앙대강좌
1990년 10월에 영락교회의 임영수목사를 초청, 부흥사경회가 처음 열렸다. 이듬
해 4월에는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의 설교로 부활절 특별 신앙집회가 열렸다. 이 두
번의 부흥 사경회로 확인된 사실이 하나 있었다. 전통적인 부흥사경회가 주님의교회
교인들에게는 큰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참여 인원도 많지 않았다. 이는 공
동체 구성원들의 신앙성향이 반영된 결과였다. 유사한 사례로 초창기 새벽기도회를
들 수 있다. 결국 목회자도 교인들이 묵상기도를 선호하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묵상
기도를 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교회는 구성원의 지적 수준과 신앙 형태를
고려해 신앙에 대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강좌 형식의 행사를 기획했다.
1992년 제 1회 신앙대강좌가 개최되었다. 김명용 교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해,
구상 선생은 그리스도인과 경건에 대해, 양은순 선생은 그리스도인과 가정에 대해, 손
봉호 교수는 그리스도인과 사회에 대해 강연했다. 1993년의 제 2회 신앙대강좌에서는
이어령 교수는 교회 밖에서 본 교회에 대해, 오경환 신부는 가톨릭에서 본 교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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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진홍 교수는 교회 안에서 본 교호에 대해 강의했다. 이 방식은 1998년까지 이어
졌다.
2. 임영수 담임목사의 장년교육
가. 경건훈련과 내적성장
임영수 목사를 통하여 주님의교회가 사역 중심의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중
요하게 여긴 것은 교인들의 ‘영성과 치유’였다. 영성훈련은 크게 세 가지, 영성교육과
성경일기와 기도로 구성되었다.
임영수 목사는 주님의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하기 이전 설교목사로서 1998년 9월
에 4주간 ‘가족치료를 통한 치유와 성장 세미나’를 열었다. 취임 이후에도 장년 교육
에서 영성과 내면 치유와 상담 쪽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1999년부터 매주 화요일에
임영수 목사의 인도로 ‘치유와 성장’세미나가 열렸으며 2001년부터는 전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반기와 후반기 매주 화요일에 열렸다. 이 ‘치유와 성장’ 강좌뿐 아니라
‘성서학습’, ‘영성과 기도’같은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2001년 한 해 동안
모든 교인이 이 세 강좌 중 한 강좌를 반드시 참석해야만 했다. 주일 예배와 구역 모
임 그리고 한 강좌에 참석해 훈련을 받는 것이 모든 교인의 의무였다.
교인들이 규칙적으로 꾸준히 성경을 읽도록 도움을 주고자 2000년에 <일용할 양
식>을 발간했다. 교인들은 이 책의 도움을 받아 성경의 맥을 잡으며 읽어나갈 수 있
었다. 이후 교회는 2001년에 묵상노트인 <말씀의 창>을 준비했다. <일용할 양식>이
통독에 역점을 둔 책이라면, <말씀의 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사
의 흐름에 따라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성경본문을 제시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었다. 이렇게 주님의교회는 기존의 말씀 묵상용 책들이 아닌 자체
제작한 묵상집을 사용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구원사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
록 동면서 특정한 본문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도록 만든 교재들이었다.
그 동안 ‘수요예배’로 드려오던 것을 1999년 1월 6일부터 ‘수요성서강해’로 명칭
을 바꾸었다. 이 수요성서강해시간에 임영수 목사가 2000년 말까지 시편, 야고보서,
누가복음, 히브리서, 잠언을 강해하기도 했지만 ‘기도’와 ‘섬김의 삶’과 같이 성경강해
가 아니라 주제설교를 하기도 했다. 2001년 2월 7일부터는 ‘수요성서학당’으로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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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고, 강정호 목사가 ‘복음의 삶’이라는 주제로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이끌었다.
나. 장년 신앙교육
임영수 목사의 장년교육이 2000년에 이전 해에 비해서 달라진 점은 전체 강좌를
‘성경탐구’와 ‘생활실천으로 나누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엄밀히 보자면 경계가
모호하긴 하지만, 크게 두 가지, 즉 성경을 지성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구체적인 삶 속
에 적용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이 시기 장년 교육의
특징은 상담 세미나가 활발하게 열린 점이다. 1999년까지 주님의 교회 상담 세미나
같은 심리학을 이용한 배움과 신앙 훈련 과정이 있기는 했지만 많지 않았으나 1999년
에 들어서면서 상담을 통한 교육이 강조되었다. 이처럼 1999~2002년까지 장차 사역
중심의 교회로 나아갈 주님의교회의 각 분야에서 헌신할 교인들의 내적 성장을 위해
상담을 이용한 강좌가 꾸준히 개설되었다.
다. 구역모임
1998년까지 주님의교회의 구역은 부부 중심의 모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교구와 구역에 대한 교인들의 자부심과 결속력이 매우 강했다. 교구와 구역은
내적으로 치유 받아 훈련된 교인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교제하는 장이라는 역할
을 하도록 했다. 구역 편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살고 있는 지역의 구역에 속하
게 했으며, 같은 지역에 여러 개의 구역이 있을 경우에는 해마다 구역의 구성원들을
같은 지역에 여러 개의 구역이 있을 경우에는 해마다 구역의 구성원들을 같은 지역
안에 있는 다른 구역으로 옮기도록 했다. 이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 아는 사람
끼리만 오미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 조치였다.
3. 문동학 담임목사의 장년교육
2001년 2월 수요성서학당으로 바뀌었다가 2002년 1월부터 다시 수요 예배로 환
원했다. 2003년 3월 5일에 다시 수요성경공부로 이름을 바꾸고 담임목사가 성경공부
방식으로 진행했다. 수요성경공부에는 교구 장로와 교구 안수집사, 교구 권사, 구역장,
부구역장은 반드시 참석해야만 했는데 수요성경공부 후에 구역장 성경공부와 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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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기 때문이다. 2004년 3월에는 다양한 성경공부반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개설되
었다. 2003년 가을학기부터는 성경공부반을 체계화해 양육클래스라는 이름으로 개설
했다. 양육과정은 총 4단계로 구성되었다. 첫 단계인 100과정은 건강한 교회생활과 신
앙생활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새가족 모임과 그리스도인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
이었다. 200과정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과 생활
법률, 젊은 어머니학교, 불어성경과 유럽 문화, 영어서경공부, 믿음의 여인들, 그리스
도인의 정신건강, 말씀 묵상 출발,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바이블 네이게이션, 출
애굽기, 누가복음 등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단계였다. 300과정은 사역하는 그리
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리더 훈련, 워십 스쿨, 중보기도학교, 선교학교 및 비전트립,
교사 훈련, 킹스 키즈등의 강좌가 개설된 단계였다. 400과정은 매주 수요성경공부 후
에 있는 구역장 및 양육 사역자 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리더십 훈련을 하는 과정이었
다.
이러한 양육과정은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여 그들이 다른 평신도를 교육시키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성경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과목 외에도 서예와 꽃꽂이 같은
훨씬 다양한 강좌들을 교인들에게 제공했다.
4. 박원호 담임목사의 장년교육
가. 12단계 성경공부
체계적인 말씀 사역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2008년 3월부터 12단계 성경공
부가 시작되었다. 12단계 성경공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4년에 걸쳐 진행되었
으며, 마지막 12단계는 성지순례로 기획되었다.
1 단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2 단계: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3 단계: 구원의 여정을 따라
4 단계: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이야기들 Ⅰ
5 단계: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이야기들 Ⅱ
6 단계: 엘림으로의 초대
7 단계: 하나님의 모습을 빚어가는 사람들
8 단계: 이제는 삶입니다.
9 단계: 신앙의 지평을 넓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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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계: 타종교와의 대화
11단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12 단계: 성지순례
나. 목적이 이끄는 40일과 겨자씨 모임
주님의교회는 2008년 주제를 ‘도약’으로 정하고 준비하면서 교회가 실질적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앙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목
적이 이끄는 40일’을 시작했다. 이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예배와 교제와 훈련과 사역
과 전도로 규정하고, 이 운동을 통해 전교인이 소그룹에 소속되어 역동적인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선교 공동체로서 소그룹의 활성화를 목표
로 했다.
2009년 5월부터 후속 프로그램으로 ‘겨자씨 모임’을 시작했다. 겨자씨 모임이란
‘내일이 아닌 지금부터 시작하는 우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기존의 구역 모임을 대체
하는 새로운 소그룹 모임이다. 겨자씨 모임은 겨자씨 인도자를 중심으로 12명 내외의
구성원이 매주 모여서 성경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정해 서로를 위해 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었다. 그리고 몇 개의 겨자씨를 지역별로 묶어 교구를 구성하는데
이를 맡아서 관리하며 교구목사를 도와 교구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겨자채 돌봄이와
교회와 교구를 연결하여 서로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겨자목 섬
김이가 있었다.
다. 예수 친구 사역
2010년 교육목회가 강조되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
한 자체 제자화 훈련 프로그램으로 예수 친구 사역이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선도들은 각자가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새롭게 하며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그
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는 제자화 사역이 바로 예수 친구 사역이다.
이 프로그램의 훈련 단계는 모두 3단계로 3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1단계는 개인
훈련의 단계로 1년 동안 자기 점검표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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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제공하는 양육과정에 참여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그룹훈련 단계로 섬김이(인
도자)의 지도를 받으며 매주 소그룹으로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서로 격
려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리더훈련 단계로 리더가 되기 위해 소그룹을 이끌며 그들
을 지도하는 훈련을 하는 단계이다.
제 3 절 주님의교회와 공공신학
주님의교회는 교회의 시작부터 공공성을 강조하여 왔으며 공공의 장소인 학교에
서 시작하였다. 그렇기에 기존의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이 아닌 공공신학을 바탕으로
한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을 실시하기에 좋은 교회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공공성을 가진 공간은 과거에 비하여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더
많이 요청되고 있다. 그 중에 시대의 정신을 가르치고 가치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과거 학교는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져 폐쇄적인 곳으로 여겨졌으
나 시대가 흐르고 권위주의가 사라지면서 그 모습을 다르게 형성하고 있다. 이 시대
의 학교는 지식만을 습득하게 하고 진학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기존의 개념에 강한 도
전을 받고 있다. 시대에 맞는 가치들을 논하고 평가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
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또한 학교는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분위기와 밀접한 관
계를 맺고 있는 곳이다. 그 학교의 학생의 성향과 학교의 지향하는 바에 따라 그 지
역 사회의 학교와 사회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의 반응들이 나누어진다. 이와 같은 다
양한 의미로 학교가 갖는 사회적 공공성의 의미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주님의교회는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교회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
나고자 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교회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이익의 증대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벗어나 시대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시작한 교회이다. 가장 큰 예는 여러
가지 창립정신 중 헌금의 50퍼센트는 교회 안의 사역에, 50퍼센트는 교회 밖의 사역
에 사용하기로 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고정비용이 30∼40퍼센트에 이르기에
전체 예산의 50퍼센트를 교회 외부의 사역, 즉 교회가 속한 학교와 지역사회에 사용
하겠다는 것은 교회의 공공성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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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재정의 사용에만 공공성을 실천해왔던 것은 아니다. 이재철 목사를 비롯하
여 이후 여러 담임목회자들이 지역사회와의 대화, 지역의 종교와의 대화 등을 실천하
였고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행하여지는 모임보다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인으
로서의 삶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재철 목사가 실시한 지역 종교와의 대화, 임영수 목
사가 실시한 성서탐구와 생활실천, 문동학 목사의 참여의 제한을 없앤 것, 그리고 박
원호 목사의 12단계 성경공부와 예수 친구 사역이 모두 재정의 공적인 사용과 함께
성도의 공적인 삶을 강조한 것이다.
특별히 박원호 목사의 12단계 성경공부와 예수 친구 사역은 기존의 개 교회 중
심의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을 벗어난 새로운 공적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2단계 성경공부는 각 단계의 내용들이 이 시대의 도전과 상황에 답할 수
있게 만드는 성경공부라 할 수 있다. 신앙을 개인적이며 내면의 그 어떤 것으로 남겨
두지 않고 이 시대와 사회에 깊은 문제를 제기하고 기도하며 답을 찾아가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예수 친구 사역은 교회라는 조직에 충성할 일꾼을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교회이며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의 제자훈련이다.
한 교회를 한 단어로 설명하거나 압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주님의교회 역시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단어보다는 더욱 많은 말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교




공공신학에 근거한 주님의교회 장년 교재교육의 실제
본 장에서는 과거부터 실시해 오던 제자훈련과 성경공부가 아닌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공공신학의 관점으로 새로운 장년교육의 교재를 보이려 한다.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온 제자훈련을 보완하며 공공신학을 바탕으로 한
제자훈련을 제시하며 성경책만을 공부하며 삶과는 동떨어진 성경공부의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제 1 절 세상을 위하고, 향하고,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만들기: 예수 친구 사역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
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
이라”(요 15:15).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들으신 것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며, 제자들에게 알게 하
시면서 그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신다. 종과 친구는 하나님께서 예수께
말씀하신 것들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좀 더 나아가 온 피조물에
게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로 종과 친구로 구분할 수 있다. 하
나님께서 예수께 하신 말씀은 당신의 피조물인 온 세상을 향한 말씀이다. 온 피조물
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오심이며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향하며, 세상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한 제자
훈련인 예수 친구 사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보여주시고 또한 당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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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제자훈련이다. 이는 성경의 핵심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
에 두고, 예수님께서 친구 삼아주신 제자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요 가치들을 이
땅에 실현함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역이다.
예수 친구 사역이 추구하는 제자의 모습은 예수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그 말씀이 온 피조물인 세상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 만물을 회복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응답하는 사람, 주님의 부르심을 사명으
로 여기고 헌신하는 사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모든 현실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임을 깨닫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길임을 알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1. 세상을 위하고, 향하고, 함께하는 예수 친구 사역의 5가지 핵심가치
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대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그 가운데 있으며 희락이 넘쳐나는 나라이
다. 나라 혹은 왕국(Kingdom)이라는 단어에는 남성중심의 의미가 포함되어 왔기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대신 하나님의 통치(Reign of God)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죽고 나서 가는 천당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돌보
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나라는 하나님만이 예배 받는 나라이며 의와 평화와 기
쁨이 충만한 나라이다. 모든 민족이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나라이다.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며 그 나라를 세상에 증거 해야 하고
교회를 구성하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위해 부름 받았고 사명도 축복도 받았다. 즉
교회와 제자인 성도 모두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다.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중심으로 볼 수 있다. 에덴동산에서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선했으나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고, 가면 갈수록
세상에 죄는 더욱 관영하게 되자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일으키셨다. 그러나 세상은
그 이후에도 계속 악하여져서 바벨탑을 건축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에 믿음의 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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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을 필두로 하여 출애굽,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선은 이 땅에서 계속 확장되
어 갔고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선은 이 땅에서 계속 확장되어갔다. 다윗시대에 선
이 잠깐 정점을 찍게 되지만, 다시 악을 항하여 내리막길을 걸으며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후 400년 동안 암흑기가 지속되는데, 이 어두움을 뚫고 예수님께서는 예언대
로 탄생하셨고 성장기를 거쳐 공생애의 시간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
을 통하여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희락이 가득하게 하는 것
이었다.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잘못된 제도에 대항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
를 이루고, 질병과 고난의 문제로 고통 받는 자들을 치유함으로 이 땅에 희락을 주고
죄로 인해 영원한 평강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삶이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친구 사역의 첫 번째 핵심가치이다. 하나님의 위임
을 받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음을
공동체의 기초로 여기며 공동체가 속한 지역과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역을 위
한 제자훈련이 바로 예수친구 사역이다.
나.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하는 한편의 드라마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 선으로 시작하여 아담과 이브의 죄로 세상에 죄가 관영하자 노아홍수로 쓸
어버리고 계속 악해지다 바벨탑까지 흘러간다. 이후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
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 출애굽, 사사, 그리고 다윗시대에 잠깐 선의 정점을 찍고
다시 악으로 달려가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앗수르에 북이스라엘은 멸
망하고 마지막으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된다. 이후 400년 동안 암흑기가 지
속되는데 그 때에 예수의 탄생이 예고되고 예언의 결과 예수님의 탄생하시고 공생애
를 걸쳐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죄를 완전히 씻어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다. 인류 역사에서 주된 갈등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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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죄의 갈등이다. 이는 선과 악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성경은 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대걸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성경에 드러난 이러한 인류의
갈등을 인정하고 그 갈등의 역사를 담고 그 갈등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
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친구 사역이다.
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셨
다.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의 사명은 왕, 선지자, 대제사장이다. 특별히 예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 하셨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죄를 사하는 속
죄의 제사와 제물이 필요하다. 이 속죄제의 제물이 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직접
주관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으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위한 것이다. 이 제사는
단 한 번에 죄를 완전히 속하는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도 완벽한 제사이며 이 후 예수
의 부활은 하나님의 드라마의 절정이다.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드라마는 완
성되었고 교회가 세워졌다.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온 땅에 전파됨으로 죄의 역사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예수의 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본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다.
두 번째 예수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메시야적 삶이다. 메시아
적 삶은 인류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
한 본이다. 이러한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야 한다. 속사람이 바뀌는 것은 ‘Work For God’과 ‘Work With God’이라는 단어를 통
해 알아 볼 수 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Work For God) 일한다고 하
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이기보다는 나의 의와 나의 유익을 위한
경우 일 때가 많으므로 ‘Work With God’,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메
시아적 삶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각 성도가 그 삶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예수친구 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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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과학은 주관-객관, 감정-논리, 영적-이성적인 것을 서로 나누어 관찰한다. 즉 주
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영적인 것은 믿지 못할 것이라고 규정지어 버리고 객관적이
고 논리적이 되라고 가르친다. 과학은 ‘문제-가정(가설)-실험-증명-결론’의 과정을 통
하고 이 과정에서 주관, 감정, 영성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사람을 포함한 생태환경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과
자연을 분리시키는 과학의 논리를 따라 자연이 인간에게 물건으로 취급되어 결국 사
람의 필요에 따라 만물이 얼마든지 이용하고 이용가치가 없을 때는 버려진다. 과학의
이분법적 논리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며 이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를 말하기 어렵게
되었다. 성령은 주관적, 감정적, 영적이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객관, 논리, 이성적)로는
성령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
이러한 과학의 분석과 분리와는 달리 성령의 근본정신은 관계이다. 관계를 회복
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 즉 주관과 객관이 연결되고 감정과 논리가 연결되고, 영적
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연결되는 것이다. 연결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성령의 근본정
신인데 성령의 독특한 논리가 있다. 성령의 과정은 ‘갈등-숙고-아하-해석-결단’의 과
정을 걸쳐 가는데 이는 기도의 과정과 같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갈등하고 그 문제
를 놓고 숙고하며 기도한다. 오랜 시간을 걸치다 보면 ‘아하’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
고 문제는 한 맥락으로 해결되며 우리는 결단을 하게 되는 과정과 같다.
① 갈등–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 내가 고통을 받는 것, 반대로 문제는 내가
참여하게 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② 숙고–몸부림
③ 아하–영감(하나님의 음성을 들음: 기도의 역사)
④ 해석–문제가 해결된다.
⑤ 결단
성령의 역사는 인문, 사회, 과학에 구별함 없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영
향을 미친다. 신앙인은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
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
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동참해야 할 사명이 있다. 성령은 관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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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예수님의 본성을 연결시키면서 조화시키고 회복시키며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과 교
회 모든 사회와 나라, 역사까지 회복시킨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논리를 과
학의 역사와는 다른 것으로 인지하고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며, ‘아하’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하나님 나라의 삶에 기초로 인지하
며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바로 예수친구 사역이다.
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예수친구 사역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그 중심으로 한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
도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단편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힘이 없다. 단편적 지식은 다른 이야기가 들어오면 쉽게 넘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이며, 신앙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 친구 사역은 삶의 실제를 함께하는 제자화 사역이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도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지고 말기에 하나님 나라와 삶이 정리되어야 그리스
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말해도 삶이 함께 하지 못
하면 다른 종교적 삶을 사는 것과 같다.
사회의 악한 현상을 보면 화를 내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분노를 다른
누군가가 보고 다시 분노하게 된다. 이러한 패턴으로 분노는 반복적이며 순환적으로
발생한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용서하고 누군가가 품어주면 악의 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산상수훈에서는 8가지의 복과 더불어 우리가 삶에서 접할 수 있는 14가지의
악의 순환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그 악의 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안
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때에, 그 대안들을 실천하며 삶으로 옮겨옴으로 악의 순환의
고리들을 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전통적인 가르침 악 순환 새로운 대안
① 살인하지 말라 화를 내고 바보라고 말함 가서 화해하라
② 간음하지 말라 탐욕을 바라봄 유혹의 뿌리를 제거하라
③ 이혼하거든 증서를 이혼은 당신도 간음케 함 화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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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상수훈을 통한 악의 순환을 끊는 삶의 변화는 성령을 가정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산상수
훈에서 제시하고 있는 악의 순환을 끊어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함
께하심을 제외하고는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은 변화된다. 제자훈련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는 변화다. 그 변화는 부담
으로부터 시작된다. 생각이 변하면 언어가 변하고, 언어가 변하면 행동이 변화되어 삶
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시작인 생각의 변화는 관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이
다. 산상 수훈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는 관점의 변화이
다. 세상을 향하여 분과 노를 쏟아내고 분노를 토하는 사람도 세상을 보고 가슴으로
품으며 악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 산상수훈
이 말하고 있는 삶이다. 진정한 산상수훈의 삶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를 이루어가
는 것이며 절대로 인간의 능력과 힘과 물량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다.
④ 거짓 맹세하지 말라 어떤 맹세도 거짓에 메임 예는 예, 아니면 아니라
⑤ 눈은 눈, 이는 이 악한 방법으로 폭력으로 대응 뺨은 돌려대고
⑥ 이웃사랑과 원수를
미워할 것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음
원수사랑, 핍박자 위해 기도
⑦ 구제할 때 위선자 같이 말 것
몰래 주라,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
⑧ 기도할 때 위선자 같이 말 것
골방 기도,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
⑨ 용서할 때 이방인 같이 말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⑩ 금식할 때 위선자 같이 말 것 기쁨으로 옷을 입을 것
⑪ 보물을 땅에 쌓기 좀과 동록이 먹음 하늘에 쌓아 둘 것
⑫ 두 주인 섬기기 음식과 옷을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
⑬ 판단하지 말라 너도 판단 받을 것임 눈을 빼라




삶의 14가지 악의 순환의 모습을 직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산상수훈에서 찾아 내
였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을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삶에 적용하는 제자훈련의 주된 방
법으로 삼았다. 예수친구 사역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악
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제자훈련이다.
2. 세상을 위하고, 향하고, 함께하는 예수 친구 사역의 교재 구성
예수 친구 사역 훈련교재는 설교자료집과 학습자용과 인도자용으로 구분되어 있
다. 구성은 1단계, 2단계 1학기, 2단계 2학기, 3단계가 있으며 훈련용과 인도자용 교재
의 진행방식은 토마스 그룸이 지향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그룸의 나눔의 프락시스에 의한 기독교 종교교육은 살아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목적을 향해 기독교 공동체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주는 비전 안에서 현재의 행동에
대한 자기들의 비평적 성찰을 대화 가운데서 서로 나누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현재
의 행동(Present action), 비평적 성찰(Critical reflection), 대화(Dialogue), 기독교 공동
체의 이야기(The story),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비전(the Vision that arise
from that story)의 다섯 가지의 요소로 그 내용이 구성된다.
가. 현재의 행동(Present action): 질문 1
현재의 행동이란 세계에 대하여 어떠한 의도성 또는 고의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모두의 행함을 의미한다. 현재적 행동은 개인적, 개인 상호적, 사회적 차원에 살아갈
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현
재적 행동은 현재의 것들의 현재, 과거의 것들의 현재, 미래의 것들의 현재의 활동으
로서 비평적 성찰의 대상이 된다.
현재의 행동에 대하여 성찰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하게한 과거
들을 드러나게 하고 또한 이러한 현재의 행동이 일어나도록 의도된 결과들을 인식함
으로 그 행동에 있는 미래에 대한 의식이 생기게 된다.
나. 비평적 성찰(Critical reflection): 질문 2
비평적 성찰은 현재를 평가하기 위한 비평적 추리를 세우고 현재 속에 있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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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드러내기 위한 비평적 기억을 살리고, 현재 속에 있는 미래상을 길기 위하여 창
조적 상상을 동원하도록 요청해야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우선 명백한 것을 지각하고 그것을 수동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로, 비평적
성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분별의 원천이 우리 자신의 인간적 노력들 안에서 작용하는
성령의 분별의 은총이라는 것이다. 비평적 추리와 비평적 기억에 의해 우리는 우리
현재 행동의 개인적, 사회적 기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활동의 원천을 성
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의 구성적인 삶, 즉 우
리의 세계에의 참여로부터 생기는 앎을 명명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비평적 성찰은
상상이 없이는 불완전한 것으로 상상은 현재와 과거를 검토할 때 요구되어지는 것이
다. 그러나 상상의 초점은 미래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비평적
추론, 비평적 기억, 비평적 상상의 세 차원이 필요한데 변증법적 비평으로서의 성찰은
적극적인 창조행위이다.
다. 대화(Dialogue): 그룹 토의를 통해 실천되어야 할 내용: 질문 3
대화란 현재의 행동에 참여하는 교육 안에서 참여자들에게 비평적 성찰을 가능
하게 해주는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자신들의 현재의 행동에 대한 참여자들의 비평
적 성찰은 교육학적 배경에서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화는 그룹 내의
기독교적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하다. 대화한다는 것은 마틴 부버가 말한 것과
같이 나/너의 주체 대 주체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기독교 공동체
의 이야기와 비전에 대해 대화한다는 것은 참여자가 생각한 현재의 경험으로부터 전
통과 함께 대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화는 주체 대 주체가 만나서 그들의 성찰
적인 이야기들과 비전들에 공동으로 분담하여 참여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 기독교의 이야기(the Story): 교재 내용(설교문): 질문 4
이야기는 성서와 기독교 신앙전통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그 이상의 개념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하거나 혹은 구체화된 우리 인간의 전
신앙전통을 의미한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
와 그들의 신앙 전통이 표현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행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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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에 응답해 온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신앙전승의 표현들이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와 그들의 신앙전통이 표현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진 이야기를 의미한다. 기독교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들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독교인으로서 이야기의 정점을 예수 그
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적 임재 안에 두고 있는 것이고 역사
적 예수는 성육화된 이야기이다. 그룸은 우리의 현재에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발견
하려면 이 신앙공동체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함을 주장한다.
마. 비전(the Vision that arise from that story): 질문 5
비전은 기독교의 이야기가 요구하는 활력 있는 응답 및 하나님이 기독교의 이야
기 속에서 제시하는 약속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편에서 볼 때 그 비전은 하나님의 통치에 성실하고 활력 있는 응답을 요구
하며,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는 그 나라가 이미 현재하도록 돕는 것이 되며, 그러한
과정 안에서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희망으로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즉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는 그 나라의 이야기이고 그 비전은 그 나라의 비전으로 기독교
의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고 그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또한 비
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부르심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적 사명에 참여
하도록 초대하는 하나님 나라와 인간 해방의 비전을 의미한다.
3. 세상을 위하고, 향하고, 함께하는 예수 친구 사역의 각 단계별 커리큘럼
예수 친구 사역의 목적은 각 단계별로 1단계에서는 하나님 나라 및 중심 주제를
다루고, 2단계에서는 각 주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삶을 나누며, 3단계에서는 지도자
훈련과 코칭 그리고 소그룹 운영을 관리하는 리더 실습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와 더불어 각 단계마다 기독교 소양을 넓히며 삶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독서과제와 사
회봉사 활동과 비전트립, 그리고 성지순례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가. 1 단계 커리큘럼
1단계는 1달에 1회 모임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지어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대부분의 제자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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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기본을 개 교회에 충성하기 위하여 해석하는 것에 비하여 하나님 나라와 연결
시킴으로 더 넓은 복음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주제는 삶, 십자가, 교회, 예배, 말씀, 성령, 제자, 주기도문등을 주된 주제로
하여 각 주제의 기본적 의미와 더불어 그 의미를 하나님 나라와 공공 신학을 바탕으
로 해석하고 연결지음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대부
분의 교회에서 이 기본 주제를 해석할 때 개교회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에 비하여 하
나님 나라와 연결지어 해석함으로 교회를 넘어선 신앙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들을 세상의 언어로까지 풀어내지 않고 교회의 언어들만으로 그 스스로의 벽을
넘어선 아쉬움이 있다. 세상과 함께하는 언어로 이 주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주제들이 세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
다.
1과 :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삶 – 신앙의 여정과 성장과정
2과 : 하나님 나라 – 주님의 소망
3과 :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왜 십자가입니까?
4과 : 하나님 나라와 교회① - 아름다운 교회
5과 : 하나님 나라와 예배① - 예배의 은총을 회복하라
6과 : 하나님 나라와 말씀① - 말씀의 집을 짓는 사람들
7과 :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 주기도문
8과 : 하나님 나라와 성령 –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9과 : 하나님 나라와 역사① -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10과 : 하나님 나라와 제자① - 제자란 무엇입니까?
나. 2 단계 1학기 커리큘럼
2단계 1학기는 16과로 구성되어 있다. 2학기는 매주 모임을 진행하기에 더욱 구
체적인 주제연구와 나눔을 실현할 수 있다. 먼저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나눈다. 산상수훈은 기존의 종교적 가치관에 새로운 지평을 넓힌 것이기에 그 산상수
훈을 하나님 나라와 공공신학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산상수훈을 기존 공동체와 개교회에 연결지어 해석할 경우 그 집단을 더욱 곤고
히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그 산상수훈을 하나님 나라와 공공신학과 연결지
어 삶을 나누게 되면 교회 밖의 보편적 진리와 연결지어 삶을 이룰 수 있고 넓은 지
경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82
1과 : 공동체 준비 - 오리엔테이션
2과 : 하나님 나라와 산상수훈① -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3과 : 하나님 나라와 산상수훈②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4과 : 하나님 나라와 산상수훈③ -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5과 : 하나님 나라와 산상수훈④ -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6과 : 하나님 나라와 산상수훈⑤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7과 : 하나님 나라와 산상수훈⑥ -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8과 : 하나님 나라와 산상수훈⑦ -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9과 : 하나님 나라와 산상수훈⑧ -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10과 : 하나님 나라와 산상수훈⑨ -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11과 : 하나님 나라와 창조 – 창조의 섭리를 회복하는 신앙
12과 : 하나님 나라와 죄 – 하나님의 나라와 죄
13과 :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 십자가의 길
14과 : 하나님 나라와 부활 – 부활의 세 진실
15과 : 하나님 나라와 구원 - 계약
16과 : 하나님 나라와 종말 – 하나님 나라와 종말 신앙
다. 2 단계 2학기 커리큘럼
2단계 2학기에는 12과로 구성되어 있다. 신앙의 주제들이 성도의 삶임에도 실제
교회에 이루어지는 성경공부와 설교들이 그것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로 인하여 성도
들의 삶이 건조해지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예수 친구 사역
2단계 2학기에는 성도들이 삶에서 경험하고 도전받는 주제들을 함께 나눈다.
의, 평화, 기쁨, 교회, 예배, 말씀, 선교, 직업, 재물 등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상
의 주제들이다. 그 주제들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여 거룩과 세속, 교회와 교회 밖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하나에서 시작한다. 그 시작의 바탕
을 하나님 나라와 공공신학에 둠으로 개인 신앙에서 공동체적이고 공적인 신앙의 모
습을 갖게 한다.
1과 : 하나님 나라와 생명 사랑 – 이웃 사랑인가 원수 사랑인가?
2과 : 하나님 나라와 의 – 흉패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십시오!
3과 : 하나님 나라와 평화 – 화목제의 은총을 가슴에 품고
4과 : 하나님 나라와 기쁨 – 염려를 넘어 기쁨으로
5과 : 하나님 나라와 교회② -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6과 : 하나님 나라와 예배② - 소제로 드리는 감사의 삶
7과 : 하나님 나라와 말씀② - 복음의 의미
8과 : 하나님 나라와 선교 –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9과 : 하나님 나라와 직업 – 주께 하듯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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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과 : 하나님 나라와 재물 –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11과 : 하나님 나라와 역사② - 역사의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
12과 : 하나님 나라와 제자② - 겨자씨 한 알이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
라. 3 단계 커리큘럼
3단계는 매월 1회의 모임으로 진행한다. 3단계는 소그룹 리더로의 실제적 훈련과
정이다. 그렇기에 1단계와 2단계의 주제들을 함께 나누지만 그 주제들로 소그룹을 어
떻게 운영할 것이지 각각의 소그룹에 참여, 참관하면서 그 과정을 보낸다. 그렇기에 3
단계에서는 주제에 대하여 학습하거나 내용을 배우기보다는 소그룹을 운영하고 그 주
제를 어떻게 이끌며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그 방법을 배운다고 할 수 있다.
1과 : 리더 준비 - 오리엔테이션
2과 : 하나님 나라와 신앙 –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3과 : 하나님 나라와 고난 – 고난의 의미
4과 : 하나님 나라와 교회③ - 진실한 교회
5과 : 하나님 나라와 예배③ - 은총으로 드려지는 속죄제의 삶
6과 : 하나님 나라와 말씀③ -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7과 : 하나님 나라와 봉사 –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8과 :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 우리의 눈이 달라졌어요
9과 : 하나님 나라와 역사③ - 아인슈타인의 영적 상상력
10과 : 하나님 나라와 제자③ - 사랑의 리더십
4. 세상을 위하고, 향하고, 함께하는 예수 친구 사역과 공공신학
예수 친구 사역의 시작은 기존에 행하여져 오던 제자훈련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와는 관계없이 그 목적이 개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렇기에 예수 친구 사역의 기저에는 하나님 나라와 공공신학이 있다. 기
독교 신앙이 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에 머물지 않음을 말하며 그 너머에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하는 데 있다.
그러나 주님의교회에서 행하여졌던 예수 친구 사역의 주제와 커리큘럼을 보면
공공신학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
의 훈련을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에 만족한 채 그 주제들을 세상의 보편적인
언어로 써 내는 데 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거의 건물로서의 교회에
서 우리들끼리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앙에서 벗어나 교회의 존재와 신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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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세상을 위한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 마을 속에 녹아지는 교회 등의 모
습으로 많이 나타난다. 그 예로서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국가의 복지기관들을 위탁받
아 운영하면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을 섬기는 것이라 표명한다. 이 바탕에는 직접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라 표명하지는 않았을 지라도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실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관들의 운영
가치관들이 지역사회와 세상의 언어로 다시 쓰여 지지 않았기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
하고 있다. 또한 간혹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전도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전락하는 경
우도 있는데, 지역과 세상과 마을을 섬기는 것은 교회 성장과 전도를 위한 것으로 발
전시키는 경우이다. 지역과 세상을 위한 교회의 기관들이 공공기관에서 특정 종교를
언급할 수 없다는 규정 등으로 인하여 기관의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가 바로 그 경우
이다.
공공신학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합의하는 보편적 진리를 바탕으로 그 언
어로 기독교 신앙을 풀어내어 그들과 함께 진리를 말하려는 것이다. 지역적으로 서울
에 사는 사람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 이면에 숨겨진 의미는 다르다. 경제적으
로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언의 사용과 그 의미 역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공공신학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통된 언어를 만들어내
는 신학이다. 교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서 교회의 언어와 교회의 문화로 말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닌 교회와 세상이 함께 같은 언어를 쓰며 함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다. 그 예로서 천국가기 위한 구원, 죄와 구원 보다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워나갈 것인가, 또한 채워진 것에 따라서 어떠한 반응과 행동들
을 보이는가라고 풀어내는 것이 더욱 공공 신학적이라 할 수 있다.
예수 친구 사역은 공공신학의 기본정신의 지류만을 함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단계의 매년 모이는 모임에서 평화와 같은 주제들이 언급되지만 그 역시
교회 밖까지 이르는 평화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상의 이슈들 중에 평화는 다양한
지경의 평화이다. 민족 간의 평화, 종교 간의 평화, 계층 간의 평화, 자연과의 평화,
그리고 그 구분을 없애는 평화 등 다양한 의미의 평화를 이야기한다. 또한 직업에 대
한 주제에서도 예수 친구 사역에서는 ‘모든 직업은 거룩하다’라고 풀어낸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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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업에도 아르바이트, 계약직, 비정규직등의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그 직업에 대
한 가치관 역시 세대별로 매우 다르다. 그렇기에 ‘모든 직업은 거룩하다’라고 단순화
하여 말하기 보다는 다양한 개념들과 사회 현상들을 언급하며 시대에 따른 직업에 대
한 변화도 함께 이야기 하면 더욱 좋겠다. 즉, 기독교 공동체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
보며 세상을 말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이 인지하고 인정하여 왔던 기독교의 가
치들을 평가하는 것을 수용하며 세상의 관점으로 그 가치들을 써내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학기마다 읽어야 하는 기독교 서적들과 활동들 역시 공공신학에
는 이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소위 신앙서적들에 국한된 기독교 읽기이기에 탈피하
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읽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교회와 연계된 사회봉사 단체들
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기에 종교적 색채를 띠지 않는 NGO단체들과 연계
하여 예수 친구 사역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행하여진 제자훈련과 예수
친구 사역을 비교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지경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밖까지 넓힌 귀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양육과 훈련의 목적이 단지 각각의 교회 안에 충성된 일꾼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이 시대와 사회를 위하고, 이 시대와 사회와 함께 하는 것이
될 때 비로소 한국교회에 기독교의 참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제 2 절 공공적 진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만들기: 12단계 성경공부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많은 의미를 가진다. 성경은 기독교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책에서부터 신성하게 여기는 성물로의 의미를 많은 기독교인에게 주어왔다. 그
렇기에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데 성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
며 전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즉, 그 성경을 어떠한 관점과 신학으로 바라보느
냐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도 달라진다. 성장과 개인주의라는 커다란 흐름에 성
경도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져왔다. 이를 벗어난 공공적 진리로서의 성경해석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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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 진리를 위한 12단계 성경공부의 목적
개발과 성장이라는 열차에 한국교회가 편승하면서부터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제는 문제없는 교회를 찾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 신뢰는 잃어
버리는 것보다 회복하는 것이 몇 배 더 힘이 들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요원하다. 12단계 성경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되 가능하면 전
체적으로 보여주어 한국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고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
와 성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로 관점과 가치관을 바꾸기 위한 것이 바로 12단
계 성경공부이다.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성경에 대한 열정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오늘까지도 그
열정으로 역사와 생명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성경공부에 대한 열정과 헌신
이 과거에 비하여 점점 식어지고 있다. 교회마다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숫자
가 줄어들고 성경말씀에 따라 살려는 노력도 약화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과 청년들
에게 나타나는 성경에 대한 무관심은 더욱 크다. 미국 유니언 신학교 엘리자베스 악
트마이어 (Elizabeth Achtemeier)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0년 동안 신학교교수 시절 동안 제가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오
늘 날 교회가 사도적이고 성경적인 신앙을 교육하는 일에 실패했
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설교단에 서는 목사들은 교인들이 성경
의 내용에 대해 거의 아무 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서 설교해야
합니다. 신앙의 언어, 성만찬의 의미, 기독교회의 기본 교리들은
평범한 교인들(church-goer)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날 교회들은 최근에 유행하는 의식을 따를 뿐, 우리를 신앙으로
묶어주는 성경적 이야기를 모릅니다. 개인들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기에 뿌리도 없고 종교적인 역사도 없고, 어떤 반석이나 피난
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도로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다는 생각도 없습니다.”84)
지난 10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한국교회가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생
각에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과 성경공부와 신앙훈련을 소홀
히 한 결과가 지금에 드러나고 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시대의 흐름도 읽지 못하고
84) Elizabeth Achtemeier, “기독교 사역을 위한 신학의 전망,” 목회와 신학 119, 1999년 5월호,
17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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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 성경과 신앙의 방향을 잘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이 시대
는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움직이고 있어 교회와 사회와의 간격
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교회는 항상 선택에 직면해 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움직이고 있는 사
회에 적응하고 그것을 따라 뒤쫓아 갈 것인가 아니면 교회와 신앙의 바탕인 성경말씀
에 다시 집중할 것인가. 지난 1980년대의 한국교회의 부흥이후 한국교회는 시대의 흐
름을 따라잡기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였다. 이제는 다시 신앙의 바탕인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붙잡아야 할 때이다. 지금의 개인들과 교회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과 문제들이 매우 크고 심각하며 그 해




오늘날처럼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시대에서 성경의 권위를 과거와 같
이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과거의 변화의 속도와 현재의 변화의 속도는 결
코 비교할 수 없고 그 다양성과 지양성도 매우 다르다. 어제까지만 해도 진리였던 것
이 오늘은 진리가 아닌 것으로 변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
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2) 이성주의
데카르트 이후의 이성주의는 인간의 근본을 이성에 둠으로써 모든 것을 이성의
관점으로만 대하려고 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논제는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기독교 신앙과 매우 다른 방향의 주장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성주의는 성경이 증거
하는 믿음이나 신비 또는 초월적인 면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제임스 스마트(James D. Smart)는 교회의 성경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의 책, “왜
성서가 교회 안에서 침묵을 지키는가(The Strange Silence of the Bibl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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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우리
의 계획과 행동을 다스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의 주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육신의 욕망에 따라 우리의 목적을 세
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을 잊어야 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잊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분
의 지혜와 뜻이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85)
(3) 이기주의
성경은 공동체를 근본으로 하며 공동체를 강조한다.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이며 자연과 공존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나아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자연을 함께 포함한다. 이기주의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4) 다원주의
세계가 지구촌마을(Global village)이 되어가는 다문화시대에 성경만이 진리이며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주장은 자칫 독선이나 아집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리
고 성경은 여러 진리 가운데 하나이며 기독교의 구원도 여러 구원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이 훨씬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제한
적이긴 하지만 성경말씀 자체가 상대적이란 말은 아니다.
(5)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15세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명으로 책이 본격화되면서 성경은 “책”이라는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 “책”이다. 하지만 동영상, 인
터넷, SNS등의 다양한 미디어가 활용되는 세대에서 활자로 된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
게 큰 부담이다.
85) James D. Smart, 왜 성서가 교회 안에서 침묵을 지키는가(The Strange Silence of the
Bible in the Church), 김득중 역 (서울: 컨콜디아사. 200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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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 진리를 위한 12단계 성경공부의 특징
가.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성경공부
12단계 성경공부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
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 12단계 성경공부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
성을 만드는 데 있다. 바리새인처럼 성경 자체를 우상화하거나 사두개인처럼 성경 지
식 자체는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그 나라
에 헌신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12단계 성경공부의 목적이다.
나. 성경 전체를 보는 성경공부
12단계 성경공부는 처음부터 전체의 여정과 내용을 보여주어 자신의 위치와 상
태를 점검할 수 있는 성경공부이다. 각 단계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
으며 단계를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이루어 가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각 단계의 의미를 알도록 하며 여정이 어떻게 나아가느
냐를 머릿속에 간직하도록 함으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 목회적인 성경공부
12단계 성경공부는 목회적 차원에서 개발된 교재다. 처음부터 목회현장에서의 성
경공부 실태조사와 교인들의 상황을 점검함에서 출발하여 목회현장에서 부족한 부분
들을 실천하고 채워갈 수 있도록 준비된 성경공부이다.
라. 성경적인 성경공부
흔히들 성경공부라고 하면 성경 자체만 공부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는 성경 본
래의 모습과 모순되는 것으로 성경의 말씀은 빈 공간에 주어진 계시가 아니며 시대와
깊이 관련되어 있고 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성경을 성경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가 갖는 시대적인 의미와 깊은 만남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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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적 진리를 위한 12단계 성경공부의 개관
가. 1 단계: 왜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12단계 성경공부의 첫 단계로서 성경공부 전체의 흐름을 일러주는 8주 과정이다.
신앙인으로서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의 도전들을 언급하며 그 도전들을 돌파해 나갈
방법을 신앙으로, 공적 진리를 위한 성경공부로 제시한다. 왜 신앙을 가지며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공부할 것이며 전체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개
략적으로 살펴보는 첫 단계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등의 주제들을 제시한다.
이 시대에는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한다. 게다가 개인주의적이며 상대적이다. 그
래서 절대적 가치를 논하는 이를 구시대적 인물로 말하곤 한다. 기독교 신앙의 관점
에서, 공적 진리를 위한 12단계 성경공부에서 이러한 다양한 가치관들의 의미와 개인
주의와 상대주의의 병폐들을 분석한다.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불안함이 있다. 이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과 같아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완전한 평안함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 이 열망은 우리의 뼛속에
스며들어 있고 영혼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다. 모든 위대한 문학, 시, 예술, 철학, 심리
학과 종교는 이 열망이 무엇인지 알려고 분석하고 있다. 인간이 신앙을 갖는 이유는
한계성 때문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모두가 자신의 한
계를 넘어선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 12단계 성경공부를 통하여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음
을 말한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심으로 만물은 혼돈과 공허를 벗어나 질사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성경은 개인의 영
적 성숙만을 위한 책이 아니며, 사회변혁을 위한 책도 아니며, 자신의 풍성한 삶을 위
한 책도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형성되어 있는 책이다. 하나님이 다
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주제이다.
나. 2∼3 단계: 성경의 기본 I, II
성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사실들을 다루는 과정으로서, 성경의 영감,
성경의 구성, 성경의 성경 읽는 법, 성경의 중심 어휘, 성경의 지리, 성경의 절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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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쓰여진 우리를 위한 책이기에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문화와 배경들을 이해하는 것이 좋
다.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이해한다는
것이며 그들이 사용했던 말과 글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후대의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줄임말, BTS 등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경은 여타의 다른 책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목
적을 가진 책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편집되
어진 책이다. 그렇기에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쓴 사람들
과 대상들을 알아야 한다. 또한 그렇기에 성경을 읽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처음부터
읽어나가기도 하고, 시간의 순서대로 읽기도 하고, 신약부터 읽기도 한다. 각각의 방
법이 갖는 의미도 있고 장점과 단점을 제시한다.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에 따라 다르게 읽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읽는 것과 시편을 읽는 것은 전혀 다른 자세를 요구한다. 구약이 율법서, 성문
서,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갖도록 하는 교육적 목적을
담고 있다.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며, 그러기에 문체도 ‘들으라 이
스라엘아’와 같이 명령법이 많이 나타난다. 그와 달리 성문서는 이 땅에서의 진리의
실천을 가르치기에 대화를 강조하며 일상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인간적인
노력을 귀하게 여긴다. 예언서는 율법이 화석화되지 않도록 역사적 의식을 통하여 율
법의 정신을 새롭게 한다. 율법만을 강조할 때 신앙은 율법적이 되며, 성문서만을 강
조할 때 인본주의가 될 것이며, 예언서만을 강조하게 되면 지나치게 비판적이 된다.
그렇기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처음 독자들에게 주신 뜻 곧 본래의 의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를 알고 난 뒤에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신약이 구약과 크게 다른 점은 신약은 오직 한 가지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신약도 구약처럼 세 가지 범주에 따라 성경을 구성하고 있
다. 복음서와 행전의 역사서, 편지들인 서신서, 계시록인 예언서. 모든 책들은 예수 그
리스도를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루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헌장이다. 이러한
구약과 신약에 관통하여 나타나는 주제들이 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유일신 신
앙, 삼위일체, 원수 사랑의 개념, 메시야의 종의 희생, 하나님의 나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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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단계: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라!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드라마를 발견하는 과정으
로서 이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을 통합하게 된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역사책이 아니며 어떤 인물에 대하여 서술하는 전기도 아니다. 성경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담은 책이다. 그 과정들이 다양한 조각으로, 다
양한 시대에 걸쳐, 다양한 인물을 통하여, 다양한 이야기로 담겨진 책이 바로 성경이
다. 그렇기에 공공적 진리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져야 하며 전
단계에서 배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그 위에 쌓여있어야 한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조각들이 다양한 시대와 사람들에 걸쳐 펼쳐
져 있기에 성경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더불어 하나님의 서술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만의 독특한 펼쳐놓으심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성경 전체에 하나의 맥으
로 흐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
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기 저기 성경의 부분을 인용하는 것은 격동적
인 삶의 과정에서 인생들을 지탱할 수도 상처를 어루만질 수도 없다. 그러나 구원의
전체 스토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럼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
다.
성경의 첫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이다. 이는 적절하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도
신경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한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대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 인간, 그리고 세상에 대해 ‘어떻게?’가 아니
라 ‘무엇을 말하는가?‘이다. 창조 이야기는 신화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고
백이다. 이 창조와 함께 하나님과의 계약이 성경의 주된 흐름을 구성하고 있다. 계약
의 개념은 성경의 처음부터 나타나는 개념으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만 아니라 하나
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삶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심개념이다. 이
는 마치 건물의 구조와도 같아서 이를 이해하게 되면 성경 전체의 내용도 집으로 지
을 수 있다.
라. 5∼6 단계: 성경의 중심 이야기들, 성경의 중심 주제들 I, II
성경의 구원 역사에 나타난 중심 이야기들(창조, 계약, 죄, 구원,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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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종말 등)을 깊이 있게 다루는 과정으로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이야
기가 되도록 하고 우리의 삶과 사명의 터전을 확고히 하는 과정이다.
앞의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단계였
다면 이 과정은 그 맥락의 각 단계들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
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각 단계들을 창조, 죄, 아브라함
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주제로 6가지로 나누어서
각 단계별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다.
창조는 하나님이 수면에 임하시면서 온 세상을 덮었던 혼돈과 무질서가 물러나
고, 대신 질서와 아름다움, 그리고 충만함이 나타남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 하시며 모든 관
계가 아름다운 샬롬의 나라가 창조이다. 이 창조 때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생명
의 관계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의 일부 인 형상을 나누어주고 사람은 그 형상을
받아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사람
과 사람의 관계는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의 관계로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관계이며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상호 의존과 돌봄의 관
계이다.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름다움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사람
들의 웃음이 사라지고 질서가 흔들린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겨나는
데 이것이 죄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악이 되는 것이 죄다. 이 죄에서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
을 기대할 소망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인간의 어떤
선함이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만이 구원의 길
임을 증거하고 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구원역사는 이삭과 야곱을 거
쳐 요셉으로 이어지며 요셉 때에 와서는 애굽으로 건너감으로써 더 큰 구원의 사명을
준비한다. 모세의 등장으로 이들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
며, 여호수아와 함께 시작된 사사기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가나안 역사를 시작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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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의 모습을 가지면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마친다. 이후 나라
가 만들어지고 다윗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된다.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
종하고 나라는 번성하지만 얼마가지 못해 나라가 분열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죄악의 역사는 결국 바벨론 포로라는 가장 깊은 고통의 골자기에 빠지게 된다.
신약성경은 메시야의 족보를 맨 첫머리에 둠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선포한다. 신
약성경은 메시아의 족보를 맨 첫머리에 둠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선포한다. 신약은 예
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왕과 제사장과 선
지자로서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하실 분이란 고백이다. 구약시대에 바
벨탑을 쌓으면서 절망에 빠졌던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여주
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이다. 바벨탑으로 인해 절망에 빠졌던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 셈의 족보를 먼저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메
시아의 족보를 보여주심으로써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거룩한 구원의 역사의 절정이 지나갔으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시작된다.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당부하
셨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성령의 역사가 이들에
게 임한다. 각종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이 땅에 새로운 믿음공동체가 탄생된다.
이 공동체는 구약의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지리적, 종족의 테두
리에 갇힌 공동체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을 품는 공동체이다. 유대인이나 헬라
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동등한 시민인 공동체
이다.
기독교의 종말은 구원역사의 완성과 성취인데 consumm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
한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원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며, 하늘
과 땅이 새로워질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마지막까지 남은 죄의 역사를 친히 정리하
실 것인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는 역사관이며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고백하는 역사관이
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의 역사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이 가장 분명한 증거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실패했다고 믿었고 더 이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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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부
활의 역사를 이루셨다.
마. 7 단계; 성경과 교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바른 교회관
을 정립하는 과정이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정의
처럼 그 본질과 그 사명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의 사교의 장으
로, 정치적 행위의 장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본질과 사명을 다
지 한 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정립하는데 영성의 영역과 함께 해야 한다. 영성은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 연관된 모든 것이 영성이라 할 수 있다. 교회
역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과 연계되기에 교회와 영성은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영성이 교회와 관계하지 않고 우리의 삶과 관계하지 않으면 그 힘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 삶의 영역이란 교회, 기도, 예수 그리스도, 과학 그리고 나이다. 이 모든
영역이 영성과 교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거에 지식의 습득에 머물렀던
성경공부에 지나지 않게 된다.
특별히 성경과 교회 그리고 과학의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경향이 교회에
서 크다. 이는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맞지도 않고 과학의
영역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아하’의 영역에서도 그러하다. 교회와 영성은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가 없는가와 관계없이 그 영향이 넓게 퍼져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바. 8∼9 단계: 성경과 삶의 과제 I, II
성인들의 삶의 과제들을 성경을 통해 조명하는 과정으로서 가정, 직업, 여가, 돈,
도덕, 공동체 등의 주제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형성하도록 하는 과
정이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삶의 종교이며 그 신앙은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 신앙
의 교리들이나 과제들은 학문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삶을 위하여 규정되어지고 정리
된 것들이다. 아무리 강력한 교리들이 있고, 바르게 정립된 교리들이라 할지라도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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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지 못하며 삶의 문제들에 통찰을 주지 못한다면 온전한 교리라 할 수 없다.
먼저는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며 이끌고 있는지를 나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증거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단지 용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
복하는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다.
더불어 삶의 과제들을 산상수훈을 통하여 풀어낸다. 산상수훈은 과연 이것을 우
리 삶에서 풀어 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이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는 단순한 내적인 동기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서 구
원의 길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상적인 실천을 보여주고 제시한다.
성경을 통하여 해결하고 답을 찾아야 하는 삶의 과제들은 문화의 영역, 사회적
책임, 권세의 영역에까지 이른다. 성도들이 문화를 대할 때 대립하는 관계(against),
정복하는 관계(above), 역설로 바라보는 관계(parallel),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
룩(transformation)의 사명을 감당하는 관계로 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성도들을 부르셨고 사명을 맡
겨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권세에 대하여 주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항
상 도전받는 이유가운데 하나는 예수의 근본적인 개인주의(radical personalism)와 권
력과 구조(power and structure)의 갈등관계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서 창조하셨으며 그 아래에 있는 권세들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으나 역시 하나
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사. 10∼11 단계: 성경과 사회 I, II
오늘도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세상의 흐름과 사상
을 공부하는 과정으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 자본주의, 과학과 신앙, 주체사상, 새
로운 미디어와 신앙, 생명공학 등 현대사회의 이슈들에 신앙인의 관점을 갖도록 돕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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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은 4000여 년 전의 책이다. 수렵 시대와 농경 시대가 주된 배경이 되었고 오
늘의 과학과 기술은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시대에 쓰여진 책이다. 그 시대와 오늘의
시대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 바로 이번 단계의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창조는 단순히 구원을 위한 배경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는
데 창조 신앙 없이 구원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창조를 세 가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창조활동, 둘째는 창조주 하나
님과 피조된 세상 사이의 관계, 셋째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결과 만들어지는 세상
이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자연을 통하여 온 피조몰
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자연의 아픔은 바로 자아의 혼란과 깊이 관계
되어 있으며 그 결과이다. 따라서 공해나 잦은 지진들, 기후의 변화 등의 자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먼저 인간에 대한 해결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교회가 자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다.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속함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소외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인간의 모든 노력은 개인에게 집중되었고 인간
은 하나의 객체가 되었고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버렸다.
또한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분단의 상황에서 통일은 단지 민족의 염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서로 대립하며 갈등하는 관계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다양한 통일의 방법과 의미 중에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개념을 따라야 하는데, 샬롬
은 만물의 근본이며 성경의 중심이기 때문이며 단순히 갈등이나 대립이 없는 중립적
공존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서로 의존하며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기 때문이
다.
아. 12단계: 성경과 타종교, 이단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를
비교함으로써 타종교에 대한 바른 자세, 성도와 교회의 사명을 주제로 삼는다.
종교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할 것은 바로 혼합주의(syncretism)이다. 이는
모든 종교는 보편적인 원 종교의 반영이며 단지 점진적인 차이뿐이라는 가정이다. 따
라서 유일한 계시는 없으며, 대신 신의 실체에 도달하는 여러 다른 길들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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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의이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들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종
교 다원주의는 근본적으로 기독교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고백을 거부하는 운동이다.
전통적인 기독교 중심 또는 예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 땅의 종교들은 하나님에 대한 각각 다른 인간의 반응들이라는 관점이다. 기독교에
대한 다원주의의 핵심적 대응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힌두교가 말하는 아바타
가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성육신하신 것은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기 위함이다.
부처는 죽을 때, 자신을 기억함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며, 가르침만 기억하라고 했
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의 인격에 관심을 가지며, 역사 안에서 일어난 죽음과 부활에
관심을 가진다.
그렇다면 다양한 종교들의 핵심을 구원이라 할 수 있는데 구원의 개념은 무엇인
가? 구원의 개념에는 이 땅에서의 구원과 죽고 나서의 구원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땅에서의 구원이란 병, 재난, 불의, 억압, 거짓 태도, 무지 또는 죄로부터의 건짐이
며,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 상실, 분리를 포함하거나 끝없는 재탄생으로부터의 건짐
이다. 본질적으로 구원이란 사람이 어떤 것으로부터의 건져짐, 분리됨을 말하며, 이는
필히 건강이나 온전함 같은 더 긍정적인 개념으로 나아감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어떤 종교에서는 구원은 구원받는 사람의 도덕적인 삶의 질이
나 깨달음의 정도, 자신의 헌신적인 노력, 또는 종교적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반
면에 기독교의 구원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구세주에 의해
서 이루어진다.
4. 공적 진리를 위한 12단계 성경공부와 공공신학
성경을 해석하며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많은 틀들을 사용한다. 신학
이 그 중에 하나이다. 어떤 신학의 틀로 보는가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를 바
라보며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한국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 성경공부이다. 좋은 해석과 방법의 틀로 한국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었던 때도 있
었고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다. 시대정신과 맞추어 성경과 교회를 바라보는 좋은 관
점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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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신학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 모두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구약에서는 개인
과 이스라엘 공동체, 신약에서는 개인과 지역 사회를 분리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
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드러내고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과 언
어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속한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언어로 함께 말하고 함께 나누
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탕이며 공공신학이다.
12단계 성경공부는 공공신학이라는 틀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성경을 다시
풀어 공부하는 과정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 성경의 각 책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
과 의미가 있으며 그것들을 하나로 묶을 때 비로소 공공신학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12단계 성경공부는 시대의 도전들을 기억하며 그에 맞추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의 답을 제시하는 성경공부이다. 매 시간 마다 제
시하는 질문들을 통하여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성경을 통하여 직접적인 답을 찾는 것
이 아닌 성경을 바탕으로 삶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성경공부이다. 1단계에서부터 성
경개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성경공부의
기초와 틀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12단계 성경공부는 성경이 한 권으로 된
책임을 말해주는 성경공부이다. 귀납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성경공부의 교재들을 많
이 이용하는데 이는 성경의 각 책의 내용을 공부하기에 적합하기에 그러하다. 그러나
성경을 신앙인의 삶과는 관계없이 책의 내용만을 공부한다면 온전한 성경공부라 할
수 없다. 12단계 성경공부는 성경 각 책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공공신
학적 세계관을 갖게 한다. 1장에서 제시한 질문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내가
아닌 내 주위의 사람을 위한 것임을 제시한다. 1장의 이 질문을 바탕으로 성경 개관
을 하고, 각 책의 내용을 살펴본다. 12단계 성경공부는 말씀을 바탕으로 삶을 위한 성
경공부이다. 성경본문 연구와 사회의 이슈가 서로 분리되어 진행된다. 그렇기에 성경
본문 연구를 통하여 기본적이며 탄탄한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고 성경본문에 대한 연




한국교회는 이 시대와 이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여 왔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이래로 한국교회는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여왔다. 1
초기 네비우스 선교사는 강력한 자립성과 성경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한국 교회에 사
회와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생각을 불어 넣었다. 이에 따라 한국 교회는 복음전도와
함께 조세저항 운동, 국채보상 운동과 같이 사회와 함께하며 그 시대의 정신을 읽어
가며 그 자리매김을 해왔다.
한국교회가 발전하게 된 요인들이 바로 이 시대와 사회였던 것이다. 그런데 언제
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이 시대와 사회와는 관계하지 않고, 그 흐름과 무관하게 그 나
아갈 방향을 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점점 그 위상을 잃어가고 성장보
다는 정체되거나 뒤로 물러가게 되었다. 심지어 이 시대와 사회에 역행하는 공동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교회는 다양한 성장의 방법론들을 제시하여 왔다. 성장을 위한 세미나, 성장
을 위한 기도회, 성장을 위한 연구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와 사회를 인지
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과거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것은 모두 이 시
대와 사회의 흐름위에서, 그것들과 함께 진행하였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침체기에 있음에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함은 과거를
답습하며 이 시대와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일부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에 여전히 집중
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자는 의미가 아닌 참 교회의 회복과 이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교회를 위하여 보완된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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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과거 성장하던 한국교회가 침체되는 원인을 이 사회와 호흡이 단
절이라는 전제로 교회 공동체를 위한 보완된 교재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서론
에서는 이제까지 한국교회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도가 점점 추락하는 상황에
있음을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의 신뢰도 조사와 인구센서스에 의한 기독교인의 인구
감소로 나타냄으로 실제로 한국교회가 성장에서 감소로 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
국 교회의 감소의 이유이자 회복으로의 변화의 요인을 공공 신학(Public Theology)으
로 제시하고 그 공공신학을 실행할 주님의교회의 소개와 그 방법론들을 제시하였다.
제 2장에서는 실행하여야 할 공공 신학의 이론적 배경과 그 공공 신학이 발달하
는 과정들을 살펴보았다. 이 공공 신학은 신학에 배경을 두고 있는 실천적 관점의 신
학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성서가 제시하고 있는 신학이다. 레위기 19장에서 거룩은
비록 나의 소유의 땅일지라도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위하여 한 모퉁이에 곡식과 수확
물을 남겨두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레위기 19장의 거룩은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정의, 평화, 사랑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들을 잘
따르며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레미야 29장에서는 포로로
잡혀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포로로 살고 있는 그 땅을 축복하며 그 땅이 온전
해지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 멸
망하여야 자신들이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번성
하여야 이스라엘 백성도 평안할 것이라 말씀하신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은
정복하고 없애야 할 악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평안을 구할 때 그 땅에 사는 우리도
평안할 것임을 말한다. 로날드 티이먼은 기독교적 확신과 공동체가 더 넓은 사회 문
화와 관계를 맺고 이해하려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라인홀드 니버는 교회 내의 공적활
동에서 멈추지 않고 교회 밖의 공적활동으로 넓힌 신학자이며 맥스 스택하우스는 이
시대를 지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청지기로서 공공 신학을 정의한다.
이러한 배경과 이론들을 바탕으로 공공 신학은 신앙고백으로서의 공공 신학이어
야 하며, 사회에 참여하는 공공 신학이며, 하나님 나라를 품고 드러내는 공공신학이어
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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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에서는 이러한 공공 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기 위
하여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성경공부와 제자훈련 그리고 큐티를 분석하고 그 장점과
단점 그리고 보완하여야 할 것들을 제시하였다. 한국교회에서 행하여진 성경공부를
시대적, 사회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한국 교회가 일어서고 성장하게 된 것의 중
요한 역할이 성경공부이지만 역시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것 역시 성경공부이다.
성도의 삶과 연결되고, 그 삶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치관을 세워주는 성경공부가 아
니라 지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에 멈추었기에 한국교회가 그렇게도 많은 성경공부를
함에도 쇠퇴하는 이유이다.
이와 함께 1980년대부터 큰 유행으로 전해진 제자훈련을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모세와 아론, 엘리사와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의 관계를 통하여,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훈련, 제자들의 제자훈련 그리고 바울의 제자훈련들을 통하여 제시하였
다.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
는 신자의 자아상을 갖는 것이다. 또한 제자훈련은 평신도를 깨우며, 성공신화를 바로
잡는 등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예배를 통한 은혜를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거나
피훈련자의 은사와 상관없는 훈련 등의 부정적인 면을 함께 제시하였다.
큐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며 그 날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다. PRESS와 렉시오디비나와 같은 다양한 큐티의 방법
들을 제시하고 큐티를 통하여 성경전체의 문맥을 보지 못하거나, 자의적 해석에 머무
를 수 있다는 단점들을 제시하였다.
제 4장에서는 이러한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성경공부를 실시할 주님의교회를 설
명하였다. 1988년 교회의 세속화에 거슬러 15명의 교인이 개척을 하였고 주일 헌금의
50%는 대내에 50%는 대외의 사역에 사용하며,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의 임기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내규를 정하였다. 청소년 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정신학
교와 관계를 맺고 정신학교에 대강당을 짓고 동행을 시작하였다. 이재철 목사, 임영
수 목사, 문동학 목사 그리고 박원호 목사에 이르기까지 내적 신앙성장과 지역사회와
의 소통과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교회의 사역을 진행하여왔다.
제 5장에서는 주님의교회에서 실시한 예수 친구 사역과 12단계 성경공부의 일
부분을 공공신학을 바탕으로 한 성경공부의 실제로 제시하였다. 예수 친구 사역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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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형태로 진행된 제자훈련으로서 기존의 제자훈련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공공신
학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자훈련이다. 한 기수는 3년 동안을 그 훈련의 시기로 하며
그 기간을 보낸 후에는 다른 소그룹의 리더로 섬기게 된다. 팔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하여 읽기 자료와 그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나눔 자료를 만들어 함께 읽고 나
누는 형태로 진행한다. 예수 친구 사역은 교회를 바탕으로 하는 신앙이 교회에만 머
물러 있는 것이 아닌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가치를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와 함께 12단계 성경공부는 이 시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교회를 향한 도전
들 속에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며 접근하며 그 성경을 바탕으로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성경공부이다. 매주 한 시간씩 열 두 시간을 하며 각
12단계가 진행된다. 마지막 12단계는 성지순례로 진행되니 모두 132시간동안 말씀과
그 배경과 삶을 나누는 성경공부이다. 이 12단계 성경공부는 하나님 나라와 공공신학
의 관점에서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며 그것이 성도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절 제 언
한국교회에 실시되는 많은 성경공부와 제자훈련 그리고 큐티들을 분석하고 그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을 살펴본 후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1970년 이후 성장한 대학생 선교단체 활동에 근거한 복음 제시나 제자훈련
과 성경공부가 당시에는 한국교회를 일으킬 정도의 반향이 있었음은 인정한다. 그러
나 이후 다양한 가치들이 혼재되어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이 과거와 같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함을 인지하고 이 시대에 맞춘 새로운 제자훈련과 성경공부가 필요하다. 물
론 교회 현장이 새로운 교재나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과거의 것들
을 답습할 경우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수고하고 애씀에도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
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에 각 교회와 성도에게 맞고 이 시대의 공공신학적인 성경공
부와 제자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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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양한 성경공부 교재들이 발간되어지고, 제자훈련의 새로운 양상들이 발
현되지만 그것들이 삶으로 연결되며 성도의 삶을 성화로 견인하는 데는 많은 부족함
이 있다. 과거 성경공부가 많은 영향을 행사하였으나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삶과 연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제자훈련을 통한 변화가 멈춘 것은 교회의
사역자를 세우는 통과의례로 그것들이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
지 않기 위하여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많은 교육들, 특별히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은 삶
과 연계되어야 하며 성도의 삶을 거룩으로, 성화로 견인할 충분한 힘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성경공부나 제자훈련의 내용을 바꾸기 보다는 그
것을 삶으로 연결하는 질문과 과정들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을 만드는 이가
성도들의 삶에 들어가 그들의 고민과 신앙의 도전들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많은 연구와 깊은 신학적 고민과 성찰을 담은 많은 성경공부 교재들이 있
다. 그리고 성도들의 매일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삶의 질문들을 담으려 노력하고
또 담아내는 교재들이 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공공신학을 바탕으로 소
그룹을 인도해 본 경험이 없는 인도자들이 적다는 것이다. 소그룹으로 성경공부를 인
도하는, 게다가 그 성경공부가 삶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인도해야 하는 성경공부라
면 그 인도의 경험이 많아야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교회 내의 질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사회 보편적 질서와 진리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이 시대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평신도 리더를 양육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한다. 그러나 그러한 리더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리더의 리더가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을 통하여 성장하고 그 건강성을 유지하여 이제
까지 왔다. 그러나 이 시대는 과거와는 다른 많고 다양한 도전들이 있다. 그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실행하여 온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
의 그것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세워지는 귀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
105
부 록 1. 예수 친구 사역 장년 교육교재
1. 예수 친구 사역의 진행
예수 친구 사역은 총 3년 3단계 과정으로 되어있으며 1년에 한 단계씩 진행되고,
각 단계마다 훈련의 내용이 다르게 구성된다.
가. 예수 친구 사역 교육과정 – 3년 3단계
나. 단계별 세부 교육과정
(1) 1단계(1년과정)
․ 매월 1회 모임
총 10강 (년 2회 1박2일 세미나 포함/ 7월, 8월, 12월, 1월 – 방학)
․ 훈련시작: 선발된 대상에게 서신(초청편지, 서약서, 안내지)이 발송되고, 서약
한 후 훈련이 시작됩니다.
․ 훈련내용: ① 편성된 그룹이 리더와 함께 매월 교육
② 경건생활(기도생활, 성경통독 및 매일 점검표 작성)
③ 양육 클래스에서 예수 친구 사역 수료를 위한 필수과정 준비
(전체 3과목 이상 수료)
단 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목 표 자기 신앙 점검 소그룹 활동 리더 준비
훈 련 개인 훈련 소그룹 훈련 리더 훈련
세미나 년 2회 년 2회 년 2회
보 충 양육 클래스 3과목 이상 수료
섬김과 봉사 8시간 이상 사회봉사 활동/ 비전트립과 성지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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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섬김과 봉사
(2) 2단계 (1년 과정)
․ 매주 1회 모임
총 28강(년2회 1박2일 세미나/ 7월, 8월, 12월, 1월 – 방학)
․ 훈련내용: ① 편성된 그룹이 리더와 함께 매주 교육
② 경건생활(기도생활, 성경통독 및 매일 점검표 작성)
③ 양육 클래스 병행 가능함(양육 클래스에서 예수 친구 사역을 위
한 필수 과정 미수료 시)
④ 섬김과 봉사
(3) 3단계 (1년 과정)
․ 매월 1회 모임
총 10강(년2회 1박2일 세미나/ 7월, 8월, 12월, 1월 – 방학)
․ 훈련방법: 리더 실습 및 팀 운영 참관
① 편성된 그룹에서 매월 리더가 돌아가며 모임인도
② 경건생활(기도생활, 성경통독 및 매일 점검표 작성)
③ 섬김과 봉사
④ 성지순례 및 단기선교
⑤ 전체 훈련과정 수료
다. 단계별 커리큘럼
․1단계 – 하나님 나라 및 중심 주제 다루기
․2단계 – 각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삶을 나누기




① 독서보고서: 학기 마지막에 제출
1학기 – 존 브라이트, 『하나님의 나라』또는
마틴 로이드 존스, 『하나님의 나라』중 택1
2학기 – 크레이크 바로토로뮤 외1, 『성경은 드라마다』
② 성경통독 일독
(2) 2단계 1학기 커리큘럼(16과)
과 강의 제목
1-1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삶 – 신앙의 여정과 성장과정
1-2 하나님 나라 – 주님의 소망
1-3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왜 십자가입니까?
1-4 하나님 나라와 교회① - 아름다운 교회
1-5 하나님 나라와 예배① - 예배의 은총을 회복하라
1-6 하나님 나라와 말씀① - 말씀의 집을 짓는 사람들
1-7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 주기도문
1-8 하나님 나라와 성령 –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1-9 하나님 나라와 역사① -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1-10 하나님 나라와 제자① - 제자란 무엇입니까?
과 강의 제목
2-1 공동체 준비 - 오리엔테이션
2-2 하나님 나라와 산상수훈① -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3 하나님 나라와 산상수훈②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2-4 하나님 나라와 산상수훈③ -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2-5 하나님 나라와 산상수훈④ -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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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2학기 커리큘럼(12과)
2-6 하나님 나라와 산상수훈⑤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2-7 하나님 나라와 산상수훈⑥ -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2-8 하나님 나라와 산상수훈⑦ -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2-9 하나님 나라와 산상수훈⑧ -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2-10 하나님 나라와 산상수훈⑨ -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2-11 하나님 나라와 창조 – 창조의 섭리를 회복하는 신앙
2-12 하나님 나라와 죄 – 하나님의 나라와 죄
2-13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 십자가의 길
2-14 하나님 나라와 부활 – 부활의 세 진실
2-15 하나님 나라와 구원 - 계약
2-16 하나님 나라와 종말 – 하나님 나라와 종말 신앙
과 강의 제목
2-17 하나님 나라와 생명 사랑 – 이웃 사랑인가 원수 사랑인가?
2-18 하나님 나라와 의 – 흉패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십시오!
2-19 하나님 나라와 평화 – 화목제의 은총을 가슴에 품고
2-20 하나님 나라와 기쁨 – 염려를 넘어 기쁨으로
2-21 하나님 나라와 교회② -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2-22 하나님 나라와 예배② - 소제로 드리는 감사의 삶
2-23 하나님 나라와 말씀② - 복음의 의미
2-24 하나님 나라와 선교 –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2-25 하나님 나라와 직업 – 주께 하듯 하라
2-26 하나님 나라와 재물 –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27 하나님 나라와 역사② - 역사의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
2-28 하나님 나라와 제자② - 겨자씨 한 알이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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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
① 독서보고서: 학기 마지막에 제출
1학기 – 고든 D. 피 외 1,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① 독서보고서: 학기 마지막에 제출
1학기 – 디트리히 본회퍼, 『나를 따르라』
2학기 – 톰 라이트,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② 성경통독 일독
(4) 계속 사역
․ 대상: 예수 친구 사역 전체(3년 3단계) 수료자
과 강의 제목
3-1 리더 준비 - 오리엔테이션
3-2 하나님 나라와 신앙 –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3-3 하나님 나라와 고난 – 고난의 의미
3-4 하나님 나라와 교회③ - 진실한 교회
3-5 하나님 나라와 예배③ - 은총으로 드려지는 속죄제의 삶
3-6 하나님 나라와 말씀③ -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3-7 하나님 나라와 봉사 –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3-8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 우리의 눈이 달라졌어요
3-9 하나님 나라와 역사③ - 아인슈타인의 영적 상상력
3-10 하나님 나라와 제자③ - 사랑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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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개인 영성과 공동체적 영성을 겸비한 제자로서
준비
②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구체적으
로 실천해 가는 선교적 성도를 양성
․커리큘럼
과 프로그램 비고 기타
1 기도회
2 기독교와 개인영성 수료자 전체
3 기독교와 사회영성
4 자기 이해와 영성
MBTI 전문강사를 통한 교
육과정
5 북한과 영성
북한선교 전문가를 통한 교
육과정
6 새터민과 한국사회
새터민 사역에 대한 이해와
실천과정
수료자 전체









노인복지에 대한 이해와 대
안점
10 노인복지 or 환경
11 ‘Here & Now’의 하나님 나라 수료자 전체
12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 사랑의 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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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수 친구 사역의 실제
가. 예수 친구 사역의 진행
각 단계별, 그리고 각 모임의 인도자의 특성에 따라 사역의 진행은 어느 정도 다
양해 질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틀을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1단계: 모임 진행(2시간)
․ 2단계: 모임 진행(2시간)
․ 3단계: 모임 진행(2시간)
나. 예수 친구 사역 교재
각 단계별로 모임의 인도자와 구성원이 함께 보는 교재를 만들어 제시한다.
(1). 1단계 1과
하나님 나라의 신앙과 삶 – 신앙과 삶의 하나됨
본문: 에베소서 4:13, 잠언 16:9
암송구절/ 로마서 14:17
광고 찬양 / 기도 강의 및 질의응답
팀모임(출석점검, 암송확인,
주제나눔, 기도)
(10분) (20분) (30분) (60분)
출석, 점검 및 광고전달 팀모임(강의 및 질의응답, 나눔) 기도 및 마무리
(20분) (80분) (20분)
광고 찬양 / 기도 강의 및 질의응답 팀 리더 실습
(10분) (20분) (30분)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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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
락이니라.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본문요악
신앙과 삶의 관계
신앙과 삶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삶의 기초
이며 삶은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제 우리 함께 신앙과 삶의 관계들을 알아가 봅시다.
단편화된 삶
프랜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 1912-1984)는 오늘날 기독교인의 가장 심각
한 문제를 “단편화”라고 합니다. 삶이 부분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뜻인데, 그에 의하
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부분은 성경적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은 어느 한 조각만 기독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기독교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말은 당연히 ‘삶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처음
에는 신앙과 삶이 따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신
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너
무나 당연합니다. 신앙으로 삶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물질문명에 빠져 가치와 목적의 상실
물질이 많아지면서 가치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표준이 바뀌었습니다.
도덕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신앙도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삶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평가할 때도 그 기준은 물질입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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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행복합니까?
하지만 과연 우리는 행복합니까? 이렇게 많은 물질이 과연 우리를 얼마나 행복
하게 해 주었습니까? 물질의 풍부함을 얻었지만 그 대신, 얼마나 귀중한 것들을 많이
잃었습니까? 가족, 친척들과 친구들, 가장 소중한 신앙도 잃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특별한 일에서 만나는 분이 아닌 지
극히 평범한 일 속에서 만나는 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
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눔질문
질문 1. 자신의 인생그래프를 그려봅시다.




< 인생과 신앙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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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위의 그래프에서 나타난 모습을 볼 때 이분화된 모습이 보여 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중요한 결정 때 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
았습니까?
질문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
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 고흐의 삶을 참고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질문 5.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삶과 신앙이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지금
결단해야 할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2). 2단계 1학기 1과
하나님 나라와 산상수훈(1) -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본문: 마태복음 5:1-10
암송구절 / 에베소서 4: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 주님은 신실하고
본문 요약
In the Grip of Grace의 의미
맥스 루케이도는 『In the Grip of Grace』라는 책에서 다섯 형제 이야기를 통하
여 인간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과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 명
령을 따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이
웃을 감시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합니다. 셋째 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이 땅에서
의 자기만족을 삶의 목표로 합니다. 넷째 아들은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기를 바라며,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마지막 아들의 경우 하나님을 떠났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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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다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하는 자입니다.
두 가지 삶의 모습
이 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
지만, 인간의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끝에 죽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
주님의 산상수훈은 비록 3장 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마
태복음 5～7장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고 온전
하게 배우게 됩니다.
산상수훈과 십계명의 서문
산상수훈의 서문인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
아온지라.”라는 부분을 대할 때 우리는 십계명의 서문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나
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출 20:1)”라는
서두에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시고, 십계명은 인간의 노
력으로 구원받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
님의 은혜이고, 십계명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은혜가 빠진 계명
안타깝게도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계명을 오히려 가리
는 계명으로, 삶에 복을 주기 위한 계명을 도리어 남을 정죄하고, 사람에게 짐을 지우
는 계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계명을 도리어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
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모세
마태 기자가 산을 언급한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서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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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셨던 것을
연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새로운 모세이셨습니다. 그 백성을 죄의
짐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
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받는 생명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들을 새
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홀로 강
압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보내시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 새로
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더 나은 사람’보다 ‘새 사람’
산상수훈의 본질은 도덕규범과 같은 이 가르침들을 잘 지켜 더 나은 사람이 되
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
미암는다는 것을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 그로 말미암아 삶에는 감사와 기
쁨과 그리고 겸손함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지는 삶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자는 내 삶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삶에 대해 겸손할 수밖에, 감사할
수밖에, 그리고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바란다고, 약자의 삶이거나 비겁한 자
의 삶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 헌신하고, 더
욱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의 영으로 살아
가는 새 사람의 삶이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의 삶은 이미
영생을 향하고 있다.”
나눔질문
질문 1. 나의 가정에 가훈을 만든다면 어떤 것으로 하고 싶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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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맥스 루케이도의 “In the Grip of Grace”에 나오는 다섯 아들 중 나는 어
떤 아들이라 말할 수 있나요?
질문 3. 본문에서 산상수훈(마태복음 5장-7장)이 가르치는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
까?
질문 4.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상황(사회, 가정, 개인)은 어떠
한가요?
질문 5.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위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3). 2단계 2학기 1과
하나님 나라와 생명사랑 – 이웃 사랑인가 원수 사랑인가?
본문: 레위기 19:17-18, 마태복음 5:43-48
암송구절 / 레우기 19: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
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찬송가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본문요약
이웃사랑에 담긴 생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인간관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맺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본문을 세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 전통적 가르침 -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2) 예수님의 말씀 -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
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3) 악의 순환 -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오 세
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중심 되는 가르침이며, 가
장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원수사랑에 있다
는 말씀입니다.
역사 속의 잘못된 이해와 행동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수를 미워하였고 핍박하는 자를
죽였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30년 종교 전쟁 동안, 불교신자를 향해서도 이념이 다르
면 무차별 공격하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와 다른 자를 사랑하는 원수사랑
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 – 기독교 신앙이 주는 관계의 본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떤 생명도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은 종
교도, 이념도, 철학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사랑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은 비슷한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려는 당파, 편파, 족벌, 인종차별, 민족주의가 숨
어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나 ‘이웃사랑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비난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들이 가지고 있던 차별성과 배타성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거룩함은 분리와
배척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은 분리와 배척이 아니라
포용과 긍휼이 함께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에 머물지 않고,
원수 사랑에까지 이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세 가지 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1) 첫째,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느끼고 행동해야 합니다.)
2) 둘째, 생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3) 셋째,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죄의 속성이 있음을 알고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원수 사랑
사람 속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마음과 주
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죄인에게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죄
의 세력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웃도, 원수도, 모든 생명을 사랑
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의지와 결단으로서의 원수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결코 감정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
니라 의지요, 결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
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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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뛰어 넘어 원수
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
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눔 질문
질문 1.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질문 2. 현재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질문 3.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사랑”의 가르침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전통적 가르침
2) 예수님의 말씀
3) 악의 순환의 고리를 끊음
질문 4.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
까?
질문 5.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
니까?
(4). 3단계 1과
하나님 나라와 신앙 –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본문: 여호수아 24:14-15, 요한계시록 3:11-13
암송구절 / 여호수아 24:15
121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본문요약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24:14)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끝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일평생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우상을 선택하느냐?”
기로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삶이 바로 여호수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유혹이 다가오면 세상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
러기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는 삶의 기로에서 항상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이스라엘백성은 여호수아의 설교에 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미 부모와 자녀는 믿음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미 우리 자녀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을 받
았습니다.
아버지의 신앙고백을 따르는 가정
나라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가정이 바로 서야 하고,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바로 서야 합니다. 아버지로서 여호수아가 영적인 책임을 감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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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서게 되고, 그로인해 온 나라가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 자유
그 당시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야훼 신앙이 바
알과 아세라 신앙에 비해 그리 좋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전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그들의 신상들이 더 거룩해 보이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더 편해 보
이고, 물질의 축복도 더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게다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신앙의 제약도 많습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
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늘 자신들의 자신됨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
암은 것임을 기억하고,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 주는 세가지 당부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비들에게 세 가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당부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두 번째, 순전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세 번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 신실하십시오. 하나님께 진실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요,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이 땅을 살리는
길입니다.
나눔질문
질문 1. 우리 가정의 신앙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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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나와 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와 이유를 함께
나누어봅시다.
질문 3.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사이에
서 갈등하다가 세상이 주는 여러 이익과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
을 살아가기 위해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경험이 있습니까?
질문 4.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고 인생이 더 쉬워지거나, 편안해지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선택했을 때 도리어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
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중에 도리어 선한 열매가 있었던 경험이 있다
면 나누어 봅시다. 아직도 어려운 중에 있는 지체가 있거든 함께 기도해 줍시다.
질문 5.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물려주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
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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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12단계 성경공부 장년 교육교재
1. 12단계 성경공부의 실제
가. 12단계 1단계
(1) 첫 번째 시간 – “12단계 성경공부 오리엔테이션” <강의자료>
1. 왜 12단계 성경공부입니까?
“30년 동안 신학교교수 시절 동안 제가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날 교회가
사도적이고 성경적인 신앙을 교육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설교단에
서는 목사들은 교인들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 거의 아무 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서
설교해야 합니다. 신앙의 언어, 성만찬의 의미, 기독교회의 기본 교리들은 평범한 교
인들(church-goer)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최근에 유행하는
의식을 따를 뿐, 우리를 신앙으로 묶어주는 성경적 이야기를 모릅니다. 개인들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기에 뿌리도 없고 종교적인 역사도 없고, 어떤 반석이나 피난처
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도로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과







5) 새로운 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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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단계 성경공부의 특징
1) 중심의 성경공부
2) 를 한 눈에!
3) 목회적인 성경공부
4) 성경공부
5) 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경공부
6) 이 있는 성경공부
7) 성경은 도 진리
8) 12단계 성경공부의 소망
나. 12단계 2단계
(1) 첫 번째 시간 – “창 조” <강의자료>
1. 성경 지리를 사용
성경은 실제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함
*아브라함의 믿음: _____, ______, _______, 등의 목적이 담겨져 있음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징:
1) 가장 ___가 많이 흐른 곳
2) 대륙의 연결 통로(유럽과 애굽, 애굽과 아시아)
3) 다양한 지형: 광야, 사막, 바다, 협곡, 사해...
예루살렘(730미터) 사해(395미터 해저)
비옥한 초승달(the Fertile Crescent): 거대한 주거지역
: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중해변 애굽
4) 대부분이 돌 들: 예루살렘은 돌로 집을 지어야 함.
5) 지금도 갈등이 가장 많은 곳
6)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곳
7) _____이 가장 귀한 상품
8) 두 계절: 9월에 새해가 시작(첫 비: 여름 이후 / 늦은 비: 늦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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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경의 세계: Levant(동부 지중해와 섬들)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요르단을 걸쳐서 있음
2. 땅의 성경적 의미
1) 땅은 하나님의 ______ / 기독교 신앙은 ______을 둘로 나누지 않음.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헤겔)
2) 땅은 _____의 상징
3) 땅은 하나님의 _____ 역사의 터전
4) 땅은 인간에게 주어진 거룩한 _____
3. 성경을 바르게 읽기
성경의 다양한 장르: 율법, 이야기, 잠언, 시, 묵시, 복음, 교리 등
구약의 세 부분: 율법, 역사서, 성문서
4. 성경의 해석
읽는 것과 해석하는 것은 동시의 작업
롬13: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
하지 말라”
1)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걸치는 원 역사: 창조와 죄
2)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 족장들의 역사: 구원 역사의 시작
3) 출애굽의 역사
4)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
5)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
7) 왕국의 분열과 땅의 고통
8) 바벨론 포로와 귀환
9) 주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심
10) 주님의 갈릴리 사역
11) 주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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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초대 교회의 시작과 복음의 전파
13)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세계 전도
다. 12단계 3단계
(1) 첫 번째 시간 –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강의자료>
1. 잠언
잠언의 글들은 즉흥적이거나 임시로 모아둔 것이 아니라 _____적이고 ____적으
로 모아졌음. 그 모은 공동체는 상당히 의도적이고 반성적인 공동체. 그것도 한 그룹
이 아니라 여러 그룹이 여러 상황에서 모은 것.
1)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함.
1~9장 가장 신학적인 재료들이 모임. 아마도 _____ 지혜 모음과 연결된 것.
10:1~22:16 솔로몬의 잠언
22:17~24:22 지혜자(the wise)가 모은 것으로 첫 부분의 애굽과 아주 유사함.





31:10-31 출처가 없으며 이상적 여인에게 바쳐진 것.
2) 지혜 가르침의 지평선: _____의 틀에서 벗어난 문헌들
신앙의 다른 형태를 보여주며 역사의 흐름 밖에 서 있음.
*지금까지의 관점: “______”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삶의 차원은 삶의 중요한 부분 동시에 신앙
의 차원. 하나님은 _____의 과정 가운데서 일하시며 제국의 흥망성쇠에 깊이




가) ________인 삶의 경험들을 반성함(reflection)
인간 상호 간의 일상적인 일들(다른 책들은 큰 공적 위기들과 변화를 다
룸: 출애굽, 가나안 정복, 바벨론 포로) 언어, 일, 성(sex), 땅, 돈, 우정…
나) 일상의 경험에 대해 ______있게 응답해야 하며 그 선택의 결과를 기대해
야 함. “심는 대로 거둠.”
다) 지혜서들은 단순히 경험들을 모아둔 저수지가 아니라 경험들에 대한 반성
이며 해석. 어떻게 삶을 잘 사느냐에 관심. 이를 위해서 이미지들, 은유들
과 전달의 형태에 관심.
라) 지혜적인 반성은 ______인 과제: 삶의 질서와 지속성도 발견. 단순한 상식
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연구된 반성적 판단
마) 신학적 문헌: 지혜문헌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목적을 증거. 지혜 신학은 _______신학. 세상은 ___, ____, ____이 넘쳐야
하며 나아가 평화 shalom으로 다스려져야 함. 창조주는 피조물에 한계를
정해주셨고 상벌을 정해주심.
지혜 선생들은 결코 예언자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음.
“금하라”고 말하면서도 권위적인 모습을 갖지 않음. 이러한 말의 권위는
다른 종류임. 공동체의 진지함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함. 무엇보다 말
의 권위는 듣는 자의 경험에 진실함을 울리는데 달려 있음.
바) “세상”은 안전하고 질서있는 세상. 세상은 사회적으로 공평하며, 젊은이는
이 세상에 참여키를 바람. ____의 신앙이 담겨져 있음.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심. 때론 세상이 우리가 이용하는 대상이 될 수
도 있음. 이는 모든 사회의 유혹. 그러나 창조 신앙은 이를 통제함. 16:19,
16:32, 17:1
사) 신정론(Theodicy)
잠언의 여러 모음들은 공동체에 대한 신정론을 말함.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_____을 가져다주나 사악하고 어리석은 자는 ____과
____을 가져다줌. 사회적인 선함은 열심히 일함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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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욥기의 흐름
1) 1~2장에서 욥을 의로운 자라고 말함.
이는 평화와 번역을 약속함. 그런데 이 틀이 무너지려고 함.
2) 욥의 친구들: 옛 틀을 변호함.
의로움 - ______
사악함 - ______
불 행 - ______
빌닷 욥8:3-6
소발 욥11:13-15
*욥도 친구들 못지않게 전통을 고수함.
자신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요구하며 맹목적으로 순종하기를 거부함.
3) 욥의 반격 9:1-24
가) 하나님의 침묵은 ______(9:19-22).
나) 25절: 욥은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______(옹호자)를 찾음. 그러자
친구들은 절망하면서 포기함(25:5,6). 욥도 마지막에는 친구와 타협하지 않
음(27:5-6).
다) 마지막에 욥은 그의 논쟁이 친구들과의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논쟁임
을 깨달음. 하나님이 없으시고 침묵하심. 심지어 하나님이 ____하시다고까
지 말하고(9:19-22)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의를 무너뜨리신다고,
________재판관이라고 말함.
라) 28장에서 전환을 맞음. 지혜를 이해하지 못함이 나타남.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마) 28장 이후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 논쟁하지 않음. 이제 논쟁은 하나님을
향함. 29장과 31장은 드라마의 도덕적 중심. 자신의 순결함을 모든 면에서
말함.
29장은 과거의 좋은 날들을 말하며 30장은 현재의 아픔을 말함.
이제 욥은 비참해짐. 그는 옛날 잠언 체계의 살아있는 실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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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장 35절에서 욥은 절규함.
29장과 30장은 31장의 서막.
욥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면에서 정직하게 산 것을 말함.
이제 욥은 홀로 빈방에 홀로 남음.
그는 지금껏 결코 정죄당하거나 죄인으로 규정되지 않음.
욥의 도덕적 주장은 단지 무시당했을 뿐임.
이제 욥이 기다림.
3. 하나님의 응답(38장)
1) 엄청난 폭풍우의 파괴 가운데서 말씀하심. 하나님은 그에 대해 논박하지 않으
심. 그의 질문을 무시함 가운데서 욥의 순결함은 인정됨. 그러나 하나님의 주
장은 “죄냐 아니냐?”가 아님.
2)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창조주이심.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38:4-7)
하나님은 동물을 만드신 분(39:1-30)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 기쁨은 ____과
_____에게 주어짐(40:15-24, 41:1-34)
욥의 드라마에 가장 놀라운 요소는 욥의 요구와 하나님의 응답 간의 완전한
______.
마치 하나님은 욥에게도, 의로움에도, 잠언의 정통 신학에도 관심이 없는 듯
하심. 하나님은 지혜 전통을 생기게 한 인간의 원천적 질문이나 마음에(욥을
사로잡은) 관심이 없으심.
3)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______능력에 모아져 있음.
정의냐 불의냐? 라는 문제는 하나님의 엄위하심에서 극복됨. 이에 욥의 질문
도, 친구들의 질문도 사라짐.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심 그러나
이것이 대답임.
4) 욥은 하나님께 항복함. 42장 6절은 드라마의 최대 전환점.
욥에 대한 답은 없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분명한 비전
을 갖게 되었으며 정의에 대한 문제를 삶으로 다룰 수 있었음.
5)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는 전통적 도덕을 넘어서서 삶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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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심. 더 이상 세상을 전통적인 틀로만 보지 말 것.
4. 전도서 ecclesiastes
1) 인간의 행위는 ______하고 _____에 무관함.
2) 하나님의 ____와 ____를 거의 말하지 않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
고, 무관하신 분. 세상은 인간의 이성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운행됨.
3)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____을 생각지 않고 대신 삶의 기쁨과 쾌락을 생각함.
4) 우리는 오늘을 즐겨야 함(9:7-10).
5) 책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의 신앙에 더 가까이 나아감(12:13-14).
라. 12단계 4단계
(1) 첫 번째 시간 - “하나님 나라 이야기” <강의자료>
1. 격동적인 삶의 과정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2. 를 모른다.
1) 이기적 신앙, 개 교회적 신앙
2) 죽은 다음의 세상
3) _____위주의 제국주의적 신앙
4) _____ 중심의 신앙
3. 구약과 신약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
구약을 무시한다: 구약은 과거의 책, 신약만 중요?
이 둘은 따로 떨어진 책?
4.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1) 메시야
2) 영광과 성령이 갑자기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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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족보로 시작
5.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6. “ ”의 의미를 상실한다.
14대- 14대- 14대
7. 을 발견하지 못한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8. 의 의미를 왜곡한다.
멸망? 또는 완성, 성취?
“이미 그러나 아직!”
9. 성경이 책이 되거나 의 책이 된다.
10. 교회와 성도의 근본을 잃어버린다.
_________을 부르심과 교회를 부르심
11. 성경 읽는 흥미를 잃어버린다.
12. 성경에 대한 이 없다.
성경의 논리는 과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성령의 논리이며
성경은 _______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예언한 것이 실현됨을 보여주고 있다.
마. 12단계 5단계
(1) 첫 번째 시간 - “세속화 시대에 예수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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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단계 주제: 예수
2. 세속화와 예수 그리스도
세속화란 인본주의를 말하며 _______을 말함.
예수의 가르침이나 삶이 부딪힘: 하나님만을 섬기는 분
과학정신: 예수의 기적이나 부활과 맞지 않음.
3. 왜 예수를 알아야 하는가?
1) 예수를 알아야 바른 신앙을 가짐.
2) 성경을 바르게 이해
3) ___________를 안다(이 땅의 역사를 안다)
4. “누가” 예수인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
사람마다 예수 이해가 다름.
1)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왕이나 제사장은 뺌. 왜? )
(베드로는 메시야로 고백함)
2) 제자들과 가족: 누군지 모름.
3) 초대 교회: 하나님 또는 인간
4) 자유주의 신학: 위대한 선생, 도덕가, 혁명가, 마술가
5) 오늘날: 예수는 __________(종교다원주의)
5.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1) ______ 틀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2) 구약을 모르면 알 수가 없다. 구약이 예언하고 기다린 분
6.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는가?
_______라는 준거틀 즉, ____________라는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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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___가 준거틀이다.
7. 예수를 안다는 것과 예수에 대해 안다는 것
1) 예수를 안다: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
예수에 대해 안다: _____이 예수를 아는 것과 같음.
2) 전통: 개인적인 만남만을 가지면 안 된다. 전통에 의존해야 한다.
즉, 구약의 전통이다.
8. 예수와 메시야!
“예수는 메시야이다”(베드로의 고백, 마16:16)
완전한 예언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왕
1) 충성된 예언자
구약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마5:21-48)
예언자와 다른 점: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요
1:14)
“나는 _____ 이다” “나는 말하노니...”
예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
예수의 행위 또한 말씀과 동일하게 중요함.
누가복음4:18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
2) 제사장의 십자가: 히브리서
예수는 하나님과 죄인간의 중재자. 양편으로 하여금 평화를 이루게 함.
하나님을 대표하고 동시에 인류를 대표하심.
중재자를 통해 인간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인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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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심. "at-one-ment“
구약의 제사장과 다른 점:
a) ___가 없으심(히4:15):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림
b) 제사장 직분을 ______으로 받으신 것이 아님
c)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하심
놀라운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 ________을 위한 사건임을 깨달음.
예수의 제사장직을 수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건: 십자가
3) 왕으로서의 예수
이스라엘의 왕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 받으심. 왕은 하나님의 축
복을 가지며, 존경과 위엄을 얻음.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도구일 뿐 아니라 하
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약속(presence and promise)
부활로 인해 예수를 주로 고백함.
십자가만 있었다만 단지 영웅으로만 대할 수 있을 것.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함께 가야함.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세 가지 신앙:
a)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
b) 하나님께서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리스도를 드러내
셨다!
c)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금도 미래도 다스릴 것이다!
예수의 왕 되심은 결코 세상적인 무력의 방법이 아니라 ________의 방법:
희생과 자기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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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경 외에 예수님에 관한 자료들
유세비우스(30년대 중반~1세기 말) 유대인 역사, "Antiquities of Jews"
이 때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을 때(26-36), 예수가 살았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진리를 가르친 교사였다. 많은 유대인들과 헬
라인들을 얻었으며, 메시아였다. 빌라도가 지도자들로부터 고발을 들었을 때 십자가게
죽게 했으며, 처음 따랐던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 셋째 날
다시 살아났으며,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것이다. 예수를 따르던 부족
들은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10. 세속화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도 메시야에 대한 인간의 소망은 계속되지만 그러나 참된 메시야를
찾지
못함. 거짓 메시야를 찾기에 고통은 그치지 않음.
바. 12단계 6단계
(1) 첫 번째 시간 - “교회의 시작은 언제인가?” <강의자료>
1. 왜 교회와 종말인가?
종말이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______함이 아니라 마지막의 ____을 말하
며, 핵심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_________와 _______의 사건.
2. 계시록의 중심 사건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3.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각 교회마다 다르게 나타나심: 교회는 달라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4. 다음을 서로 연결
137
① 에베소교회    ② 서머나교회    ③ 버가모교회    ④ 두아디라교회
⑤ 사데교회      ⑥빌라델피아교회      ⑦라오디게아교회
( ) 오른 손에 일곱 별을 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 ) 아멘, 충성,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 )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 )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
( )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 )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 )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5. 교회가 가질 근본 자세: 정신















8. 하나님의 나라 역사와 초대 교회
1) 성령의 역사와 이들의 반응(행2:12)
2) 요엘의 예언과 베드로의 해석(행2:16-21)
3)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
________을 벗어나서 모든 족속을 품음
모든 _____이 무너짐
자기의 _____을 포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함(the First 30 years)
모두가 _______
4) 십자가와 부활을 품은 _____ 공동체
9. 우리의 모습은?
사. 12단계 7단계
(1) 첫 번째 시간 - “영성과 하나님의 나라” <강의자료>
1. 서론
1) 성령은 _______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2) 성령은 ____을 떠난 영이 아니다.
3) 성령은 _____의 논리와 다른 논리를 따른다.
4) 성령은 ______________의 중심이다.
5) 성령은 ____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
2. 신앙과 과학의 갈등
1) 이미 과학은 변하기 시작:
근대 과학에서 현대 과학으로 바뀌면서 인간과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




3) 지난 300년 동안 _____과 심각한 갈등
3. 계몽주의: Enlightenment!
1) 인간을 __________에서 벗어나게 함.
2) 특히 _________굴레에서 벗어나게 함.
3) 인간의 ______이 중심: “믿음”이 아님
4) _____, ______가 강조됨
5) 근대 과학의 발달: _____이 대표적
6) 병, 가난 등이 사라지고 _____이 풍성해짐.
7) 많은 ______들이 사라짐.
8) _____혁명에 영향: 불란서 혁명
9) ______도 함께 없애려 함.
10) 신학에서는 _____________신학이 발달
4. 계몽주의의 문제점: 대립, 갈등, 경쟁, 이용…
1) _______환경의 파괴: 지진, 공해, 지구 온난화
2) 데카르트의 _________우주론: 우주는 ______: 뉴턴(17세기)에 의해 완성됨
_______신체 기능도!
3) _____, ______의 붕괴: 생명 복제에 어떤 윤리가 적용?
4) 수많은 ______
5) 대립: 이분법
신학과 _____의 대립, 인간과 _____의 대립,
민주주의와 __________의 대립(남북한)…
(주/객, 논리/감정, 사람/신)
6) 인간 존재의 _____상실: 불안, 좌절감, 낙심…
7) 종교 간의 대립: 종교 다원주의
8) 생명을 __________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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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 모든 특성과 기능이 화학 법칙과 물리 법칙으로 설명됨.
세포이론: 루돌프 피르호(Rudolf Virchow). 세포는 생물학적 기능.





4) ______________로 나아감: 마르다, 자기 교만
6. 인간의 소망: _______
7. 새로운 시대가 다가와야 합니다!
통합, 협력, 다름 가운데서 하나 됨
기계에서 _______로! 기계에서 ______로!
이것이 바로 양자 역학이 발견한 것.
서로 다른 두 세력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
빛은 입자이면서 파장(아인슈타인의 발견)
8. 성령의 역사를 따라야 함.
1)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영
2)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영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함.
아. 12단계 8단계
(1) 첫 번째 시간 - “이제는 삶입니다” <강의자료>
1. 왜 삶이 신앙과 분리됩니까?
◈ 기독교는 삶의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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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life)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life)을 얻게 하
려 함이라”(요10:10)
1) 종교란?
신비, 의식, 거룩, 저 세상, 영성…
2) 불교의 영향?
①_______를 떠남
※ 인생의 네 가지 고난(4 소고)
① 제행무상(諸行無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② 회자정리(會者定離): 만나면 헤어짐이 이치이며 진리
사랑하는 사람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③ 원증회고(怨憎回顧): 미운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된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세상은 돌고 돈다.
④ 구부득고(求不得苦): 구하고자 하지만 세상이 만만치 않다.
욕심은 채우지 못하는 항아리와 같다.
자꾸 비워야 한다.
※ 4 대종교:
3) 유교의 영향: 유교가 기독교에 영향을 끼치면서 기독교만의 삶을 대체해 버
림. 수직적 사고, 여자나 아이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





이로 인해 기독교의 진리가 도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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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상적 인생론
________: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________: 돌고 도는?
________: 쨍하고 돌아온단다.
________: 이런 들 어떠하리
________: 너 죽고 나 살고
________: 약육강식… 진화론
2. 기독교적인 삶의 원리: 죄용서와 천당의 구조
1) 죄용서와 _____이 핵심
2) 영생에 대한 오해: 영생은 ________의 삶?
______이 무시되거나 이차적임
3. 하나님의 나라와 삶
1) 주님과 동역하는 ______가 되는 것
2) ___________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
3) ___을 위한 삶
4) _______의 능력으로 사는 삶
◈ 아담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책임 있는 청지기가 되는 것”
“가장 _____인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_______인 것이 가장 영적이다.”
(헤겔)
자. 12단계 9단계
(1) 첫 번째 시간 - “그리스도와 문화”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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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
“기독교인이라면 시대정신에 따라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편리함’이라는 시대정신
을 저항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을 심도있게 알아야할 필요가 있
다. 또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의미와 현대인들이 상실했던 영적인 통찰력을 재발
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새로워야하고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를 시도하기 위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즉 오직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
(자끄 엘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183p)
I. “왜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잘 산다”?
“믿음 생활을 잘 한다”?






기독교인: 세상 속에 있고 세상에 머물러야 함.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음.
이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2.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론적 성격
1) 기독교인은 ____________를 증거 할 책임과 윤리적 행위 속에서 실현할 책
임이 있음.
“세상은 자신 속에 갇혀서 자신의 논리, 즉 ___과 _____의 논리에 복종하며
오직 무질서를 향할 뿐이며 인간의 사람의 가능성이 쇠약해지는 상황으로 나갈 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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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독교인의 윤리적 책임: 세상의 ______와(‘세상’이 아님) 하나님의 보존 질
서 사이의 대립을 감소시키는 것.
3. 종말론적 시각 속에 놓인 기독교 윤리
1) ______의 윤리: 세상의 실재에 대한 각성
2) ______의 윤리: 오늘날의 행동을 성찰함
3) ______의 윤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향한 기도
4. 기독교인의 직무
1) _____되기: 세상의 소금
2) _______ 전파하기: 세상의 빛
3) _______________을 살기: 세상 속에서 양으로 살기
4) 세상을 회피하는 두 방식
① _______을 분리해서 영적인 일에 머무는 일
② 세상 행동을 _________하는 일
예) 자본주의는 기독교
II. 혁명적인 기독교
우리 모두는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함: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진보하지
만 실제는 전혀 변화가 없는 삶을 살고 있음. 기계적이고 이성적 서구 문명의 결과로
전면 전쟁, 독재국가, 비도덕성, 부의 엄청난 증가, 인류의 노예화, 비인간화이 일어남.
1. 오늘날 세상의 결정적 지배 가치들과 성격
1) ______의 우선성
2) ______의 지속적 성장
3) __________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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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______의 자율적 발달
우리는 이 가치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함.
기독교인들은 시대 오류에 대한 영적 진리의 확인을 위한 필사적 노력과 희생
을 해야 함.
우리의 헌신은 국가나 제도가 아닌 ______의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세상을 위
한 것.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나라의 _____이며 ______의 약속을 믿으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하며 두 나라를 결코 포기할 수 없음. 따라서 ______!
2. 우리 문명의 특징
“우리로 현실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거나 또는 비현실적으로 도피케 하
는 거대한 기계”
1) 모든 것이 _____이 됨.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모든 것은 유용성으로만 따짐.
삶의 목적도, 방향도, 가치도 상실.
2) 수단은 스스로를 정당화함.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시대는 지남.
수단이 정당화하는 것: _____과 ______.
세 가지 결과: ① 인간은 수단의 _____이 될 수 없음
② 기술이 모든 영역으로 확장됨: 종교 영역도
③ 인간이 가진 목적은 ______
3) 수단은 _________
수단은 자신의 진보를 돕지 않는 모든 것을 거부함.
기술은 _____, ______, ______을 공격함.
영적인 것도 이용함: 독재국가가 종교를 이용함.
4) 오늘날 인간은 철저히 ___
인간다움을 잃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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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행동과 생각은 사회적 장치에 따라 통제됨.(ex. TV)
5) 현대인의 특징
① _______현상에 매달림: TV, 선전, 광고에 의존하면서 자기 판단은 믿지
않음.
② 지적 _____: 스스로 지적인 노력을 포기함.
3. 기독교의 대응
1) 목적과 수단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
2) 모든 수단 안에서 _________의 목적을 찾아야 함.
4. 기독지식인의 역할과 의무
1) _____와 _____우상을 파괴
자본주의의 허상, 헛된 교리, 공산주의를 거부
2) 삶에 대한 객관적 실재를 발견
3) 실재는 인간적 차원에서 파악되어야 함.
구체적 삶 속에서의 인간.
4) 현재의 문제들을 가능한 깊이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함.
5) 우리 사회의 결정적 특징들을 알아야 함. 이를 거부하면 믿음도 소명도 거
부하는 것.
6) 우리가 포기하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것.
5. 교회가 할 일
1) ______과 거룩은 대립이 아님.
2) 지성은 _____의 영역으로도 들어가야 함.
(문제는 지성이 거룩을 파괴할 때)
3) 거룩의 경계를 재발견해야 함.
4) 지성적 훈련으로 갈 수 있는 한 가야하며 그러나 거룩한 것을 침범할 위험
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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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멈추어야 함.(생명 복제)
6.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
1) ______의 근본적 무기력
2) ________________들의 세속화
3) 현대인은 복음 외에 다른 길을 찾음.
4) 왜 그러한지를 모름.
5) _______의 전략을 인식해야 함.
6) 현 상황을 정확히, 그리고 깊이 알아야 함.
7) _____처럼 밤이 맞도록 씨름해야 함.
7. 세상 속에서의 기독교인이 할 일
1) 하나님의 _____을 신랄하게 묵상할 것.
2) ______의 심층 구조를 공략할 것.
현대 문명은 성서라는 진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돼지로 만듦.
3) 두 가지 오류를 조심할 것.
① 기독교와 특정 이념을 동일시하지 말 것(예, 자본주의).
② 하나님의 질서를 성서에서만 찾고 세상을 떠나지 말 것.
8. 새로운 기독교 삶의 양식을 찾는 일
1) 계시에 대한 신실성을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화하는 것.
2) 개인과 아울러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야 함.
3) 삶 전체 영역과 관계되어야 함.
4) 필히 연대해야 함.
“세상 속에서의 교회와 기독교인의 진정한 자세
콘스탄틴 또는 루이 14세 치하에서 국가와 타협함으로 종속된 교회
19세기 자본주의와 타협함으로 분해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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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의 과학과 타협함으로 계시된 진리를 빼앗긴 교회”
차. 12단계 10단계
(1) 첫 번째 시간 - “과학과 기적” <강의자료>
1. 오늘날 성경의 역할과 지위: 우리들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
1) 영적인 도움 또는 개인적 위로.
우리 삶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됨.
수천 년 전의 이야기(수렵 시대 농경 시대 이야기)
2) 세상과 _____ 된 매달림.
아니다. 더욱 성경에 매달리자.
세상은 언젠가 망한다. 우리는 더욱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천국 간다.
2.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아니다!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사명자들
1) 부름 받은 사람들
2) 과학과의 _____
3. 하나님의 나라 관점
1) ________: 모든 생명 사랑, ___와 _____과 _____
2) ______________: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________를 알고 배우는 것.
성경 자체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도리어 성경이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거나 ______이 됨.
3) _____ 중심: 사람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 (사람이 회복됨으로 _____도!)
사람 속에 하나님의 _____ 회복.




계급: 인도의 브라만, 크샤트리아, 양반 상놈
회복된 관계: 나(I)와 그것(it)에서 ________로! (마틴 부버)
4) ______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이루심.
성령의 주된 역사: 만물을 _____로 나아가게 하심(은사가 아님)
이 역사는 현대 과학과 함께 나아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빛은 입자와 파장으로 구성)
근대 과학의 가정: ________ 갈등과 대립
주관과 객관/감정과 논리/신성과 인성 중 택임
우주는 거대한 기계(뉴턴), 하나님은 ______
5) ______: 세상을 향한 섬김
교회와 세상의 관계: 변화시키는 누룩
4.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와 기독교 제국(Christendom)
“하나님께서는 제국의 힘을 통해 원수를 정복하셨다. 콘스탄틴의 원수는 하나



























구원 모든 영혼과 세상 개인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힘 있는 자





진화론의 가정: “진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 ______은 없다.”
카. 12단계 11단계
(1) 첫 번째 시간 - “” <강의자료>
1. 최우선 과제: 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1) 반대(against): 상대방 _____에 초점
2) 병행(parallel): ________
3) 정복(above): _____의 자세
4) 흡수(of): 종교 _________. 구약의 _____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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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화(transformer): 세상의 _________
2. 가장 두려운 것:
바알신앙(기독교 신앙+ _________)
1) 오직 ______! : 공산주의 유물론
2) _________: 프로이드(성해방)
3) 거대한 ________과 신비한 ______
4) ______ 붕괴
5) ________공동체 붕괴로 인한 _______
3. 초대교회의 정신: 근본에 충실하되 개방적!
당시 로마는 종교 관용정책(힌두교, 불교, 조로아스트교, 헬라 종교까지)
1) 전적인 하나님의 _______(십자가)
2) ______________를 소망함
예수님의 선포, 가르치심, 사역들
성경 전체의 주제 등.
3) _________: 모든 생명을 위한 부르심(아브라함의 부르심)
① 오직 _____의 능력을 의지
② 모든 ______을 무너뜨림
(남녀, 주종, 유대 헬라, 종교인과 비종교인...)
③ _______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임
(죽은 아이의 장례를 치루어 줌)
④ _____을 받아들임: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성도의 사명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옵소서!”
4) ______의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 받은 자
5) 새로운 공동체
① 창세기 1장의 평화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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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과 집단의 갈등이 사라짐
③ ______가 아님
④ 권력이나 ______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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